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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얼토당토않은 과대 홍보는 언제나 사회적 문제

를 낳는다. 이는 마케팅으로 누군가를 현혹하고 상품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

는 불건전한 상술이다. 결국 이런 마케팅의 부작용은 소

비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최근 돌아가는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보고 있

자니 과대 홍보 문제가 떠오른다. 7년 전 소방청은 현장 

대원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겠다

며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소방청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총 6개년으로 계획했다. 실제로 이 기

간 동안 무려 60여 종에 달하는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개

발했다.

사업 시작 당시 소방청은 기본규격 개발이 완료된 소방

장비를 국가인증제도인 ‘KFAC’ 대상 품목으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방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대원들은 환호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

게 될 거란 기대감에서다. 관련 업계 역시 제값을 받고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소방청의 정책을 응

원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현장 대원들과 업계의 기대

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수십 종의 장비규격을 개발했다는 성과는 이

뤄냈을지언정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라는 비판

이 함께 나온다.

실제 지난해까지 기본규격이 개발된 60여 종의 소방

장비 중 KFAC 대상 품목이 된 장비는 7종(펌프차, 고가

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에 

불과하다. 

올해 9종의 장비를 새롭게 KFAC 대상 품목에 포함하

소방장비규격 개발사업,
그럴싸한 포장보단 내실이 중요하다

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 역시 미래가 불투명하다. 

검인증 절차를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국가인증

제도를 소방차량 도입을 위한 입찰 참여 자격 부여 용도

로만 활용할 뿐 별도 제작규격을 만들어 제각각으로 준

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청은 최근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까진 1차 사업이었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다시 2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

업 목적도 소방장비의 고도화 체계 전환이라는 말로 거

창하게 재포장했다. 

2차 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 첫 번째 기본규격 개발 대

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9개다. 하지만 선정 품목부터 이

해할 수 없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기본규격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장비는 ‘차체작업등’

과 ‘소화보조기구(천정파괴기, 갈쿠리, 지렛대)’ 등 두 

가지다. 이 중 소화보조기구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소

방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공구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장비를 굳이 기본규격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냐

는 거다. 

나머지 7개 품목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규격의 개정 작

업에 불과하다. 기본규격 개발사업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소방장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분

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구성원의 이해가 담보

되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 역시 갖춰졌을 때의 얘기다.

기본규격 개발사업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기 위

해선 지금까지 개발된 규격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

록 하는 게 우선이다. 또 현장 대원은 물론 장비를 공급

하는 산업계와의 공감대 역시 형성돼야 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이 포장만 그럴싸한 정책이란 오명

을 벗을 수 있도록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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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직자 생활 37년… “국민 기대 부응 위해선 조직 내부 기본 충실해야”
청장 직속 ‘소방미래전략추진반’ 설치, 대형 사고 후속 조치 과제 발굴 추진

“과도ㆍ과잉 평가받더라도 재난 초기 신속ㆍ최대ㆍ최고 대응 원칙 지키겠다”
긴급의료서비스 중심인 ‘119구급’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위한 정책 마련
“국민 안전 위한 소방 정책에도 빅데이터, 장비 등 첨단기술 반드시 필요해”
“소방안전교육은 나이ㆍ성별ㆍ국적 상관 없어, 안전문화 사각지대 없앨 것”
재난 상황별 효과적 대응 위해 해상ㆍ항공ㆍ육상 입체적 대응 인프라 조성
“소방 순직이란 단어 없어져야”… 현장 인력 보강하고 교육 내실화에 집중 
“지휘부로 인한 소방공무원 신뢰ㆍ명예 실추, 회복 위해 조직 혁신 꾀할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통’ 
열린 조직문화 만들고 

불합리한 관행 바꿀 것”
소방 개혁과 변화 시기에 지휘봉 쥔 

남화영 제5대 소방청장 

INTERVIEW

취재_ 최영, 유은영 기자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건 소통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중앙과 그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은

끊임없이 소통해야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현장지휘관 1300여 명이 이틀에 걸쳐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의 중점 시책과 달라

지는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당시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장의 직

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119안전센터장과 구조ㆍ구급대장 등 현장지휘관들은 어리둥절했다. 소방 역사상 

모든 현장지휘관이 한데 모여 소방청과의 소통 시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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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의 이런 행보는 특별했다. 어쩌면 특별보

단 특이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를 일이다. 사실 ‘정책소통

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행사를 두고 일선에선 소

방고위직 비리 사건에 따른 “지휘부의 쇼가 아니겠나”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남화영 당시 직무대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현장지휘관들과의 질문, 답변을 정

성껏 이어가자 냉담한 반응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이는 곧 현장과의 소통 물꼬가 터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논의 안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서 즉시 회신하는 후속 행정으로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방청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통회 직후인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대 소방청장

에 남화영 직무대리를 발령냈다. 전 청장의 검찰 수사 사건

으로 인해 청장 직무대리 자리를 맡은 지 7개월 만의 일이

다. 남 청장은 취임식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

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현장이 최우선이다. 현문현답. 화재 예방도, 재난대응

도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저부터 실천하겠다”

1986년 소방장학생으로 입직한 남화영 청장은 제주소

방안전본부장과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운영지원과

장, 소방정책과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

물이다. 

청장 직무대리 발령 직후엔 8일 만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감당해

왔다. 또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등으로 사

고 대응에 고군분투했다. 소방고위직 비리 사건에 이은 대

형 사고의 연속으로 그는 소방의 미래 과제를 누구보다 깊

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신뢰와 소통, 배려를 기본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탄탄한 

결속력을 이뤄내야만 재난 현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

민과 소방 모두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가 추구하는 소신은 바로 ‘현장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

심의 소통을 통한 소방의 성장과 발전상을 그려내겠다’는 

것이다.

남 청장은 부임 직후 청장실 문부터 열어 재꼈다. 남화

영 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소통, 일명 

‘남ㆍ다ㆍ름’이라는 정책을 위해서다. 대형 재난이나 긴급

현안이 없다면 언제든지 개인적인 얘기나 업무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겼다. 정

례적인 소통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남다름 토크쇼’를 운영

하고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업무 고충이나 개인 신상 등

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또 정책 입안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

표로 기획과 대응, 예방, 장비 등 4개 분과, 20개 분야에서 

119명의 현장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119현장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소방의 패러다

임 전환과 더불어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하겠

다는 의지를 밝힌 남화영 청장. <FPN/119플러스>가 그를 

만나 소방청의 현안 대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소방청 출범 7년 차를 맞은 2023년 제5대 청

장으로 취임했다. 소회가 어떤가.

올해는 제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37년째 되는 해

다.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소방청이 출범한 지도 7년이 

됐으니 말이다. 처음 소방에 임용됐을 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게 변했다. 1992년 소방체제가 광역중심으로 전환

됐고 소방방재청(2004)과 국민안전처(2014)를 거쳐 

2017년 7월 26일에 현재의 단독 소방청이 개청했다.

소방청 출범의 의미는 재난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ㆍ복

잡화되고 재난의 유형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모든 

육상재난 대응은 소방에서 전담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

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도모

하기 위한 의미라고 하겠다. 

그 이후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났

다. 그 사이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

다. 하나 된 국가직 소방의 저력으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

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전국 6만 7천여 동

료가 함께 일궈낸 일들이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의 역할과 기능, 대응 

방식 등 많은 게 변했지만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우

리 직원들의 소명의식 또는 사명감이 아닐까 싶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구ㆍ경북 지역으로 집결한 구급차, 

2021년 광주 붕괴사고 당시 한달음에 달려온 구조대원 등 

시도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방청’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기 때문

이다. 

갈수록 신종 재난의 위협은 커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소방

에 기대하는 역할 역시 많아지고 있다. 물론 소방조직의 기

능과 역할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외연적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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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

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소통, 배려를 기본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결속력

이 탄탄해야 한다. 이 탄탄함이 재난 현장의 각종 위험으로

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원동력이 돼 줄 거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듯 ‘소방은 현장이 최우선’이다. 앞으

로도 현장에 중심을 두고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성장하

고 발전하는 소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10.29 이태원 사고를 겪으며 소방 대응에 대해

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

의 변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당시 참사로 많은 희생자

가 발생해 재난대응 기관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

다. 대형재난 사고를 수습하고 소방이 현장 대응의 적절성

을 복기하는 건 당연한 임무다. 

이번 참사 또한 현장 대원들이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했지

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초기상황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라든지 한꺼번에 몰린 인

파와 차량으로 인해 출동 소방공무원들이 사고 지점까지 

접근하는 데 어려웠던 점 등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쉬워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이나 

장치적으로 보완할 것들을 차근차근 살피고 개선해서 앞

으로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본다. 이에 

청장 직속으로 긴급 대응 조직인 ‘소방미래전략추진반’을 

설치해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대응 과정을 복기하면서 소방과 경찰 간 

협력체계 강화와 응급의료소 전문성 확보 등 현장 대응시스

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먼저 소방청에 재난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과 총력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신설했다. 긴급대응팀

은 국가재난자원 관리 등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

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3조 1교대로 주ㆍ야간 빈

틈없이 전국의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되고 있다.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재난 초기 환자 

상태 분류와 분산 이송이 매우 중요해 구급대원 교육훈련

을 한층 강화했다. 재난 현장에서의 구급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구급지휘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경찰과 신속한 현장 정보 공유를 위해 경찰

청 상황실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상황관리협력관’

을 상호 파견해 근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 현장의 정

보 공유, 질서와 치안 유지 등 협업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 화재 등 각종 사고 대응 과정에서 소방의 대

응 방식이 눈에 띈다. 새롭게 변화한 것 같은데.

새롭게 설정했다기보단 ‘기존의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로 했다’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 ‘신속ㆍ최대ㆍ최고 

대응 원칙’이다. 

국민으로부터 ‘소방 대응이 과도하다, 과잉 대응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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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더라도 모든 재난에는 이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소방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방어 전술을 펼칠 때 그 피해는 최소화될 거다. 청장

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현장지휘관에게도 과잉 대응을 주

문했고 ‘소극 대응으로 재난을 키운 지휘관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에 시도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단위 총력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단계와 동원령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개편해 재난 유형별로 신

속ㆍ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

존엔 ‘대비단계 - 대응 1단계 - 대응 2단계 - 대응 3단계’

로 대응시스템과 혼용돼 있었다. 하지만 신속 대응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시스템

을 분리하고 통제단 조직체계를 단순화해 재난 유형별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앞으로도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동원하겠다. 국민 여러분

께서도 소방의 노력과 능력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애정

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긴급의료서비스의 중심인 119구급서비스의 수

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구급 정책을 추진 중

이라고 들었다.

응급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119구급대 자원

은 한정적이다.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어떻게 더 많이 소

생시킬 건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깊어진다. 

먼저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와 이송, 응급실 과밀

화 해소를 위해 환자 위급 정도에 따라 분산 이송하는 한국

형 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도입 중이다.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환자는 의료기관 등에 알리고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Pre-KTAS가 도입돼 119구급대 환자 분류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면 최근 문제되는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로 보인다. 이 문제는 근본

적으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나타나기 때

문에 지역별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지역 소방본

부–보건당국–병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지침을 만들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선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

별구급대 285개 대 시범운영으로 검증된 응급처치 확대

의 안전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

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북부권역에서 운영 중인 Heli-EMS 시범사업에 대

한 연구용역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헬기이송의 효용성

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교육ㆍ훈련과 점검을 통해 

사고대응력 향상은 물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 중앙과 지방 소방학

교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과정 교육 신설로 체계적인 과정 

구성과 교육ㆍ훈련을 통한 재난 전문 구급대원 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구급 정책의 또 다른 방향은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22년부터 추

진 중인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급대원이 

병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구급활동일지에 수기로 입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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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을 덜어 더 나은 응급처치 환경이 조성될 거로 기

대한다.

코로나19는 점차 진정되고 있지만 빈도가 높아진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119구급대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

상도 추진 중이다.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 근거를 

마련하는 ‘119법’이 계류 중이고 대원 보호를 위한 감염

보호복 등의 물자와 감염관리실을 보강할 계획이다. 감염

관리 대응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개발하겠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구급대원의 업

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단계별 추진과제를 수립해 시

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을 조정하고 구급

대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

급상황 컨트롤 타워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과 함께 직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구급지도의사를 확충해 119구급상황관

리센터의 의료 전문성과 의료기관의 119구급대 이송 환

자 수용률을 높이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응급

의료정책추진단’을 통해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 3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관리 등 제도적 사항은 부처 

간 협의로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방 대응시스템도 첨단기술 반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데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나.

소방 정책에도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소방활동 사

항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119신고접수 시

스템, 최첨단 장비의 도입, 긴급차량 출동환경개선, 차세

대 119 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20년도에 빅데이

터 전담팀을 신설했다. ’21년부터 ‘119빅데이터 분석시

스템’으로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과학적인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의 문제점을 개

선했다.

기존엔 전국 시도가 같은 기준으로 소방력을 동원하던 방

식이었다. 현재는 화재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시도별 현장 

도착 시각과 소방력ㆍ출동 현황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분

석으로 새로운 동원기준을 마련해 더 빠르게 도착하고 더 

많은 곳의 재난에 대비하게 됐다.

올해도 ▲건축물 화재안전지수 개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분석 ▲산불 취약지 분석 ▲소방조직모형 예측 등 과

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업무에 인공지능 기

술을 적용해 과학적 현장 대응과 스마트 소방 구현으로 일

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적용사례는 ‘지능형 119신고접수시스템 구축’

이다. 이 시스템은 119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신고 접수요

원, 즉 인공지능이 신고접수와 출동대를 편성하고 지령을 

내리는 소방관의 업무를 대신한다.

위급하고 다급한 신고 목소리를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알아듣고 신속하게 출동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영향

을 줬다. 이 인공지능 적용사례는 ’22년 정부혁신 분야에

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신속히 사고물질을 판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21세기의 원유라는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

게 유통ㆍ거래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소방활동으로 축적된 많

은 재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산

업과 학술연구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

템’도 도입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 위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교통신

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체

계다. 중앙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으로 운용된다. 

중앙제어는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교통정보

센터에서 소방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위치정보 확인 후 원

격으로 교통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현장제어는 긴급차량

과 교통신호 제어기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

이 교차로에 진입하며 통신을 보내면 신호등에 설치된 제

어기에서 신호를 전환한다.

이 시스템 운영 후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기존보다 

20~60% 단축되는 효과(국토부 발표, ’21년)가 있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만6637개소가 설치됐으며 전국 

주요 교차로 등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 활용되는 무인 소방드론은 진압 작전에 필

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한다. 붕괴 위험 등으로 대원들이 진

입할 수 없는 현장에서는 무인파괴방수차 등 첨단 장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오는 8월 대구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 예정인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

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거다. 특히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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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만7천여 명의 119청소년단이 화

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쳤다. 소방청에선 이들

이 든든한 사회적 자산이자 미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해외 119소년단과의 교류를 돕고 지도교사와 단원

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또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국민 누

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전국 13개의 안전체험관을 운영함

과 더불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통해 안전문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기 광명에 들어설 국립소방박물관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약 6천여 점의 소방 유물이 전시될 예

정이며 소방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소방안전 체험의 장이 될 거로 기대한다. 

 

최근 첨단 소방장비 보급 역시 활발해 지고 있는데.

자연재난과 함께 초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건물구조가 복

잡해지면서 재난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재난 상황

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상과 항공, 육상에서의 입체적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먼저 제천 화재를 계기로 특수장비 보강을 위해 중층건축

물 대응을 위한 소형사다리차 57대와 고층건축물 재난대

응을 위한 70m급 고가 소방사다리차를 보강 중(25→26

대)이다. 산불 현장은 물론 차체가 높아 침수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험지펌프차 29대도 추가 배치한다. 또 다

량의 집중방수로 대규모 화재진화에 탁월한 대용량포 방

사시스템을 올해 추가 도입(1기)하려고 한다.

부산과 울산항에는 500t급 고성능 소방선박이 도입된

다. 2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 도입과 광

역 드론항공대 편성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드론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도 경계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기 위한 ‘소방헬

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이 시행 중이다. 소방헬기 운

항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높이고 시도 개별 정비에 따른 품

질 저하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19항공정비실도 건립 

중이다. ’26년 충북 청주에 362억원, 2만4319㎡ 규모로 

들어서는 119항공정비실에는 정비시설과 격납고 헬기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재난 유형별 전문 훈련시설과 4개 

권역별 대응 장비 비축기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사회기반

와 용품부터 대형 재난대응까지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

를 총망라해 선보이는 특별전시관이 들어선다. 첨단 소방

장비인 드론, 로봇의 재난 현장 활약상을 통해 소방의 도심

항공교통 분야 발전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UAM(소

방무인체계특별관)과 해양소방전문관, 국가재난협력관, 

큐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위해 4차산업 첨단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대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데

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등 국

민 안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나이,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

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접하고 습관처럼 안전 

수칙을 익힘으로써 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첫 번

째 목표이자 이유다. 또 국민 스스로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 역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메타버스

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까지 화재 등 재난

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국민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

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신고, 대피

에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인과 같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

계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2년에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했고 전국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전권 보장

을 위해선 법무부와 협업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동체험 차량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순환식 방문교육

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19소방동요 대회와 같

은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꾸준한 관심

과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이한 한국 

119청소년단이다. 1963년 ‘어린이 소방대’라는 이름으

로 탄생한 119청소년단은 ‘미래 안전리더 육성’을 목표로 

유치부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

을 아우르며 어려서부터 안전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익히

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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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붕괴 상황에 대비해 매몰자 음향ㆍ영상탐지기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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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강할 계획이다. 

끝으로 현장 중심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과 관

련해 ’22년까지 소방장비 60종에 대한 기본규격을 개발 

완료했고 ’27년까지 55종에 대한 기본규격을 제ㆍ개정한

다. 더불어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인

증품목을 현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재난 상

황별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현장 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능고도화 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현장 활용도가 높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 보급에 최선

을 다하겠다. 

취임 시 “소방공무원의 순직이라는 단어가 없어

져야 한다”며 재난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를 강조

했다.

소방청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다. 이 때문에 취임사에서 현장 

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제는 ‘순직’이라는 단어는 없

어져야 한다고 했다.

안전사고 예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2인 1조 활동 원칙 준

수, 그리고 철저한 개인안전 장비 착용과 확인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인력 재배치 등 현

장인력을 보강하고 신규임용자 교육 기간을 기존 12주에

서 24주로 확대했다. 교육은 실화재 훈련과 2인 1조 현장 

활동 기본원칙 준수, 개인보호 장비 장착과 활용 등 안전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교육’과 현장안전점검관의 멘토링 안전교육을 추진해 

안전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활동 중 순직사고를 줄이기 위해 병행돼

야 할 게 건축 설계와 허가 동의 단계부터 충분한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최근 대구 현풍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다녀왔다. 1층 

잘 보이는 곳에 방재실이 있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화재 

시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초기 소화설비를 가동해 신속

한 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선 이런 사

례를 널리 알리 필요가 있다.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지하에 방재실이 있어 화재 출동 

때 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방재실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피해 최소화

에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인다.

이 밖에도 현장대원 생체신호를 활용해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선 특수ㆍ정밀건강검진

을 통해 신체적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특

히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선별 → 관리 → 회복 → 치료’의 단계별 심리지원 체

계를 운영 중이다.

’25년, ’26년 각각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

수련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ㆍ회복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립소방병원 중심의 ‘온라인 비대

면 진료’를 도입해 국가직 전환에 필적하는 전국적 통합 보

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으로 순직ㆍ공

상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는 게 소방청장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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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 중이다. 

우선 45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근무성적평정체계 등 공

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방공무

원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인사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

사시스템 마련에 있다고 본다. 승진심사는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다면ㆍ외부 평가도 반영해 나가고 있다. 

또 인사는 주요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인사청탁

자는 ‘One-Strike Out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승진이나 전보 기준은 사전 공개로 누구나 알게 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속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

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추천제’도 시행하고 있다.

1978년 이후 변화 없이 운영해오던 근무성적 평정 체계

를 외부 정책연구용역(’23년 4~11월, 7개월간)을 통해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또 매년 ‘소방청 공정 인사 기본계

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인사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승진심사는 상급자 중심의 하향식 평가를 없애고 다

면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도 외부위원을 20% 이상 반

영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또 성과급 평가는 서로를 잘 

알고 함께 근무한 동료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를 시행

하고 있다. 

계약 분야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유착 또는 비리 적발

자에게는 최상위 징계를 원칙으로 삼겠다. 소방청 주요사

업에 대한 계약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 컨설팅과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유

착ㆍ비리자에 대해선 최고 수위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온

정주의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

사업수행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시도별 계약업무량을 분

석해 전국 단위 통합구매를 확대하고 회계업무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진단과 직제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약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 조달 역량개발원 등 소방

청과 소속기관, 시도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전문

가 초빙 역량 강화 교육을 상ㆍ하반기로 실시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청렴 분야 대책으로는 익명 보장 공직비위제보시스템

을 가동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기구

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또 소방조직 내부의 감사ㆍ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직위 개

방ㆍ공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서장급 이상에 대한 상향식 청렴 평가제를 도입하고 

청렴리더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혁신 추진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이 상존하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공상ㆍ순직자에 대한 예우 등 강화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위험직무순직자는 41명이고 

일반순직자는 76명, 공상자는 7천여 명이 발생했다. 유사

직종인 경찰ㆍ해경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유해물

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 또는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재해보상 전담팀’을 구성해 중앙에서 시도 소방공

무원의 재해보상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

고 있다. 이로써 소방활동 중 부상한 대원들이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겪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줄게 됐다. 공상 

신청 기간이 단축됐고 승인율도 당연히 높아졌다. 앞으로 

소방청은 조직 차원에서 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법

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

획이다.

순직 소방인에 대해선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영예를 

높이기 위해 추모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매년 현충일에 중

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인에 대한 위패봉

안식을 진행하고 10월 넷째 주 토요일엔 대전 현충원 소방

공무원 묘역에서 유가족과 동료소방관 등이 함께 순직소

방공무원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향후 순직자 예우를 위한 근거법령 제정과 소방청 고유의 

정기적 추모행사 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

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보훈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 전 불거진 고위직 소방공무원의 인사, 입찰 

비위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실망감이 높아진 상

황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

진한다고 들었다.

국민의 믿음과 사랑으로 신뢰받는 직업 1위 소방관의 신

뢰와 명예가 지휘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만큼 저부

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

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대

대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소방청 청

렴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조직의 부정ㆍ부패요

인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

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사ㆍ계약ㆍ청렴 3개 

분야 26개의 ‘소방청 청렴 혁신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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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는 익명제보시스템을 가동해 비위 사건 사

전 차단과 예방 감찰 기능 역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에 도입된 시스템은 외부 보안서버를 활용해 IP 추적 방지 

등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에 중점을 뒀다. 부정ㆍ부패행위, 

갑질 피해 신고, 인사ㆍ채용 비리, 부당이득 수수 행위 등 

제보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

청렴혁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조직 

구성원 간의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

휘부부터 과감하게 혁신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후

배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닦겠다. 청렴하고 건강한 

소방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2년 전 소방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으로 노사관계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노조에게 바라는 역

할과 소방청 차원에서 계획한 소통, 유대강화 방

안이 있나.

소방노조가 설립되고 지금의 노조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다. 함께하신 분들의 수고에 고생하셨다

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사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일방적인 요구와 방어, 대

립이나 반목과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이젠 노사 모두 국민을 염두에 

둬야 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책성과를 체

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국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함께 가야 하고 그 출발점

부터 서로 간 화합과 협력이 전제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

의 여망까지 이룰 수 있을 거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실무협의체 등 진

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 소방공무

원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다.

소방노조의 무궁한 발전과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며 전국 

소방가족의 권익향상과 국민 안전 실현을 위해 상생의 정

신이 발휘되는 모범적인 노조상이 되길 기대한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

을 것 같다.

강조하고 싶은 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동료애’다. 혼자

선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 좋은 동료와 든든한 선후배가 있기에 각종 위

험이 상존하는 재난 현장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

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러한 동료애는 현장에서 ‘팀워크’로 

빛이 날 거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의 특성상 팀

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우

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꼭 손깍지를 낀다. 우리는 

끝까지 동료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두 번째는 ‘당당하고 멋진 제복 공무원’이 되자는 거다. 

힘없고 약한 소방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직 소

방공무원의 품위와 위상에 맞는 재난대응의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복의 무게와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으로 ‘살아있는 조직’이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로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와 계약, 청렴, 소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노력과 변화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 이만하면 된 것 같다며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변화

에 마침표가 없듯 앞으로도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소방’이 되자는 게 

전국의 6만7천여 동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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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_ 신희섭 기자

7차 연도 개발사업 ‘START’… 소방청 “고도화에 초점”
6월 15~16일 전주서 첫 번째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9개 품목 
소방장비 기본규격 
새롭게 재정비된다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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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작업등

차체작업등은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장비다. 

소방차 측ㆍ후면에 부착돼 조작 신호에 따라 광원을 점등해 

주변을 밝히는 조명으로 올해 처음 기본규격이 개발된다. 

KFI는 먼저 국내외 유통되는 제품 규격을 비교ㆍ분석해 

성능기준부터 도출할 계획이다. LED 바형으로 제작되는 

제품을 고려해 별도의 시험방법 도입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다. 

소방차량 3종(펌프, 물탱크, 화학)을 비롯해 9개 품목의 

소방장비 기본규격이 올해 새롭게 재정비된다. 

기본규격은 현장 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

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 기술기준이다. ▲기

본규격안 작성 ▲의견수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관보 고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본규격이 개발된 소방장비

는 총 60여 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그동안 장비의 성

능과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고

도화로 방향을 전환한다. 특수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장

비의 성능개선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

졌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은 올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대

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한다. 가장 먼저 재

정비가 이뤄지는 장비는 ▲차체작업등 ▲소화보조기구 3종 

▲소방펌프 ▲사이렌 ▲안전헬멧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방화복 등이다. 

6월 15일과 16일에는 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1차 통

합 공청회가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KFI는 재정

비되는 9개 품목의 소방장비 기본규격안을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을 비롯해 박준

양 KFI 소방장비센터장, 현장자문단 소속 시도 소방관, 제

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소방청과 연구기관, 시도 현장 대원, 제조ㆍ유통사 등 다

△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재정비되는 9종 소방장비 방향은?

 

▲ 소화보조기구

소화보조기구는 천장파괴기와 갈쿠리, 지렛대 등 3종 장

비를 기본 구성으로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된다. 기본규격

에는 구성품의 용도별 구조와 치수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강도와 중량은 현장 대원의 피로도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정하고 성능기준 시험에 절연성능시험 도입을 검

토하기로 했다.  

자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매우 특이한 사업”이라며 “고도

화된 기본규격을 토대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가 개발

되면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규격은 국가인증체계의 순기능 작동은 물론 

소방산업 진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장 

대원과 제조사 모두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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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펌프

소방펌프는 소방차량의 차대에 영구적으로 설치돼 엔진의 힘으로 작

동하거나 차대 분리가 가능한 별도 엔진에 의해 구동하는 원심펌프다.

소방펌프는 일반형과 고압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한계압력 

2천㎪까지, 고압형은 5450㎪까지 허용된다.

KFI에 따르면 등급별 소방펌프의 변별력 제시를 위해 최대 방수성능 

시험을 기본규격 내 신설할 예정이다. 또 실증시험을 통한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 기준과 흡입양정 계산식을 수정할 계획이다.

▲ 소방용 사이렌 

소방용 사이렌은 전기모터사이렌과 전자사이렌으로 구분된다. 전기

모터사이렌은 모터의 회전으로 임펠러를 구동해 경보음을 내는 음향

장치다. 전자사이렌은 앰프와 스피커로 경보음을 낸다.

소방용 사이렌의 경우 습도 시험방법이 변경된다. 상온 노출 시간을 

명시해 제조사 측에 시험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통소음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인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

터’로 소음계 인용규격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안전헬멧 

안전헬멧은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머리 보호구로 기본규격 내 색상 관련 부속서 신설

을 추진한다. KFI에 따르면 수요자인 현장 대원을 위한 실용적인 색도 

기준 마련이 목표다.

▲ 특수방화복

특수방화복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다. 상ㆍ하의로 구성된다.

KFI는 특수방화복의 시험방법과 성능기준을 대응 표준인 KS(국가

표준) 개정에 맞춰 최신화된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조사의 

혼선 방지를 위해 무릎이나 팔꿈치 부위에 덧대는 패드와 완충재 두께

의 기준을 명확히 수정할 계획이다.

▲ 소방차량 3종(펌프, 물탱크, 화학)

소방펌프의 기본규격 개정에 맞춰 소방펌프가 탑재되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의 기본규격 재정비도 추진한다. 또 특수목적 차량

에 대한 등반각도 선택시험을 신설하고 합성수지탱크의 성능기준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KFI에 따르면 펌프차와 화학차의 경우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탑재

되는데 지난해 10월 압축공기포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이 개정됐

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규격 내 압축공기포 방출 성능기준도 최

신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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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 33분께. 전라북도 김

제시 금산면 청도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금산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서둘러 현장으

로 향했다. 신고로부터 도착까지 10여 분이 걸렸다. 진입

로가 협소했기 때문이다. 

고 성공일 소방관이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모여있

던 주민은 불이 난 주택 내부에 거주자가 있다고 아우성쳤

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현장이 고 성공일 소방관의 생에 

마지막 출동이라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결국 이 불로 거주자 한 명과 소방관이 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고 성공일 소방관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FPN/119플러스>가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 5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을 통해 입수한 ‘전

라북도 김제시 단독주택 화재 순직사고 관련 사고조사위

원회 결과’를 토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또 소

방청이 설정한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들여다봤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거주자 A 씨는 주택 밖에서 쓰

레기(깻대)를 소각한 후 오후 7시께 주택 안으로 들

어왔다. 배우자인 B 씨는 오후 8시 35분께 밖에서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A 씨에게 나가보라

고 했다.

119 신고는 오후 8시 33분 최초로 접수됐다. 인근 

고 성공일 소방관의 순직… 불은 왜 시작됐나

취재_ 유은영 기자

임용 10개월 
새내기 소방관의 순직 사고… 
왜 일어났을까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 나홀로 진입한 고 성공일 소방관
조사위 꾸린 소방청… 원인부터 대책 담긴 보고서 작성
“기준 출동인력 부족 등 문제점 많아” 내놓은 대책은?
전북소방본부에 센터장, 소방서장 등 관련자 처분 요구

ANALYS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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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불을 발견해 신고했고 36분께에는 A 씨가 직

접 “주택에 불이 났고 주택 안에는 사람이 없다”고 신고

했다. 하지만 신고 직후 주택 내부로 다시 들어가 나오

지 않았다.

당시 주택은 우측 부속창고(저온창고)와 비닐하우스

가 타면서 주택 우측 다용도실과 주방으로 옮겨붙는 중

이었다.

소방은 이날 화재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 후 남은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붙으면서 시작됐을 거란 판단이다. 인근 건물 

CCTV에서는 오후 6시 44분께 소각장 부근에서 화염

이 분출되는 장면이 담겼다.

불이 난 주택은 연소가 빠른 목조주택으로 발화지점 

부근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했고 주

택 내 소파 등 가연물도 많았다. 소방은 주택 천장과 지

붕 사이 공간에 누적된 고온의 가연성 분해 가스가 순간

적으로 발화하면서 건물 전체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SPECIAL

김제 단독주택 화재 당시 소방 대응 타임라인

현
장
대
응

화재 신고ㆍ접수 20:33 ‣ 화재 신고ㆍ접수 ‣ 동일 신고 6건

↓

선착대 현장 도착 20:43~20:45 ‣ 금산119안전센터(구급차 43분, 펌프차 45분)  

↓

고립 추정 20:49께
‣ 진압대원 1차 현관으로 내부 진입 시도

‣ 현관으로 나와 주택 좌측면 거실로 진입 추정

↓

선착 지휘대 현장 도착 20:54 ‣ 선착 지휘대(전주 완산) 지휘차 현장 도착

↓

소규모폭발 20:54:37~20:57:16 ‣ 현관 앞쪽 및 방Ⅲ 지점에서 9차례 정도 소규모폭발 현상 관찰

↓

본부 방호팀 출동 조치 21:06 ‣ 본부 방호팀 등 출동 조치(소방청 유선 보고)

↓

대응 1단계 발령 21:08 ‣ 대응 1단계 발령 및 김제소방서장 현장지휘

↓

신속동료구조팀 지원요청 21:18 ‣ 중구본 신속동료구조팀 지원요청

↓

비상소집 21:22 ‣ 본부 전 직원 비상소집

↓

고립 대원 발견 21:33 ‣ 진압대원 1명 및 구조대상자 1명 발견

↓

초진 21:36 ‣ 초진

↓

수습 완료 21:50~21:59 ‣ 순직 대원(50분), 구조대상자(59분) 수습 완료

↓

완전 진압 21:57 ‣ 완전 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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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순직사고 막을 순 없었나

소방청은 고 성공일 소방관의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일주일 뒤인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의 조사

를 진행했다. 2개 반(안전관리, 현장대응), 총 14명으로 

구성된 이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는 소방청과 소

방노조 추천위원,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63쪽

에 달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순직사고 원인을 ▲조직관리(인력운영) ▲현

장대응 활동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력 부족에 기형적 계급 구조… 교육훈련도 미흡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금산센터 근무 인원은 19명으로 

정원 22명에 비해 3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중 소방사가 

위험상황 예측 못하고 통제도 불가능… 총체적 난국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미흡한 조직 구조는 현장대응의 

문제로 이어졌다. 조사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선착구급대

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구조대상자를 인지하고 상

현장대응 활동 측면
조직관리 측면 

10명으로 전체 인원의 5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당일 선착대 5명 중 4명이 소방사였던 배경이다.

또 금산센터는 구급대 위주의 출동대(펌프차 2, 구급차 

3명) 편성ㆍ운영으로 펌프차 최소 인원인 3인 탑승이 불

가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일 선착대 지휘관이던 모 소방경은 지난 2021년 

7월 현 계급으로 승진한 후 기본교육(지휘역량)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근 8년간 전문교육ㆍ훈련 집합 교육

은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장
대
응

순직 대원 병원 이송 22:08 ‣ 순직 대원 이송(효자 구급→전주예수병원)

↓

대응 1단계 해제 22:13 ‣ 대응 1단계 해제

↓

구조대상자 병원 이송 22:31 ‣ 구조대상자 김제장례식장 이송(서부 구급)

진
압
대
원

1차(최초) 내부 진입 20:45:59~20:46:00
‣ 주택 현관으로 최초 내부 진입

‣ 주택 옆(주차장용도) 및 후면(다용도실) 화염

↓

주택 외부로 다시 나옴 20:46:19~20:46:21 ‣ 진압대원 현관으로 주택 외부로 다시 나옴

↓

이동 후 내부 재진입 20:46:36~20:46:48 ‣ 진압대원 현관에서 건물 측면 거실 쪽으로 이동, 내부로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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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목조주택 특성 파악 못해… 진입로도 협소

조사위는 사고 현장이 목조주택이라 옥내ㆍ외 다량의 가

연물 때문에 최성기에 이르는 시간이 짧고 고온이었을 것

으로 판단했다. 선착대 현장 도착 단 3분 만에 주택 지붕 

전체로 연소가 확대돼 플래시 오버와 여러 차례 소규모 폭

발, 지붕 붕괴 등에 따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분석이다.

환경적 측면

목조건축물의 화재 메커니즘

무엇보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 표준작

전ㆍ안전관리 절차인 SOP와 SSG를 미준수했다고 봤다. 

SOP 201 화재대응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에선 현장안

전 확보 전 대원 진입을 보류해야 하고 현장진입 대원은 안

전을 확인한 후 2인 1조로 현장에 진입해야 한다. 이때 진

입 대원 현황 파악과 관리는 지휘부에서 맡아야 한다.

SSG 1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에서도 현장대응은 2인 

1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조사위는 최초 원활하지 못한 수관 전개와 펌프차, 

화재 건축물과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한 수관을 추가 

연장하면서 최초방수가 지연된 점도 지적했다. 펌프차와 화

재 현장의 거리는 28m로 4본(60m)으로 충분한 거리에서 

2본을 추가 연장하면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고 성공일 소방관은 수관과 파괴 장비를 휴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인명구조경보

기가 미작동인 상태에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을 전파했다. 그러나 선착대장은 상황판단이나 지휘 선

언, 대응 우선순위 결정ㆍ전략 선택, 대원고립 시 긴급탈

출 지시 등 지휘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펌프차를 조작하

면서 고 성공일 소방관이 단독으로 주택에 들어설 때도 이

를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착대장은 조사위와의 인터뷰에서 “도착 당시 화재 상

황은 최성기로 보였다. 경방요원 1명으로 실내진입이 불

가하다고 판단했다. 주변에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일반인

들이 있어 펌프차 전면에 대기하고 있던 성공일 반장을 바

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후 호스

와 관창을 건네려는 순간 집주인 할머니가 ‘안에 사람이 들

어갔는데 왜 빨리 들어가서 구하지 않냐’고 큰소리치자 성

공일 반장이 화재 현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집주인 할머니에게 할

아버지가 진입한 위치를 정확하게 듣고 거실 쪽 진입로로 

갔는데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창문을 깨고 있었다. 위험하

니 떨어져 계시라고 제지하는 순간 ‘실컷 소방대원들 불러

놨더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냐’며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성공일 반장이 내부로 진입한 직

후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목조건물 화재 특성이나 플래시 오버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고 성공일 소방관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소

방학교에서 신임자 기본교육을 마치고 5월 김제소방서로 

발령 난 10개월의 짧은 경험을 갖춘 소방관이었다는 점과 

격앙된 관계자ㆍ주민의 다급한 인명구조 요청, 진입 강요

에 보고 없이 단독으로 내부 진입을 감행한 점 등을 순직을 

막지 못한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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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을 진입로와 주택 진입로가 협소했고 야간 시간

대라 장애물 인지가 어려웠던 점, 현장 주변 격앙된 주민

의 통제가 필요했던 점, 인근 소화전이 1.3㎞ 거리에 위치

해 급수환경이 다소 불리했던 점 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

했다.

신고접수 당시 ‘구조대상은 없는 것 같다’는 정보가 입수

됐으나 선착대 현장 도착 시 긴박하게 인명구조 상황을 인

지한 것도 문제로 봤다.

안타까운 희생 두고 이뤄진 조사… 
재발방지책은?

조사위는 순직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핵심 과

제 ▲안전 매뉴얼 작동 과제 ▲ 중장기 연구 과제 등 세 가

지 틀 내 열세 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소방청은 

대다수 과제에 대해선 올해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

기 과제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서도 내년까진 모두 완료하

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로 선정한 사항은 모두 ▲민첩하고 유연한 소방

력 운영 방안 ▲신임자 등 안전사고 고위험군 집중관리 추

진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 운영으로 대응역량 강화 ▲

절대불변 기본원칙 준수, 현장지휘관 등 역량 강화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문책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섯 

가지다. 

우선 소방력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최소 출동 소방력 유

지를 위한 소방기관 간 연계 소방력을 배치ㆍ운용하기로 

했다. 선착대 최소 출동 소방력을 진압 3, 구급 2인 이상으

로 편성하고 1일 근무자 상황을 고려해 자체 출동대 인력

을 조정한다.

출동이 적은 지역대는 119안전센터로 통합하고 화재진

압 인력을 119안전센터로 재배치한다. 지역대는 구급 기

능 위주와 출동 전진기지로 개편할 방침이다.

충분한 소방력 확보를 위해선 시도별 정원 보충을 활성화

하고 중ㆍ장기로 결원을 보충 채용할 계획이다. 권역별(소

방서 3~5개) 지휘체계 구축과 행정기능 통합을 위해선 중

심소방서제를 추진하고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새내기 소방관의 순직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신규임용자 

등 안전사고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와 협

의해 ‘소방현장안전관리론’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소

방학개론’ 시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임

용자 교육과정 설계 시 ‘현장활동 안전대응 실무’ 과목도 

편성하기로 했다.

핵심 추진 과제

△ 인근 소화전(1.3㎞)

△ -화재 주택 진입로(30m 전) 
-(우측) 나무, 비료포대 등

△ 마을 진입로(180m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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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생애주기 교육훈련

현 행

(필수)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

소방령 지휘역량

소방경 지휘역량

소방위  

소방사 신임교육

↓

개 선

(필수) (선택)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 전략지휘관

소방령 관리역량 고급지휘관

소방경 관리역량 중급지휘관

소방위 관리역량 초급지휘관

소방사 신임교육

이 밖에도 현장안전점검관(담당) 중심 신규임용자 등 안

전교육 시행과 점검 등을 통해 신규임용자에 대한 안전사

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모든 소방관의 안전대응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현장 중심

의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제를 본

격 시행해 소방전술을 반복 숙달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

인 직장훈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교육 시 교육기간이나 내용, 평가, 졸업 등 전반

에 걸쳐 현장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계급별 맞춤형 

기본교육훈련 강화 등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 매뉴얼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과제로는 ▲현장 소

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 재정비 ▲안전관리 인식 개선

(안전 슬로건 개발) ▲전국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재발방

지교육 추진 ▲현장안전점검관 전문역량 강화 ▲초기 화

재 현장 소방-경찰 공동대응 체계 재정비 등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먼저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 일부 개정을 통한 

재정립을 추진한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 별표3에 포함된 10대 기본원칙을 ‘현장대

응 활동 시 최소 2인 1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

한다’, ‘현장지휘관은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 선택 시 위험

감수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등을 더해 12대 원칙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 ‘First in Last out’이 당연했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현장안전 필수원칙 슬로건을 공모하고 전국 소방공

무원 순직사고 재발방지 교육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정책 소통 커뮤

니티를 운영하고 특별과정 위탁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군중이 통제되지 않아 수관조차 휴대

하지 못한 채 주택 내부로 진입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의 군중통제(관계자 이격) 등 소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ㆍ협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매뉴얼 작동을 위한 지원과제

특히 현장 인력 다수가 신규임용자로 구성돼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맹점을 타파하고자 화재읽기 기반 실화재 교

육훈련을 전개한다.

SOP 등 미준수와 현장지휘관 역량 부족이 사고 원인이

라는 점을 고려한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2인 1조 현장 활

동과 화재 현장 인명구조 활동 시 수관(관창) 필수 휴대 등 

현장 소방활동 ‘절대불변 기본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반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지휘관에 대해선 시도 본부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넣은 지휘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대책에는 현

장지휘관 역할 중에는 현장 안전관리 계획뿐 아니라 현장 

활동대원 통제(장악)계획, 위험감수 계획 등을 포함하도

록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문책 처분 가

이드라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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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속 짙은 연기로 인한 시야 제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열화상카메라 기반 영상처리기술을 적용한 장비

를 개발한다. 

△ (개발 후) 영상처리기술 적용

△ (개발 전) 열화상카메라 화면

△ 개발 시안

또 심박수나 호흡, 맥박 등 생체신호를 통한 대원 안전장

비를 보급하기 위해 대원 생체신호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

템을 개발해 나간다. 

재난 현장에서 동료를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RIT)팀

의 효율적 편성ㆍ방안에 관한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선 전국 소방관의 순직사고와 고립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해 원인을 분석하고 고립 안전사

고 발생 시 RIT 수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국내ㆍ외 

RIT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단위별 RIT조직 편성안을 

마련한다.

현장지휘관부터 소방서장까지 책임 묻는다

조사위는 이번 사고 현장에 출동한 현장지휘관 등에게 책

임을 물기 위한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대원의 단독행동 통제 등 지휘 활동을 불이행한 

금산센터 팀장에게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선착대장은 “현장 도착 시 실내진입 불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지만 상황판단 후 선언적인 위험성 전파나 지휘 선

언, 대응우선순위 결정, 대원 단독행동 통제, 긴급탈출 지시 

등 전반적인 지휘활동이 불이행됐다는 게 조사위 판단이다.

다만 “당시 단위지휘관, 펌프차 운전, 현장안전담당 역

할을 겸임함으로써 현장 도착 즉시 지휘보다 펌프차 조작

에 치중해 단위지휘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고 순직대

원은 보고 없이 주택 내부로 진입했다”는 선착대장 진술을 

고려했다.

금산센터장 역시 근무지정ㆍ출동대 편성, 직원 안전관리 

교육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근무지정권자인 센터장이 구급대 중심 출동

대를 편성ㆍ운영한 결과 화재 현장 2인 1조 현장활동 기본

원칙 준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견

해다. 

김제소방서장의 경우 소방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소속 직

원 순직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권고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을 처

분 권한을 가진 전북소방본부로 4월 27일 통보 조치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처분 조치를 통보받은 금산센터 팀장과 

금산센터장, 김제소방서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FPN/119플러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화재 현장 소방대원 시야개선 장비 

개발 ▲대원 생체신호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신

속동료구조팀 효율적 편성ㆍ운영 방안 연구 등 세 가지 과

제를 선정ㆍ추진한다.

중장기 연구ㆍ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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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_ 박준호 기자

뻥 뚫린 하늘에 잠기고 무너진 한반도… 
‘극한호우’로 46명 사망, 35명 부상

12일 넘게 이어지는 물 폭탄에 전국서 산사태ㆍ범람 속출
하룻밤 사이 231㎜ 퍼부은 예천, 14명 사망하고 3명 실종
충북 오송 지하차도서 통행 차량 침수로 주민 14명 참변
국지성 호우 때마다 지하 참사… 공염불 그친 정부 대책

ISSUE

12일 넘게 쏟아지는 물 폭탄이 한반도를 할퀴고 있다. 경

북 예천군에서 하룻밤 사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충북 오송읍에선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지하차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내

부에 고립된 시민 1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충남 논산의 한 납골당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70대 노부부

가 목숨을 잃는 등 7월 21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46명

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4명은 실종 상태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도로가 붕괴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물 파손 건수는 1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만8258호가 정전됐고 닭과 오리, 돼

지, 소 등 가축 82만5천 마리가 폐사했다. 이재민은 모두 

1만7940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청은 중앙긴

급통제단을 가동해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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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8시 40분께는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선거리로 수백m 떨어진 미호강

이 범람해 지하차도로 쏟아진 것. 총 길이 685m, 터널길

이 436m인 궁평2지하차도는 약 6만t의 강물로 순식간에 

잠겼다.

이 사고로 양방향을 달리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9명이 747번 시내버

스 운전기사를 비롯한 승객이었다. 

버스는 터널 구간을 거의 빠져나왔지만 순식간에 유입된 

강물에 발이 묶였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창문을 깨

드릴 테니 빨리 탈출하라”고 다급히 말했지만 안타깝게 승

객 8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버스는 기존 노선 

도로가 집중호우로 통제되자 우회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에서 분당 3만ℓ를 배수하는 대용량포방사시스템과 

굴착기 등을 투입해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모든 인명을 구

조하는 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예천군 효자면

에 231㎜에 달하는 많은 비가 왔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15일 하루 예천군에서만 7명

이 숨진 채 발견됐다. 5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물에 휩쓸렸

던 2명은 구조됐지만 목숨을 잃은 뒤였다. 

또 19일엔 예천군 내성천 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

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오후 11

시 8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채수근 일병은 그의 부모가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

해 어렵게 가진 아들인 데다가 아버지는 현직 소방관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병대는 채수근 일병의 장례

를 해병대장으로 치르고 상병으로 추서했다.

토사 유출로 매몰됐거나 범람한 물에 실종된 주민이 3명

이나 돼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주시 4, 봉화군 4, 문경시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은 330채가 침수되거나 전파됐고 가축 11만

2764두가 폐사했다.

경북소방은 15일 오전 6시 5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409명, 구조견 30두를 현장에 투입했다. 드론 

12기, 보트 11대 등 장비 83대도 출동했다. 경북도에 따

르면 21일 오전 6시 기준 61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이다. 21일 

오전 6시 기준 2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13일부

터 경북 대부분 지역엔 호우특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

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13일부터 16일 오전(6시 기준)

까지 영주시 305, 문경시 303, 봉화군에 287㎜ 폭우가 

내렸다. 

산사태에 하천 범람 속출한 경북…  오송에선 지하차도 물 잠겨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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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는데… 
“지하차도 사고는 인재” 비판 확산

14명이 숨진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두고 거센 논란

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물이 차기 시작한 시점은 15일 오

전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당시 

오송읍의 강수량은 시간당 33㎜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진 않았다.

그런데도 지하차도에 강물이 쏟아진 이유는 물이 넘어오

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 이우종 충청

북도 행정부지사는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발

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말부터 미호천교는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를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새로운 교

각 설치를 위해 기존 제방 일부를 철거한 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시 제방을 재축조했다. 바로 이 제방이 무

너져 내렸다.

종합해보면 9일부터 15일까지 약 7일 동안 이어진 청주

지역 집중호우로 미호강 수위가 높아졌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 때 임시로 만든 제방이 무너지면서 월류한 물이 궁평

2지하차도로 쏟아졌다는 얘기다.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부실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

고 있다. 미호강 수위를 관리하는 금강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15일 오전 4시 10분께 미호천교 수위는 7.6m를 

넘었다. 

이에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

령하고 이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에 통보했다. 2시간 20분 뒤인 오전 6시 30분께 

수위가 9.2m에 도달하자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흥덕

구청에 유선전화를 걸어 교통 통제와 주민대피 필요성 등

을 통보했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에 상황을 전파했지만 청주시는 궁평

2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보를 받지 못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CCTV를 보며 상황을 살폈는데 침수 등 위험 징후가 

없어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 시스템만 잘 이뤄

졌다면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지하차도 내에 설치된 배수시설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궁평2지하차도 내엔 분당 3t의 물을 빼

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당시 배

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시설이 함께 물에 잠기면

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비만 오면 발생하는 지하 참변… 
공염불 그친 대책

최근 국지성 호우로 지하 공간에 물이 차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에는 폭우로 부산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

다. 지난해에도 신림동 반지하 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 물이 떠밀려 들어와 각각 일가족 3명과 7명이 사망

했다.

지하 공간 침수 위험성의 목소리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됐

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3월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지하차도 외부에 진입 차

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차량이 침수된 지하차도에 

그대로 진입해 2차 사고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자동차단기 등 침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행

정안전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야 ‘지하 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꾸려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재발 방지대책엔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

고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하 공간 침수 시 탈출

이 쉽도록 피난설비를 설치하고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설

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엔 자동 차

단 시설과 피난설비 등이 없었다.

2023년 소방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 공고

지 원 자 격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실적(접수시작일 기준 1년 이내)’이 있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검사 대상품목

지 원 대 상 기술원 승인품목 및 부분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자 격 제 한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지 원 내 용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의 일부(80%이내) 지원

신 청 방 법 KFI 홈페이지 (www.kfi.or.kr)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산업 신청 

신 청 기 간 서류접수 (2023.10.1~10.31)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T: 031-289-2787

※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구   분 일반 해외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지원사항 소요경비의 80%
지원한도 6,000천원 15,000천원

지원대상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미만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이상
(최대 3개사 선정)

지원횟수 업체별 2회 업체별 1회

선정평가 적정성 확인
(접수서류 검토)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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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로 10대 소방공무원이 탄생했다.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최석민, 이하 한국소마고)

는 1회 졸업생인 주가온(만 19세), 정유경(만 18세) 씨가 

2023년 신규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유일의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한국

소마고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을 배출하게 됐다.

주가온, 정유경 씨가 경채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건 2022년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가능

했다. 당시 개정안엔 소방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도 경채시험

에 응시할 수 있고 최저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온 씨와 정유경 씨는 한국소마고 재학 중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ㆍ기계)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위험물

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소 자기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온 씨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방지식을 쌓고 체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3년간 기숙학교에서 

지내며 친구들과 같은 목표에 집중하는 환경이 무엇보다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유경 씨는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현장과 실무를 완벽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석민 교장은 “2020년 문을 연 한국소마고에서 첫 졸업생 중 소방공무원 합격자가 나와 매우 기쁘다”며 “재학생 대부분

이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

했다.

“국내 최초 10대 소방공무원 탄생”…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첫 합격자 배출
1회 졸업생인 주가온ㆍ정유경 씨, 소방 관련 학과 경채로 각각 강원ㆍ경기소방 합격

2026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WFG) 개최국인 사우디아라

비아의 대표단이 대회 개최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사

우디아라비아 대표단 6명이 방한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전 세계 소방관의 

교류를 위해 인명 구조 등에 필요한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199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우

리나라는 2010년 대구광역시에서 제11회 대회, 2018년 충

주시에서 제13회 대회를 운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충주시에서 열린 제13회 대회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본부에서 각국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역대 최고 대회로 선정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소방청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 당시 대회 추진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회 준비부터 종료까

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청취했다. 또 소방장비센터와 주 경기장, 게임빌리지, 조정경기장 등 주요 경기 시설을 답사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전 세계 소방관이 참여해 각종 기술과 능력을 겨루는 소방관의 올림픽”이

라며 “2026년 대회가 전 세계 소방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적으로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의 대회 개최한 한국 벤치마킹”… 사우디 대표단 방한
2026년 WFG 개최 앞두고 2018년 충주 대회 추진단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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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변경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같은 개념을 다르게 부르거나 외래어로 사

용하는 소방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7월 5일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

준화 고시’를 개정ㆍ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이 소방

분야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표준화된 용어는 ▲봄베→ 공기통 ▲잔화→ 잔불 ▲

OB백→ 분만 가방 ▲귀소→ 복귀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엔 ▲부서→ 배치 ▲요구조자→ 구조대상자 ▲

농연→ 짙은 연기 ▲스크레이퍼→ 긁개 ▲구조대→ 대피용 자루 ▲

해정기→ 문 개방기 ▲수보→ 신고 접수 ▲소방호스클램프→ 소방 

호스 집게 ▲선탑자→ 운행 책임자 등 아홉 가지 용어를 개선한 바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문서 작성과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

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

이다.

이오숙 대변인은 “이번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들과 국민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붐베? OB백? 소방용어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소방청,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개정ㆍ발령
국민 편의 위해 같은 개념 다른 용어ㆍ외래어 표준화

전기차 기반 특수구급차가 구급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ㆍ에너지와 자원순환, 모빌리

티, 국민 생활 편의 등 4대 분야 49개 과제를 심의ㆍ승인

하고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ㆍ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선 현대차와 소방청이 전기차 기반 

특수구급차를 제작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을 위해선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다. 정식 출시되지 않은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어려워 운용이 불가능했다.

현대차와 소방청은 차량 정식 출시 전 성능ㆍ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특수목적 차량의 전동화 필요성 ▲공간 활용성ㆍ탑재 장비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

다. 다만 차량 등록 시 허가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대차와 소방청은 실증 차량 제작,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협의된 구역에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 과제가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소방청, 전기 특수구급차 안전성 등 실증 착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전기 구급차 등 49개 과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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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비상문 인접 좌석이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된다.

국민의힘은 7월 13일 국회 본관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

표했다. 이번 강화대책은 기내 승객이 강제로 비상구를 여는 

사고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국

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213m 상공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

로 개방하는 초유의 사고가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승

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방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

명이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공무원은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됐다. 사복을 

입었을 경우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 공무원임을 입증하면 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여행을 하도록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국

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비상문 인접 좌석, 소방ㆍ경찰관 등에 우선 배정한다
지난 5월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후속 조치

경상북도에 가상환경(VR)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소

방 지휘관 훈련 시설이 들어섰다.

경북소방학교(학교장 이인중)는 7월 10일 남화영 소방청장과 이

영팔 경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학교에 따르면 최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복잡ㆍ대형화

되며 지휘관에겐 더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측하기 어

려운 재난 현장에선 현장 지휘관의 기술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해 구축한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는 재난 현장에 필요 인원과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지휘

관 역량 강화 훈련 시설이다. VR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재난 현장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지난 5월 완공됐으며 건립엔 총 49억5천만원(국비 20억원, 도비 29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면적 1962㎡, 지상 2개 층 규모로 ▲지휘훈련실 ▲작전회의실 ▲원격강의실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실 ▲상황관리실 ▲

전략토의실 등을 갖췄다.

이번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으로 경북소방학교는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영팔 본부장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지휘관을 양성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남화영 청장은 “경북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을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 소방 지휘관의 현장 지휘 역량이 향상된 만

큼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소방학교서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문 열어
VR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같은 재난 현장 경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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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지어지는 

‘소방심신수련원’의 외관이 공개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심신수련원’ 건축설계 공모 결과 (주)범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응모작 ‘송림향휴(松林享休)’가 최종 선

정됐다고 7월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송림향휴’는 객실과 치유 공간의 분리로 오롯이 심

신 치유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명상 정원과 맨발 산책로, 피톤치드 숲, 야생초 화원 등 자연 녹지 공간을 활용

한 다양한 치유시설을 제시했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 공간 배치를 가장 우수하게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2026년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들어서는 ‘소방심신수련원’은 연면적 1만474㎡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수

련시설과 부지 면적 10만7405㎡를 활용한 산림ㆍ명상ㆍ숲 치유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은 물론 동해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엔 전국 시도에서 동원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로 활용된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선 주민생활치료센터와 주민 대피 장소로도 

쓰일 계획이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전문 치유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축설계업체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대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현장에 복귀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

는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자연을 담았다”… 소방심신수련원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확정
강릉서 오는 2026년 준공 예정, 산림ㆍ명상ㆍ숲 치유시설 등 조성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온ㆍ오프

라인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

로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렴 마인드 향상 부패 방지 교

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강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한유나 청렴

전문강사가 맡았다. 교육 주제는 ‘갑질 근절과 부패 방지를 통

한 청렴한 조직 만들기’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례를 통해 보는 행동강령 속 갑질 ▲부패 행위 신고 의무와 신고자 보호 ▲갑질과 부패 해결 방법 등

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판결을 통해 보는 갑질의 기준 등 사례 중심 강의로 공직사회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행위를 짚어

보고 부패 행위 신고제도, 신고자 보호제도를 설명해 교육 효과와 청렴 체감도를 높였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소방청TV)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도 운영했다.

한편 소방청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 청렴교육ㆍ컨설팅을 분기별로 시행 중

이다. 또 청렴 자가 진단과 조직 진단, 갑질 자가 진단, 청렴 퀴즈 등 청렴 가치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6월 16일엔 ‘고위직 중심 청렴혁신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청렴한(韓) 소방리더단’ 정기회의와 맞춤 청렴교육을 진

행했다. 이 자리에선 청렴ㆍ반부패 대책 추진 상황 점검과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남화영 청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 관리와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선 직원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며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갑질과 부패에 대한 이해와 체감

도를 높아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 소방청, 갑질ㆍ부패 근절 교육 실시
전문 강사 초청, 사례 중심 교육으로 전 직원 청렴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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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질로 의무화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시 유지보수 품목 지원을 확대한다. 또 화재취

약시기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

성화와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7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

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민

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

명대학교 교수)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은 전통시장 화재 주요 요인으로 ▲시설의 

화재취약성 ▲화재 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 활동 

부족 등을 꼽고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화재 취약 시설ㆍ기준 정비

먼저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아케이드

는 아치(Arch) 형태 등으로 지어진 통로공간의 지붕을 말한

다. 아케이드에 가연성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이 사용된 게 확인된 만큼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로 사용

토록 의무화하고 아케이드 설계기준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

련한다.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은 난연

성능 이상 시설로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행안부 설

명이다.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 아니어도 내구연한(10년)이 만료됐

거나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곳은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의무화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기안전등급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해선 노후전선 정비사

업 신청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엔 전체 영업점포의 30% 이상

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전기안전등급이 DㆍE인 62개 시

장은 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와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 통보하는 화재알림설

비에 대해선 화재안전성능과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

치한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토록 지침을 마련한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한다. 화재예방

아케이드 난연으로 바꾸고 노후전선은 교체… 
정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재난원인조사반, 전통시장 화재 막기 위한 15개 추진과제 마련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완화ㆍ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확대
상인 대상 교육훈련 강화ㆍ화재취약시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

해가 클 거로 예상되는 곳을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6.8%(전체 

1408개소 중 96개소)에 불과해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행안

부 설명이다.

연 1회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시행해 화재 예방과 안

전관리를 강화하고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

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진

행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재안전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통시

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자율적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를 마련해 배포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화재 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

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찾아

가는 소방훈련’을 하는 등 교육에도 힘쓴다.

또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

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

원 근거가 없는 인천과 대전, 세종, 제주 등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지

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도 35%에서 40%

로 상향ㆍ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교수는 “전통시장에서 큰불이 나면 막대한 재산피해

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면서 “정부 대책뿐 아니라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 등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

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

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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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책 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과학적인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2023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복잡ㆍ다양해지는 재난 상황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선제 대응하고자 마

련됐다. 그동안 소방청 내부에서만 자료를 활용했으나 올해부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위해 전국 소방기관과 산업계, 학계, 연구원, 협회 등 1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

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예방과 조직, 구급, 대응 등 4개 과

제를 선정했다.

예방 분야 과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이다. 건물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ㆍ건물별 화재안전지수를 지도상에 시각화해 지역 주민 누구나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소방조직 분야의 ‘빅데이터ㆍAI 기반 소방수요 및 조직모형 예측모델 개발’ 과제는 소방공무원 조직 운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 인력의 증감률 변화 추세와 계급 구조의 변화 추이, 직무별ㆍ연령ㆍ성별의 분포, 계급별 평균 승

진 소요기간, 육아휴직 등 결원 규모 추이에 대한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구급 분야 과제는 ‘구급DB 기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방안 분석’이다.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가 환자 예후에 어떤 영

향을 줬는지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구급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응 분야 과제인 ‘산림인접 산불 취약지 대비ㆍ대응 방안 분석’에선 산불 취약지를 도출하고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의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산불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각화해 실시간 진화 작전 수립

과 주민대피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119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운영현황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로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기

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도시재난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화재 위험도는?”…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스마트 화재안전지수 개발 등 4개 과제 분석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소방 등 공무원이 공무로 순직해 특별승진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을)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6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소방ㆍ경찰ㆍ일반 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해 특

별승진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에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목숨을 잃을 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다. 그러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관한 예우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군인의 경우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르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소방, 경찰,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상현 의원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 맞춰 기준소득월액 산정해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50

SN E W
2023. 6. 19 ~ 2023. 7. 18

일정한 훈련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도 전담의용소방대원처럼 긴급 상황 시 화재진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이 같은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과 구

조ㆍ구급, 대피ㆍ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긴급 또는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소집 명령이 없어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김철민 의원은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초동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져 대규모 인력 

투입이 진압의 관건”이라며 “일반 의용소방대원은 긴급 재난 시 소집 명령을 기다려야 하기에 해당 인력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긴급 또는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원처럼 일정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역시 소집 

명령 없이도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피해 최소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 “일반 의소대원도 긴급 상황 시 화재진압 가능해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비호즈킨(소포성)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해보상전담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

무상 요양(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7월 10일 밝혔다.

‘재해보상전담팀(이하 전담팀)’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

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신설됐다.

전담팀은 직업성 암인 비호즈킨 림프종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의 임용

부터 발병 전까지의 출동 기록과 근무 내역 등 유해 인자 노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걸 입증했다.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은 질병과 소방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을 위한 순직ㆍ공상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기관에서 보고서 작성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전담팀 운영으로 신청인의 입증 부담

이 줄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 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비호즈킨 림프종 투병 중 공상 승인을 받게 된 소방공무원 A 씨는 “공상 승인이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저했는데 

전담팀의 도움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조기 치료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게 돼 감사

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담팀에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재해 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2349건이다.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해 보

상 업무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2022년 상반기 17.4%에서 23.7%로 6.3%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또 일관된 입증 지원과 재해 보상 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 관련성 입증서류 보완 요구율은 59.97%

에서 31.1%로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 요양 승인율 향상으로 이어져 2023년 상반기엔 88.7%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남화영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담팀

의 목표이자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맹활약… 비호즈킨 림프종 소방관 공상 승인
소방관 입증 부담 줄여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1

정정 책 행

한수진 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위가 올해 최고의 소방안전강사

로 선정됐다.

소방안전강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역량

을 두루 겸비한 자를 말한다. 시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

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625명의 소방안전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32만48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소방

안전강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9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엔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강사 19명이 출전해 열띤 경

쟁을 펼쳤다.

발표자들은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화재와 재난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교안 내용(40%)과 발표내용(60%)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나침반 태풍 안전수칙 3GO!’를 주제로 강연한 한수진 소방위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 소방위는 “평소 안전교육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

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소방위에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최우수상(소방청장상)은 채영석 전남 화순소방서 소

방위, 우수상은 안수훈 충남 서천소방서 소방교에게 돌아갔다.

장려상(한국소방안전원장상)은 ▲서현주 제주 서부소방서 소방위 ▲김윤하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장 ▲김영은 부산 사하

소방서 소방교 ▲박선영 인천 미추홀소방서 소방교 ▲최인호 울산안전체험관 소방장 ▲이성훈 경남 하동소방서 소방교가 

받았다.

김영석 생활안전과장은 “전국 소방안전강사들이 밤낮으로 연구해 노력한 결과들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였

다”면서 “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교육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안 개발에 적극적으

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수진 포항남부소방서 소방위, 소방안전교육 ‘일타강사’ 등극
제9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최우수상엔 채영석 소방위

정부는 6월 30일 자로 이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ㆍ발령하고 

소방청 차장에 임명했다.

1964년 강원 삼척 출생인 이일 신임 차장은 1987년 소방장학생(소방장 경채)으로 소방

에 입직했다. 강릉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방재

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 동작소방서장과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충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서울소방학교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인천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차장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기획력, 현장지휘능력을 갖춘 소방지휘관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생명보호와 소방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1년 대통령 표창과 

2015년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공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소방청 차장에 이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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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

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

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CCTV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맞춤 화재진압 방법을 만들고 출동ㆍ진압 여건을 미리 조사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

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진압 기술ㆍ장비도 개발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해 화재 확산 지연과 신속한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화재 상황과 원인 등을 분석해 예

방ㆍ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대응 기능을 추가하거나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

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를 운영한다.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도 높인다. 이날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보

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년 5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기(급속 2만5천, 완속 21만5천)다. 

충전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을 포함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

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5%에서 2025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ㆍ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지능형 로봇이 전기차 충전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 확대 ▲공공 급속충전기(약 7천기) 단계별 민간에 매각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형 지원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도입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충전장치ㆍ부속품까지 확대 

▲매년 100명 이상 전문가 배출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하 3층까지 제한… 진압 장비 확충
환경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ㆍ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정부의 재난 예

방ㆍ훈련ㆍ대응ㆍ복구 관리를 받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이는 

판교 데이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대상 포함된다
‘디지털 안전 3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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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책 행

“20대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

하던 때를 꼽겠습니다(정윤홍 기획재정부 사무관, 제22기 의무소방대 전역)”

21년간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해 온 의무소방대가 역

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제73기 의무소방원 92명의 전역을 끝으로 의무소방

대 운영을 종료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3명이 다친 서울 

홍제동 단독주택 화재를 계기로 현장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입됐다.

2002년 3월 제1기(209명)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만2천여 명의 의무소방원이 전국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에 

근무하며 소방 보조업무를 수행했다.

2003년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당시 7일간 소방공무원과 동고동락하며 화재진압을 했고 2006년 경기도 서해대교 29

중 추돌 현장에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기수인 충청북도 제73기 의무소방원 박재윤 수방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중증 응급환자를 소생한 공로로 하트세이

버와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를 받기도 했다.

2012년 경기도 고양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활동을 보조하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의무소방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왔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부족해지자 국방부는 2018년 전환ㆍ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의무

경찰과 함께 의무소방도 사라지게 됐다.

의무소방 제도는 없어지지만 의무소방 출신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이다. 의무소방대 제36기 출신인 류형석 영화감

독은 “복무 당시 허름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모습을 봤다. 새벽까지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잠든 와중에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들만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현장도 경

험했다”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고찰의 시간이었고 이런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다는 마음에 영화감

독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의무소방 때의 경험으로 실제 소방공무원이 된 대원도 많다. 정원형 소방경(의무소방대 제2기)은 “선배 소방공무원의 가

르침이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줬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남화영 청장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호흡을 맞춰온 의무소방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쉽다. 한결같이 보여 

준 헌신과 열정은 소방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대응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출동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1년간 재난 현장서 활약한 ‘의무소방대’ 역사 속으로
  200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1만2천여 명 배출
현역 입영 대상자 감소로 의무경찰과 함께 폐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재난관리 적용 대

상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 또는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 용량

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는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

망법’ 개정 당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기준이 충족되면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ㆍ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 대상임을 미

리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최

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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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외상협력병원에서 응급처치와 헬기를 통한 이송, 권역외상센터 최종 치료까지를 연계하는 지역 외상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이 사업은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동ㆍ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

역외상협력병원을 확대해 남ㆍ북부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두 곳이던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여덟 곳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해

당 지역의 이송ㆍ진료 지침 수립을 진행 중이다.

지역외상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원거리 이송 중 숨지지 않도록 기도 유지 등 긴급 처치 이후 헬기나 구급차를 통해 권

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아주대학교병원(남부)과 의정부성모병원(북부)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존 경기도의료원 이천ㆍ파주병원

에 더해 경기의료원 안성ㆍ포천병원과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등 여섯 곳이 지역

외상협력병원 역할을 맡는다. 

도는 지역 외상 체계를 강화해 지난 2020년 16%였던 경기 북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을 경기도 평균인 12% 수준으로 

낮추면서 외상 진료 사각지대를 줄여갈 방침이다.

경기도, 지역 외상 체계 구축… 10월 본격 운영
지역외상협력병원 2→ 8곳 확대, 이송ㆍ진료 지침 마련

더욱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 언론홍보 담당자 2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2023 소방정책 소통홍보 전략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디지털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부 정책 홍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되는 추세다. 기존의 홍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정책 설명 위주였다면 최근의 정책 홍보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1대 1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이 같은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청 개청 7주년을 맞아 소방의 핵심 정책

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대비해 중앙과 시도 간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채널을 점검하

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공유 ▲현장 정보, 사진, 영상 등 재난방송 체제 전환 시 필요한 기본 사

항 사전 공유 ▲사건ㆍ사고 발생 시 메시지 일원화를 위한 협조 사항 당부 ▲소방정책 홍보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다.

다양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최홍림 한국광고홍보학회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PR 전략’, 김성한 KBS 재난

미디어센터 팀장은 ‘재난방송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남화영 청장은 “그간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빼놓을 수 없는 전제 조건이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난정보를 바르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홍보 패러다임 바꾸자”… 소방청, 언론홍보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전국 소방관서 담당자 260여 명 참석,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 방안 등 논의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단가 계약의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단가 계약으로 올해 약 3억1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

다고 7월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이전엔 중앙119구조본부와 15개 시도 119항공대에서 개별적으로 항공유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별 계약은 시도별로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타 소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단가 계약 효과 ‘톡톡’
올해 3억1700만원 예산 절감 기대ㆍ항공유 안정 수급과 업무 효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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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책 행

재난 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대피하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강도 기준이 신설된다. 또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서에 반드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엔 화재 발생 시 관계인과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주 출입구 외에 발코니

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용객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고(2006년 이후 사망 3, 부

상 13명)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과거엔 이용객의 부주의(음주 등)가 원인이었지만 최근엔 발코니 노후화와 부식 등 구조

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추세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발코니형 비상구의 강도가 활하중 5kN/㎡ 이상(약 500㎏)이어야 한다는 설치기준이 명시됐다. 또 발코니형 비

상구를 설치하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발코니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받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영업장 구조ㆍ시설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만 바뀐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허

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피하려다 추락할라”… 발코니형 비상구 강도 기준 신설
“70㎏ 성인 남성 약 7명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조기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3차 회의가 열

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소방청 등 관계기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

련 단체와 함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방청과 지자체,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지침 마련 경과 논의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또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다. 응급의료 전

문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논의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해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에

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

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응급의료상담 기능, 전문인력 확보 보상 강화 방안 등도 논의

방본부에서 긴급하게 항공유가 필요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적 절차도 

복잡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하고 있다. 통합 계약 후 매년 예

산이 크게 절감되고 항공대 간 급유 지원 시 상환절차 간소화와 항공유 안정 수급 등 관련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게 소방

청 설명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일선 시도의 불필요한 행정이 줄었

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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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9 ~ 2023. 7. 18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소방청이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ㆍ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이

격거리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6월 29일 자로 발령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기존엔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 내 주유소는 부지가 협

소해 이 기준을 따를 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충

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박진수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거

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지 협소한 도심 주유소… 소방청,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기반 마련

중앙119구조본부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물놀

이 익수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7월 10일부터 14일까

지 5일간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에서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와 

팀워크 향상을 위한 ‘급류 수난구조 전문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 환경의 변화로 우리

나라에도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특히 여름 휴가

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등을 찾는 물놀이객이 늘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총 5만2045건으로 매년 여름철(7~8월)에 집중적

으로 발생했다. 이 중 물놀이 구조 건수는 총 2816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당시(’19~’20년) 주춤했다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구조대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강사는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

하며 국제구조대 활동 등의 경험을 지닌 베테랑 교관과 해외 급류구조 강사과정을 이수한 교관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기초 수리학, 강 읽기 등 급류 관련 이론 교육 ▲급류 환경에서의 수영 구조기법 교육 ▲보트를 이용한 구조 

훈련 ▲시나리오 훈련 등이다.

김종근 본부장은 “장마철 폭우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선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ㆍ훈련으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 증가… 중앙119구조본부, 급류 수난구조 전문교육
중앙ㆍ시도 구조대원 20명 대상, 인명구조 역량 강화 등

S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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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7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전북 김제에서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서 생명을 다했다”며 “현장 활동 2인1조의 원칙조차 지키기 어려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출범 이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울산 상가 화재 등 소방관 순직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소방

의 안전은 인력 충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 조직에는 20% 정도 행정인력이 필요하지만 별도 채용이 없어 현장 대원이 이 역할을 번갈아 맡는다”며 “이런 순

환근무 방식 때문에 내부 갈등은 물론 현장 대응ㆍ행정 능력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행정이 

전문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행정 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공노 소방노조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소방인력 충원 ▲소방정 계급 시도 권역별 순환

근무 도입 ▲소방행정인력 별도 채용 ▲위험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전공노 소방노조 “2인1조 원칙조차 못 지켜… 현장 인력 충원 절실”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 위험수당 인상 등 중점과제 제시

공노총 소방노조 “무관용 처벌로 전북 소방 고위직 비위행위 근절해야”

소방노조가 전북지역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

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이하 공노

총 소방노조)는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와 일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전북도는 무관용 처벌로 반복되는 비

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 고위공직자 비위행위와 일탈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A 서장은 

2015년 주취 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는데도 당시 훈계 

조치됐고 올해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2021년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 서장은 견책에 그쳤다.

전북소방이 소방 고위공직자를 감싼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노총 소방노조

는 최근 관용차 사적 이용으로 징계를 앞둔 도내 C 서장을 언급하며 “감찰

담당자가 C 서장의 직속 부하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제돼야 하지만 전북소방은 ‘무슨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다 여론의 뭇

매로 감찰담당자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 서장에 관한 처분 결과는 전북소방이 조직을 세우고 공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

요한 평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물을 건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시정잡배 소굴을 만들 건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은 7월 12일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C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C 서장은 1월 취임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관용차를 140여 차례 운영해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말이나 휴일, 연차 등 기간에 해당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시간 내 직장 이탈 등 비위행위도 포착됐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를 통해 A 서장을 직위해제했다”며 “C 서장이 부정

하게 사용한 연료비 등에 대해선 환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사 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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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가 부실한 현장 대응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대전소방본부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소방지부(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7월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업무로 진급한 소방본부장들이 대형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아이러니한 실정”이라며 “현장 경험이 없는 지휘관에게 맡겨져 

비정상적인 조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대전소방본부장은 현장에 소화기를 들고 그 속으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서 “순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늘 이들의 몫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지휘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소방본부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대전소방 인사팀은 특정 학교와 학과 출신으

로 꾸려졌다”며 “향후 정기 인사 시 인력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대전소방은 이를 묵살하고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후 1년 이내 재인사를 내지 않는 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전소방은 이를 무시했다”며 “직원들은 인사원

칙을 준수하지 않는 만행에 많은 허탈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소방본부장 즉시 교체 ▲학연 등으로 얽힌 특정 계파에 관한 실태조사 ▲인사지침 위반ㆍ남용한 자에 관

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소방은 “대전소방본부장이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들고 진입하라는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며 “무리한 현장 진

입 자제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이 특정 학교ㆍ학과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의 경우 “인사팀 5명 중 2명은 A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명은 다

른 대학교 소방관련학과, 나머지는 비 소방관련학과 출신”이라며 “향후 승진 등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적절히 조정할 예정

이다”고 했다.

전보 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자가 승진과 본부 전입이 6개월째였으나 ‘2024년 하

반기 정년퇴직 예정 및 퇴직 전 공로연수 희망’ 등 이유로 전보 인사 검토를 거쳐 직전 근무지가 아닌 관서를 달라고 요청해 

전보했다”고 덧붙였다.

“부실 현장 대응ㆍ인사권 남용 대전소방본부장 교체하라”
전공노 소방노조, 대전시청서 기자회견… 대전소방 “사실무근”

소방노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는 소방관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6월 20일 “평택 냉동창고 생존 소방관 극단적 선

택, 정부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노 소방노조에 따르면 2022년 1월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잔불 정리와 인명검색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 5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대피한 소방관 2명 가운데 1명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6월 태풍 ‘차바’ 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2명 중 1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목숨을 잃었다. 

가까스로 탈출한 1명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PTSD 등을 겪었고 결국 지난 2020년 8월 천마산 정상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이들의 공통 병명은 PTSD”라며 “함께한 동료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와 자신의 정

신세계를 괴롭히는 순간의 기억이 소방관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PTSD 센터 건립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

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PTSD를 앓는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즉시 PTSD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PTSD 센터 건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마음의 병으로 스러지는 소방관들… 소방노조,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안타까운 사고 계속 발생”

소방 현장 지휘관들의 필독서

‘소방내전 Periodical Edition’ 출간!! 
김남휘 경기 고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님의 책인 소방내전 Periodical Edition. 
<119플러스> 매거진에서 연재된 내용 외에도 김남휘 단장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읽을 거리가 함께 게재됐습니다.

대한민국 소방 현장지휘관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화재 현장 급수체계부터
특수차 활용 방법, 대형 물류창고 화재진압 전술 등 
다양한 화재진압 전략과 전술이 담겼습니다.

소방내전 Periodical Edition은 네이버스토어 또는 
소방방재신문사 유선 문의(02-579-0913, 내선 5)로 구매 가능합니다.

책자 구성
분량 : 180 page
규격 : 153x225mm
정가 : 23,000원

네이버스토어 바로구매하기

소방예방 업무의 ‘통’으로 불리는 서정창 소방관(소방기술사)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민을 거듭해 집필한 소방기술인의 필독서!

국내 최초, 유일무이한 ‘화재안전기준 전문 도서’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그림으로 이해하는

화재안전기준 출간!

복잡하고 어려운 화재안전기준을 보다 쉽게 해석한

구입 문의

 소방방재신문사 출판사업부

02 - 579 - 0913

네이버스토어 바로구매하기

         책자 구성

ㆍ분량 : 540 Page

ㆍ규격 : 188x257mm(칼라)

ㆍ 정가 : 38,000원



59

소방 현장 지휘관들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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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구조견 운용 실력, 
세계 무대에서도 펼치고파”
인터뷰

취재_ 김태윤 기자

2023 탑독 핸들러, 신준용 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119구조견 분야 영예의 

종합 우승은…. 서울119특수구조단입니다.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순위 발표가 끝나자마자 관중석 한편에서 서울

119특수구조단원들의 열띤 함성이 터져 나왔다. 소방 분

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에서 중앙과 시도 소속 11개 

팀 중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둬 새로운 ‘탑독(Top dog)’으로 

등극한 ‘태주’ 역시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

한다. 그 옆에선 눈높이를 맞춰 앉은 신준용 핸들러가 대견

하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쓰다듬는다. 의기와 신뢰로 똘똘 

뭉친 두 ‘119대원’의 모습에 박수가 쏟아졌다.

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50배 이

상의 청각 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ㆍ구조 현장에서 국

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구조

견은 총 35마리로 중앙119구조본부와 8개 시도 소방본

부에서 운용 중이다.

이번에 탑독으로 선정되며 이름을 알린 태주는 서울119

특수구조대 소속 4년 차 구조견이다. 100여 차례 넘게 현

장을 누빈 베테랑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0명의 시민을 

구조했고 18명의 안타까운 사망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냈다.

관할 내 산악 지형이 많은 서울119특수구조대는 현재 세 

마리의 구조견과 함께하고 있다. 구조견들은 세 명의 핸들

러가 한 마리씩 전담한다. 활동 중 노견이 되거나 다쳐 퇴

역이 결정되면 담당 핸들러도 함께 보직을 변경하곤 한다.

‘탑독 핸들러’라는 최고의 명예를 거머쥐며 명실공히 ‘개

판(119구조견 관련 분야)’의 아이콘이 된 신준용 핸들러 

역시 전임 구조견들의 퇴역으로 평소 눈여겨봐 온 핸들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평소 구조견과 호흡을 맞춰 구조대상자를 찾아내는 핸

들러를 보며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개를 좋아하다 보니 자

연스레 관심을 두게 됐죠. 핸들러가 될 수 있었던 건 소방

공무원으로서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큰 행운이었

습니다”

신준용 핸들러가 처음 태주를 만난 건 바람이 유난히도 

차게 느껴지던 2019년 11월이다. 그는 훈련사의 전화를 

받고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로 가 태주를 직

접 인도받았다. 당시 태주는 약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일

선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엔 다양한 ‘견(犬)’이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돕는 

견을 ‘사역견’이라고 부른다. 군용견이나 경찰견, 시각장

애인 안내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에도 이런 사역견이 있

다. 바로 ‘119구조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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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마주한 태주는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

스를 많이 받아 마르고 움츠려 있었어요. 무척 안쓰러웠

죠. 훈련사분께서 제 활발한 성향이 태주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매칭해 주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

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 됐

으니까요”

태주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낳은 첫 번째 탑독으로 

기록됐다. 기존의 탑독은 중앙119구조본부가 개최하는 

자체 대회로 선발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구조견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119구조견 분

야 경연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로 편입됐다.

경연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뉜다. 개인전에선 산악 수

색 과정, 단체전에선 팀 내 모든 구조견을 대상으로 핸들러

의 통제 능력과 장애물 코스 돌파 능력 등을 평가한다. 탑

독의 영광은 개인전과 단체전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

수를 획득한 구조견에게 돌아간다. 서울119특수구조단은 

단체전 1위는 물론 탑독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태주를 최고의 구조견으로 이끈 비결은 바로 서울119특

수구조대 핸들러 간의 훌륭한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조견은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 핸들러 간 유기적인 협력과 

단합이 뒷받침돼야만 양질의 훈련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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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119특수구조대가 구조견 분야에서 발군의 실

력을 지니게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119구

조견 운용을 시작한 이후 이곳을 거쳐 간 구조견은 모두 한 

번씩 탑독으로 선정된 전력이 있다. ‘구조견 명가’의 DNA

가 흐르는 게 아닐까.

현역 견 중에서도 태주가 탑독으로 선정되며 ‘구조견 명

가’의 건재함을 알린 만큼 빛나는 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

이다. 태주의 동료이자 동복형제 구조견인 ‘태양’과 막내 구

조견 ‘구구’도 탑독의 바통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핸들러는 보통 동료 핸들러와 함께 서로 돌아가며 구조견

을 훈련시킨다. 훈련을 돕는 역할을 ‘헬퍼(helper)’라고 

부르는데 헬퍼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구조견의 반응

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제지하거나 유도하고 담당 핸들러

에게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구조견의 역량은 결국 실전과 같은 훈련에 따라 좌우됩

니다. 훈련에서 핸들러는 구조견을 보조할 뿐이죠. 정말 

중요한 역할은 헬퍼입니다. 헬퍼의 협력 정도와 실력에 따

라 훈련의 질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엔 서울소방재난본

부의 든든한 지원이 큰 몫을 했다.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수

준의 예산 편성은 물론 근무체계의 효율화, 고품질 장비 제

공 등 구조견에 관해서라면 아낌이 없다. 구조견 능력 제고

가 곧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관심과 지원에 감동하면 더 크게 보답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의 안

전을 책임지는 게 가장 큰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회는 

물론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국제인명구조견협회(IRO)는 ‘세계인명구조견 경

진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선 중앙119구조본부만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선 대회 참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견으

로 인정받더라도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중앙119구조본부의 3개 

대를 모두 꺾은 우리 서울소방의 구조견과 핸들러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언젠가 서울의 뛰

어난 구조견 운용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려 시민의 자랑이 되

고 세계적인 수준의 핸들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Ho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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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선택, 
운정저수지 물넘이 둑 폭파사건

[희로애락 119] #7

2004년 8월 18일, 태풍 ‘메기’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광

주 북구 소재 ‘운정저수지’ 제방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출동지령이 내려졌다.

를 향해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통장이라

고 밝힌 한 남성과 마주하게 된다.

“제가 여기 통장인데, 지금 제방이 곧 붕괴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소방이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

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빨리요”

다급한 목소리에 현장의 긴박성을 직감했지만 함께 흥분할 

일은 아니었다. 상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양영규 소방

관은 대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 

나와 있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 대

응 방법을 논했다.

“지금 제방 70m 중 30m가량의 둑이 3/4 정도 유실됐습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 힘을 받지 못

해 전체 제방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

경지뿐만 아니라 저수지 밑에 있는 2개 마을이 모두 침수될 

수 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이미 제방은 상당 부분 유실된 상

“현재 운정저수지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인근 주민들이 붕괴 우

려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조명

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명탑이 설치된 펌프차 출동 요청” 

지휘대장이던 양영규 소방관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119상황실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한 뒤 운정저수지

운정저수지 현황도물넘이둑
(폭파지점)

저수지

수로

논

5.18묘지

제방유실부

NEW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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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장으로 퇴직한 

양영규 소방정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폭파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대피가 시급했다.

“여러분!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켜주십시오”

  

이윽고 11공수여단의 군수참모가 8명의 폭파팀을 이끌

고 현장에 도착했다.

“상황은 다 듣고 왔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 번의 폭

파로는 무리입니다. 저희 폭파팀이 안전을 위해 다이너마이

트를 여러 차례 나눠서 폭파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11공수여단의 헌신 덕에 물넘이 둑이 안정적으

로 폭파돼 물은 수로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당초 폭

파는 5번으로 예측했지만 3번 만에 완료됐다.

양영규 소방관은 11공수여단, 농업기반공사 관계자와 마

주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마을주민과 농경지를 구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벌어진 운정저수지 물넘이 둑 폭

파 작전은 2개 마을주민 70명과 제방 하류에 있던 농경지 

17㏊를 보호할 수 있었다. 

※ “꼭 폭파밖에 대안이 없었나?” 라는 질문에 양영규 소방

관은 “지휘팀장으로서 또 소방관으로서 선택의 순간, 

그러니깐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엔 오로지 시민의 안전

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게 바로 소방관의 소명이 아

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희로애락 119

태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비닐 막 덧씌

우기 작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였다.

양영규 소방관은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에게 물었다.

“방법이 있긴 한데… 제방 왼쪽 물넘이 둑을 폭파해서 물이 

불어 넘치는 저수량을 수로로 방류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위험부담이 많은 폭파작업과 자신의 결정이 득이 될지 독

이 될지 확신이 없던 지사장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방

법 외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

“현재로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시

죠. 그리고 폭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양영규 소방관은 무전기를 들어 상황실에 군부대 폭파팀

을 현장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곧이어 혹시 모를 사

고에 대비해 현장에 나온 관계기관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

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들은 양

영규 소방관을 향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아니, 폭파를 한다고요? 굳이 폭파해야 합니까? 아, 그리고 

언제, 어디로 주민들까지 대피를 시킵니까?”

관계기관이라고 나온 공직자의 태도에 무책임함을 느꼈

지만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양영규 

소방관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다.

“주민 대피가 번잡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데… 주민들의 목숨을 두고 가능성을 따

지며 회피하는 건 공직자로서 바르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믿

고 따라주십시오”

이윽고 상황실에 긴급 무전이 날라왔다.

“여기 상황실! 지금 담양 11공수여단 폭파팀이 현장으로 출동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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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T 119

“더욱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위해”… “더욱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 위해”… 
경기소방, 전국 최초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 설립경기소방, 전국 최초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 설립
상황요원 양성교육ㆍ직무교육으로 구성, 실습 중심 커리큘럼 진행상황요원 양성교육ㆍ직무교육으로 구성, 실습 중심 커리큘럼 진행

취재_취재_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을 양성하

는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이하 센터)’가 들어섰다.

7월 4일 현판식을 진행한 센터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경기도 현장지휘역량센터 2층에 마련됐다.  

경기소방에 따르면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상담과 병

원안내 등 상담을 처리한 건수는 2020년 15만6664, 

2021년 19만608, 2022년 26만9219건이다. 해마다 

상담 건수가 느는 만큼 민원 발생도 빈번하다. 따라서 상황

요원의 전문성을 더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우수 상황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턱없이 부

족했다. 교육을 진행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경기소방이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상황요원 양성기관인 센터를 설립

한 이유다. 

센터는 상황실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했다. 커리큘럼은 

신고접수와 상황관제, 상황보고, 구급상황 등 상황관리 분

야별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교육은 상황요원 양성ㆍ직무교육으로 나뉜다. 상황요원 

양성교육은 연 4회(총 120명), 2주간(집합 1, 실습 1) 

운영된다. 신속한 상황근무 적응을 위해 상황실 전입 예정

자가 우선 입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요원 직무교육의 경우 전입자의 상황대응능력 조기 

안정화와 기본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규 전입 일로부터 3주간 진행된다. 

1주 차엔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숙지하고 2주 차엔 상황

관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달한다. 마지막 3주 차엔 재난 유

형별 상황처리를 실습한다. 기존 직원의 1:1 멘토링 등 신

규 직원이 적응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한다.

민원 발생과 상황처리 미흡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상황판단 감수성 향상을 위한 상황관리 

검토 회의도 주 2회 실시한다. 

조선호 본부장은 “복잡ㆍ다양한 재난 현장에선 상황요원

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과 공유 전파 역량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떤 재난에도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통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강화 대책

으로 센터 운영을 비롯해 상황관리 모니터링 전담 인력인 

상황품질관리관 배치, 상황요원 직무능력 등급 평가제 도

입, 상황관리 지침 개정 등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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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는 7월 4일 태백시 원동 소재의 고

원풍력발전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재난 대비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문하 서장과 이상인 (주)고원풍력발전 대리

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20여 명과 소방차량 5대가 동원됐다.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기 내부 구조 및 소방시설 현황 확인 

▲화재 발생 시 전력 차단 등 초기 조치 ▲풍력발전시설 구조 

교육 등이다.

김문하 서장은 “풍력발전설비 화재 발생 시 지리적 여건과 

높이로 진압에 어려움이 많고 연소 확대 시 폭발 위험성이 높

아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지

적응훈련으로 체계적인 화재진압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태백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태백소방서 풍력발전기 재난 대비 현지 적응훈련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6월 25일 관내 함안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경남 소방본부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5회 경남소방본부장배 축구대회는 2012년도에 열린 대회

(고성 스포츠파크) 이후 10년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다. 대회

에는 도내 11개 소방서에서 감독ㆍ선수를 포함한 약 240명

이 참가했다. 축구를 통한 친선과 화합의 장으로 기획됐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날 소방서는 결승전에서 거제소방서에 2:0으로 승리해 우

승했다. 박강민 소방장은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손현호 서장은 “소방서별 직원들끼리 친목을 나누는 좋은 대회였다”며 “앞으로도 축구를 통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함안소방서 제5회 경남소방본부장배 축구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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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서장 최진만)는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

한 수색 활동을 위해 수중탐사드론을 도입ㆍ활용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도입한 드론은 최대 150m까지 잠수가 가능하고 2㎧(4노

트)로 잠행할 수 있는 구조장비다. 투광조명기와 사진 영상 촬

영 장비를 갖췄고 수중에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수난구조대원과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을 대

상으로 수중탐사드론 시운전과 운용 교육ㆍ훈련을 진행했다. 

수난사고로 인한 구조상황 발생 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

이다.

최진만 서장은 “수중탐사드론 활용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원들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해 인명피

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수중탐사드론 도입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7월 6일부터 양일간 대회

의실에서 재난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

다고 밝혔다.

창원소방은 재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대응 방법

을 개선하고자 한수정 피플앤스피치 대표 강사와 채보미 전 

경상북도 GBTV 전 아나운서를 초빙한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상황을 가정한 언론브리핑 훈련과 인터뷰 

잘하는 법 등 언론브리핑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창원소방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상황 전달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제와 안전을 신경 쓰는 동시에 침착

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소방 재난 현장 소통 강화 스피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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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는 6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관내 

5곳에서 화재 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7월 5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포스코건설이 2013년부터 협업해 온 이번 사업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포스코건설 직원

들은 전동ㆍ전의면, 조치원읍 주민들의 주택을 방문해 전기배

선 수리, 소방시설 설치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주거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붕 방수 작업과 바닥 누수 공사, 장판 교체 등 개보수 

활동도 진행했다. 

노은섭 대응예방과장은 “그저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끗하게 바뀐 환경에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화재취약계층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세종 조치원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6월 27일 대회의실에

서 소방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도민ㆍ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보 콘텐츠를 공유ㆍ제작하는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홍보대사로 임명된 제주미니(Jejumini)는 실시간 제

주의 모습과 여행정보를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는 SNS 계정

으로 3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제주소방은 특색있는 제주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제주미니와 

협업해 시기ㆍ대상별 생활 속 안전정보와 소방활동 수범사례

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제주소방과 제주미니가 맞잡은 두 손을 통

해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여행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민 제주미니 대표는 “평소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제주소방에서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셔서 기쁘다”며 “앞으로 제주도

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소방 도내 인플루언서 소방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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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6월 27일부터 이틀간 청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소방공무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문화콘서트는 기존 강의 위주의 형식에서 벗어나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과 비위 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팝페라 그룹 ‘일볼라레’ 공연 ▲직장 내 세대 

갈등 다룬 뮤지컬 ‘슬기로운 직장생활’ ▲음주운전, 갑질 등 

비위 예방과 관련한 ‘이은결’ 일루셔니스트 공연 등이다.

김연상 본부장은 “청렴문화콘서트를 통해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건 물론 청렴하고 합리적인 

공직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소방은 지난 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소방관서 청렴도 종합평가 신설과 고객감동 5S친절운동, 실시간 민

원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소방 청렴도 강화 위한 청렴문화콘서트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신기선)는 7월 4일 동구 지역 축사시

설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와 소방대원의 효과적

인 진압활동 숙달을 통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마련된 특수시책이다. 

소방서는 7월 한 달간 도ㆍ농 복합지역인 관할 특성을 반영

해 축사시설 4개소를 훈련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훈련사항은 ▲고속 분무방수 ▲소방용수 공급 ▲축사

시설 관계자 현황 파악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신기선 서장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축사시설 화재대응훈련

이 초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산불 등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

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방은 시민

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동부소방서 도시 외곽지역 축사시설 화재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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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7월 7일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창동 건물에서 초고층 건축물 수관 전개와 화재 진압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엔 펌프차량 2대와 탱크차량 1대

를 활용한 직렬 중계 송수 기법이 최초로 도입됐다. 이는 초고

층 건물 화재 진압에서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을 가능케 하

기 위해 기획됐다.

훈련 결과 소방서는 1층부터 49층 옥상까지 연장된 20본

(30m)의 수관을 통해 충분한 압력으로 소화수를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소방서는 이 같은 결과가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군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전술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의 안전과 

주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소방서 소방차량 3대 활용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 전술 도입

송도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소방대원 심신안정을 위해 생

명존중ㆍ극단적 선택 예방 퍼포먼스 공연을 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편안하고 여유로운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미리내 마술극단을 초청해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행

복한 삶 누리기’란 주제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송도마음

건강센터와 협업해 진행됐다.

박청순 서장은 “소방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글자 ‘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 송도소방서 생명존중ㆍ극단적 선택 예방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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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30일부터 직원의 심신 건

강 증진을 위해 직장에서 독서로 힐링하는 ‘중부 작은도서관’

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신

간도서를 읽으며 내면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직원이 기증한 양질의 소장도서와 서구 구덕도서관 직장문

고를 통해 매달 신간 또는 직원이 원하는 100여 권의 대여도

서로 운영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책을 통해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얻는 시간을 갖고 직장 독서문화 활성화로 책 읽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중부소방서 서로 힐링하는 ‘중부 작은도서관’ 운영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송정호)는 7월 5일 도정 현안이나 담

당업무 추진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수여되는 ‘도정 으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정 으뜸상은 부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 중심의 업

무 역량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됐다. 지금까지 총 

149개 부서에 대해 선정ㆍ시상이 진행됐다.

소방서는 ‘기업하기 안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화재 예방 기반 

확보’를 주제로 적극행정을 기반한 업무 추진 성과를 인정받

아 우수부서에 선정됐다.

주요 업무는 ▲전국 유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시

설 안정성 확보 ▲미등록 고시원 제도권 편입(충북 최초) ▲민원처리 우수부서 소방 도내 1위 ▲도민이 신나는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 및 특수시책 등이다. 

송정호 서장은 “이번 도정 으뜸상은 부서 직원 모두가 노력해 준 덕분이다”며 “도민이 행복한 화재 예방 기반 확보의 노력

으로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정 으뜸상 선정 부서에 시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직무성과평가 시 부서 가점

(0.6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2023년 상반기 도정 으뜸상 우수부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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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대 안전한 제주 만들기 ‘구슬땀’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봉민, 김명자)는 6월 26일 

안전한 제주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을 

방문해 개장 전 자연정화ㆍ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은 해안으로 밀

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 정화와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해변을 방문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예방 홍

보물을 배부하고 ‘일상 속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 동참을 유도

하는 안전 캠페인도 병행했다.

제주의용소방대는 해안정화와 함께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해 

지역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제주 만들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봉민 회장은 “의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

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소방서 한솔동 
의소대

발대 10주년 맞아 단체 헌혈

세종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한솔동 의용소방대(남성대장 

문인배, 여성대장 봉화순)가 6월 26일 발대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 행사를 열

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발대 10주년을 맞아 세종시민에 대한 봉

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 대원과 한솔119안전센터 직원 

등이 단체 헌혈을 실시해 마련한 헌혈증과 평소 모아 둔 헌혈

증을 합쳐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세종센터에 전달했다.

행사엔 한솔동 의용소방대 관할지역(한솔, 다정, 새롬, 나

성, 가람동) 시의원들과 신임 세종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들, 이현석 대응예방과장, 임진수 한솔119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솔동 의용소방대의 발대 10주년을 축하하

고 평소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대원들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2013년 6월 26일 발대한 한솔동 의용소방대는 출범 이후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 지원과 긴급구조 종합

훈련 참여, 코로나19 학원 방역,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강사 활동, 세종호수공원 수상구조 활동, 국립수목원 안전활동 등 

각종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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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소방서 
괴산여성의소대

사랑의 배식 봉사활동 실천

괴산소방서 괴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임재만)는 7월 3일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노인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용소방대원 6명은 괴산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지역 어

르신께 배식과 자리 안내, 설거지 등 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식사 중 말동무가 돼 주는 등 어르신을 공경하는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괴산여성의용소방대는 평소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ㆍ봉

사하며 괴산군 지역 내에서 앞장서는 모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임재만 대장은 “일교차가 심한 요즘 어르신들께선 건강을 잃

지 않도록 식사를 잘 챙겨 드시길 바란다”며 “이번 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의소대 직무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6월 24일부터 이틀간 중앙

소방학교에서 동남ㆍ목천ㆍ북면ㆍ성남의용소방대의 상반기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시ㆍ읍ㆍ면에 설치

된 조직이다.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부터 각종 훈련ㆍ캠페

인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보조 활동 시 대응 능력과 기

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57명(소방 7, 구성ㆍ독립119안전센터 관할 의용소방

대 150)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펌프차량 조작 및 주수 ▲소

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점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병천ㆍ풍세119안전센터 관할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조남순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 

강화될 거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ㆍ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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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소방서 
센텀119안전센터-
의소대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캠페인

해운대소방서(서장 배기수) 센텀119안전센터는 6월 28일 

벡스코ㆍ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시

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인근은 

주ㆍ정차 절대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벡스코ㆍ신세계백화점, 화

재취약시설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계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배기수 서장은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선 소화전 등 소방시설 활용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소방활동과 모두의 안

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ㆍ정차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강북소방서 군위 의소대와 간담회

대구강북소방서(서장 김봉진)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

에 따라 7월 3일 군위 의용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팔공아트홀에서 열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식에 참석한 

군위 의용소방대원들은 행사 후 소방서를 방문해 김봉진 서장

을 비롯한 강북의용소방대장들과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고 추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군위군 의흥면사무소 이장단과 함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ㆍ소방안전교육도 받았다.

김봉진 서장은 “소방 서비스가 닿기 힘든 지역이 많은 군위

군 특성상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취약지역에 계신 군민께도 소방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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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의소대연합회

드론전담팀 발대식

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7월 7일 본서 차고 앞에서 홍천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드론전담팀 발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종 위험지역의 예방 순찰과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드론전담

팀을 만들었다. 황재록 좌운전담의용소방대장이 드론전담팀

장을 겸임한다.

황재록 대장은 “드론전담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종 기술

을 연마하고 각종 현장에서 드론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강영 서장은 “현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드론전담팀이 발대해 든든하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이 드론 운용 능력을 많

이 향상시켜 현장 활동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소방서 안강남성의소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경주소방서(서장 조유현)는 7월 7일 안강읍 하곡저수지 일

대에서 안강남성의용소방대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앞두고 모터보트 1대를 

동원해 물에 빠진 구조대상자 2명을 구조하는 상황을 설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8명과 안강남성의용소방대원 37명이 

참여하고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과 정성룡ㆍ이강희 시의원 

등이 참관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 수난구조 역량 강화 훈련 ▲인명검색 및 

인명구조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등이다.

조유현 서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역별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이 잦아질 거로 보인다”며 “의용소방대원은 지

역의 안전파수꾼인 만큼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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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소방서 고전면ㆍ금남면 전담의소대 신형 펌프차 배치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하동군 고전면과 금남면 전담의

용소방대에 신형펌프차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농ㆍ어촌 지역 특성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효율

성을 고려해 1t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경형 펌프차다.

금성119안전센터에서는 고전면ㆍ금남면 전담의용소방대

원을 대상으로 신규 소방차량 조작교육과 개인안전장비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전ㆍ금남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 중심의 자

율 출동체제를 구축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직접 신형 

소방펌프차를 끌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실

질적인 초기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유진 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에 배정된 신형 소방펌프차는 기동성이 좋아 산불ㆍ농촌형 화재진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가 크다”며 “꾸준한 소방차량 조작과 화재진압 훈련으로 초기 화재 진화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 서부소방서 
연희여성의소대

초복 맞이 소방대원 격려 삼계탕 나눔 행사

서부소방서(서장 강한석) 연희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성춘

희)는 초복을 맞아 일선 현장 직원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삼계

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일선 현장에 대응하는 출동직원들의 체력을 

보강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과 각종 

과일, 떡 등을 준비했다.

성춘희 대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

서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대원을 위해 직접 삼계탕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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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소방서 
의소대

집중호우 대비 배수구 장애물 제거 활동

의왕소방서(서장 정귀용) 의용소방대는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구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실시했

다고 7월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왕곡동, 내손동 

등 전년도에 건물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배수로ㆍ빗물받이 내 

장애물을 제거했다.

의용소방대는 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주택가, 하천 주변 등

에 대한 선제적 도보 순찰을 진행하고 위험 징후 발견 즉시 119로 신고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귀용 서장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헌신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소방서 풍수해 대비 의소대 도보 순찰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6월 29일 풍수해를 대비해 관

내 취약지역 침수, 붕괴 등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의용소

방대원 도보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용소방대는 풍수해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 

활동을 펼쳤다. 순찰 중 발견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관계자 계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원석 서장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관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으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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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소방학교 실화재 훈련 전담 교관, 즉 CFBT unit에 

소속된 교관들은 중국 본토 소방국과 소방학교로 교육을 

자주 나간다. 중국에서 방문하는 때도 많다. 이런 이유로 

2주 교환프로그램 훈련 기간 거의 매일같이 각계각층에서 

방문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

중국소방시스템

잠시 중국소방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소방구조대(中国
消防救援队)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공안부 

군 소속 소방구조대와 인민 무장경찰 소속 임업부대로 나

뉜다. 

△ 중국소방구조대에서 기수거행식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New.cn).

△ 중국 본토 측 소방기관 고위간부들이 홍콩소방학교 CFBT 훈련장

을 견학하고 있다.

재난 현장 출동교관

체계 ‘CFS(Com-

pa r tment  F i re 

Specialist)’

지난 호에 이어 홍콩소

방학교만의 독자적인 출

동시스템인 CFS 시스템

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

로도 드문 사례라 충분

히 매거진을 통해 전달

할 만한 정보라고 생각

한다.

홍콩소방학교의 화재

교육훈련 분야 교관은 신임자 과정 전문교관과 실화재 과

정 전문교관 등 두 파트로 나뉜다. 따라서 실화재 과정 전

문교관은 실화재 훈련만 전담해 재직자뿐 아니라 신규임용

자, 중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각 성(省)ㆍ시(市) 단위 소

방 요청 교육을 진행한다.

1997년 영국 속령이던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후 그 시스

템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군 소속으로 예편돼 있던 중국 소방구조 분야가 독립하면서 

소방의 기틀 마련을 위해 홍콩 소방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

빙,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홍콩소방학교 CFBT 훈련팀의 

교관이자 CFS인 켄(Kenneth 

Liu) 교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

해 상황판단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출처 @hkfsd_cfs).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서울 은평소방서_ 이형은 : parkercorea@gmail.com

‘홍콩소방학교   
  초청 
 국제 실화재   
 합동 훈련’- Ⅱ

배움과 보람으로 가득했던 열흘간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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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소방학교 초청
국제 실화재 합동 훈련’

홍콩의 경우 도시 단위에 많은 인구가 고밀도로 거주해 용

적률이 상업지역의 경우 1천~1500%까지 올라간다. 이

렇다 보니 지상 저층부엔 상업 시설, 위층엔 오피스텔과 같

은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시설로 지어진 건물이 대다수다.

과거 주택공사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좁은 땅에 Y 형태

의 건축물을 많이 건축했고 4인 기준 약 58㎡의 주거형태

가 널리 보급됐다. 이런 가구가 1라인에 8개 호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32명이 거주하고 Y 형태이기 때문에 3배수인 

96명, 약 90~100명이 한 개 층에 거주한다는 계산이 나

온다. 

가용한 용적률의 범위로 약 30층 건물이라고 봤을 때 총 

건물 거주 인원은 3천명이 된다. 만약 중간층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500명 정도의 상층부 거주 인원을 확인

하고 필요시 대피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홍콩소방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장시

간 화재 현장 활동을 하는 때가 대다수다. 대피나 확인만 

천여 명이라니…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내화구조 구획실을 기반으로 한 공동주

택 화재에서 소방관 공사상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

는 홍콩소방청과 홍콩소방학교의 CFBT unit, 즉 실화재 

교육 전담팀 단위와 출동 실화재 교관 체계인 CFS 창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다음 호에 계속

△ 홍콩의 일반적인 공공주택 형태. 높은 용적률로 인해 많은 층수와 

창문을 볼 수 있다.

올해 스페인의 세가노사(Seganosa)에서 가장 크게 열

린 2023년 국제화재교관워크숍(International Fire In-

structors Workshop)에서도 중국의 실화재 분야를 주

도하는 담당자 2명이 참석한 걸 보면 그들의 의지와 열정

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홍콩의 CFS 출동시스템

155년 역사의 홍콩소방은 2022년 통계 추산 1만740명

의 소방관이 근무하면서 약 767만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제곱킬로미터(㎢), 즉 가로

세로 1㎞의 공간에 약 6740명이 거주하고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714명 정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민국도 약 2만명의 소방관이 증원된 이후 소방관 1인

당 담당하는 인구가 730~740명으로 감소했다(인구 5200만

명 기준).

하지만 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인구 과밀화 도시인 만큼 

다양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통계 기준 

화재 건수는 3만4775건으로 이는 2021년 우리나라 전

체 화재 건수인 3만6267건과 유사하다. 1개 도시에서 이

토록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인구 과밀화

가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보통 

200~300% 정도다. 용적률이란 건축용어로 전체 대지면

적에 대한 건물 전체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한다. 

△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실화재를 운영하고 연구하는 화재 교관

과 화재 분야 연구자들이 스페인 세가노사에 모여 토론과 실습 훈

련을 통해 전 세계적인 화재 교육 트렌드 정보를 공유한다(출처 

Seganosa).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을 거쳐 중국 국

무원 제도개혁방안이 승인됐다. 이때 소방구조대와 임업

부대가 함께 편성ㆍ개편돼 현재 중국소방구조대가 독립 창

설됐다. 같은 해 11월 9일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종합소방

대 기수식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전역의 총 34개 

성ㆍ시의 소방구조대와 9개 산림화재파견대가 함께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조직 운영ㆍ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적고 역사가 짧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

다. 이를 타개하고자 홍콩뿐 아니라 전 세계 소방기관의 전

문가를 초빙하거나 국외 출장으로 견학 방문해 많은 부분

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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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기의 역사(1950년대: 항공 교통 인프라 구축과 제

    트엔진의 상용화)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와 기차, 배보다 빠르고 편리한 항

공기는 군사 목적 외에도 민간 물자나 인력 수송을 빠르게 

하기 위한 상업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 활용이 점차 늘수록 해결해야 할 문

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바로 민간 항공기의 안정성과 항

공 운항 기반 시설, 항공 정보, 항공 교통(공역) 등에 대한 

국제 표준 정립이었다. 

군사 목적의 항공기는 국가 간 전쟁 또는 분쟁에 사용돼 

안전 운항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정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의 경우 안전 운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질수록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항공 안

전 운항 표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항공기 개발 초기부터 국제 항공 운항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다. 1900년 초반

부터 개최한 국제 항공 운항 관련 회의 등이 그 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 안전 운항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했

지만 합의까지 이뤄내진 못했다. 당시엔 민간 항공기를 개

발할 수 있거나 소유한 국가가 많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거리 또한 짧아 국제 운항 기준의 필요성이 애매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1910년 이후 항공기 엔진 성능이 발전해 점차 항

<2023년 4월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 hcs119@seoul.go.kr

항공기 역사와 
드론의 정의- Ⅵ 

공기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국가 간 교류가 본격화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가 간 항공 안전 운항을 위해 가장 먼저 국제 무선 통신

에 관한 규정ㆍ표준을 합의했다. 서로 다른 국가에 걸친 항

공기와 지상국 간의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무선 교신을 촉

진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들어서는 민간 항공기 활

용ㆍ교류 범위가 전 세계로 넓혀졌다. 국제 항공 무선 통

신 표준 외에도 더는 민간 항공 운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원

칙ㆍ기술에 대한 개발을 늦출 수가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가장 현대적인 국제 항공 운항 표준은 1947년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로부터 시작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11월 1일 52개국이 서

명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발족한 UN의 산하 전문기

관이다. 국제 항공 운송의 연결성과 효율성, 안전성을 증

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제 항공 기준의 채택과 국제 항공 

분쟁ㆍ중재ㆍ조정 등을 위한 입법ㆍ사법ㆍ행정 권한을 갖

는다. 

현재 193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국제 민간 항

공 기구에서 제정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 규칙, 항

공 운항, 항공기 감항성, 출입국, 항공 통신, 항공 교통, 수

색ㆍ구조업무, 항공기 사고 조사, 비행장, 항공 보안 등과 

관련한 표준ㆍ권고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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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1947)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오늘날에도 전 세계 항공 운항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UN 산하 국제기관이다(출처 www.icao.int).

△ bristol centaurus(1943)

브리스톨 센타우루스는 1937년 미래 항공기 프로젝트의 목적으

로 구상돼 1943년 양산을 시작했다. 공랭식 18기통 2열로 설계

돼 4천ft에서 2550마력의 성능을 지닌 강력한 피스톤 엔진이었다

(출처 www.flickr.com/photos/exfordy/7154780018).

민간 항공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지만 항공 과학 기술 발전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안정적인 비행 

성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안전 운항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

다. 그런 의미에서 제트 엔진의 상용화는 민간 항공 산업 

인프라에 깊은 영향을 줬다.

1900년대 초 항공기의 동력은 피스톤 엔진으로 시작했

다. 피스톤 엔진은 실린더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을 태

워 기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연기관 동력

원이다. 말 그대로 샤프트를 통해 실린더 내부 피스톤의 상

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

이다. 물론 항공기 개발 초기부터 피스톤 엔진의 성능이 충

분했다고 볼 순 없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좋아졌

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피스톤 엔진의 성능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피스톤 엔진의 

기통 개수와 배기량을 늘리는 등 대형 엔진으로 설계할 수

밖에 없었다. 

피스톤 엔진의 한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도를 높일

수록 비행이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피스톤 엔진

은 대개 대기압에 의존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실린더에

서 연소하는데 높은 고도일수록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공

기 밀도도 감소하고 연료 대비 공기량이 부족해 충분한 연

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높은 고도에서 낮은 대기압에 따

른 공기 밀도 감소는 대부분 공랭식으로 설계된 피스톤 엔

진의 냉각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극복하고자 예

전부터 공기를 흡입ㆍ압축해 밀어 넣는 슈퍼차저(super 

charger), 터보차저(Turbo charger)와 같은 과급기 기

술을 적용했다. 그런데도 항상 최적의 효율을 내지 못했

다. 특히 프로펠러의 경우 낮은 공기 밀도로 공기 저항이 

줄어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추력을 생성하

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기존 과급기보다 더 많은 양의 공

기 압축이 가능해지고 고온에도 녹지 않는 합금을 실린더 

재료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엔진 개발의 가능성을 보기 시

작한다. 그게 바로 제트 엔진이다. 제트 엔진은 피스톤 엔

진보다 구조가 간단해 프로펠러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실

린더 연소 직후 고온ㆍ고속의 가스 배출만으로 추력을 만

들 수 있다. 또 추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배기구의 터빈

이 구동하게 되면 터빈과 축으로 이어진 전방의 원심 압축

기가 공기를 흡입ㆍ압축하는 구조다. 압축팬의 개수에 따

라 원심식(Centrifugal) 또는 축류식(Axial flow)으로 

나뉜다.

제트 엔진은 피스톤 엔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에너지 효

율이 높은 고성능의 장점을 앞세워 1950년대부터 상용화

되기 시작했다. 약 50년간 사용된 피스톤 엔진에서 제트 

엔진으로 동력원이 바뀐 역사적인 시점이었다. 제트 엔진

의 상용화로 항공기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

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성능이 확보된 항공기

는 점차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항공 운항 표준과 함께 항공 인프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제트 엔진 상용화 이후 오늘날 제트 엔진

은 주로 대형 수송 항공기와 전투기, 피스톤 엔진은 대형 

항공기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교적 느리게 운항하는 경량 

항공기 등에 나눠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본격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민간 항공 산업 인프라는 195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

격하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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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Havilland DH-106 comet(1952)

하빌랜드 사의 DH-106 코멧은 조용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

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다. 세계 최초인 만큼 취항 1년 

만에 기체 금속 피로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재설계한 후속 모델을 1964년까지 제작했고 1997년 

3월을 끝으로 은퇴했다(출처 en.wikipedia.org/wiki/De_Havil-

land_Comet#/media/File:Comet_Prototype_at_Hatfield.

jpg).

△ Canadair CL-215(1969)

캐나디어 CL-215는 1967년 프로토타입이 개발돼 1969년 인도

된 소방용 수륙 양용 항공기다. 초기 개발 목적은 공군과 민간 수송

용으로 사용할 쌍발 수송 항공기였으나 캐나다 교통국의 산림 관

리 용도 설계 요청으로 소방용이 추가됐다. CL-215는 1990년에 

단종됐으며 현재는 후속 모델인 CL-415(1994년 양산)가 운항 

중이다. CL-515는 2024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출처 www.

haberler.com/haberler/cl-415-ve-cl-215-ne-demek-

canadair-cl-415-nedir-14306627-haberi).

△ Boeing 707(1957)

대형 항공기로 제작돼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었음에도 

제트 엔진 4대의 고출력을 통해 1천㎞/h의 최고 속도를 발휘했

다. 안전하고 편안한 민간 여객기의 시대를 알린 베스트셀러 제

트 항공기다. 보잉 707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총 1010기

가 생산될 만큼 국제 항공 인프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출

처 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

C:B707_Saha_Airlines_EP-SHV_THR_March_2011.jpg).

△ McDonnell Douglas F-4 Phantom(1961)

F4 팬텀은 마하 2.2의 최고 속도를 가진 2인승 복좌식 대형 전투

기다. 원래 미 해군 함대 방어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양한 목적

에 맞게 개량돼 미 해병대와 미 공군까지 사용했다. 특히 방공망 제

압, 정찰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출처 nationalinterest.

org/blog/the-buzz/you-can-now-buy-your-very-

own-f-4-phantom-fighter-jet-total-25031).

7. 항공기의 역사(1960년대: 효율적인 성능의 항공기와 

    비즈니스 항공기 수요 증가)

1950년대까지 항공기는 고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발됐다. 하지만 1960년대에 고성능을 발휘하는 

것만이 아닌 성능 개량 또는 개선이 쉬운 효율적인 항공기 

개발로 초점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각 목적에 특화된 고성

능 항공기 개발도 중요했지만 항공기 연구ㆍ개발에 천문

학적인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로 다양한 기종에 사용

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다목적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민간 항공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항공 운송 사업을 하는 항공사

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항공기 구매 수요 증가

로 이어졌다. 

▶다음 호에 계속

△ Jomo 004(1940)

1940년대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산용 제트 엔진이자 최초의 성

공적인 8단 축류식 터보제트 엔진이다(출처 en.wikipedia.org/

wiki/Junkers_Jumo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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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 번 초한지를 사례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엔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면서 한고조 유

방의 전국 통일 이후 숙청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 유일한 

개국공신이자 명재상인 ‘소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기원전 205년 오늘날 중국 장쑤성 쉬저우 지역에서 초한 

전쟁의 판도가 결정되는 전투가 펼쳐졌다. 후세 사람들은 

이 전투를 ‘팽성 전투’라 칭하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

고 있다. 팽성 전투는 한나라, 전국제후 연합군 56만과 초

나라 3만의 군사가 맞붙은 전쟁이다. 대략 계산해도 19대 

1의 싸움인데 놀라운 건 초나라의 3만명이 한나라의 56만명

을 도살한 전쟁으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이 전투에서 한나라

는 30만명이 전사했으니 초나라 병사 1명이 한나라 병사 

10명을 죽인 셈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항우의 주력부대는 성양(오늘날 칭

다오 지역)에서 전투 중이었는데 그사이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항우는 당황하는 기

색도 없이 즉시 별동대 3만명을 차출해 팽성으로 말을 달

렸고 기습작전을 펼쳐 한나라 군사를 패퇴시켰다. 이미 팽

성에 56만명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3만명을 차출해 돌격한 결과 승리했으니 초나라 군사의 

기세는 그야말로 역발산기개세가 아닐 수 없다.

이 전투의 패배로 한나라는 패망 직전까지 갔다. 유방 본

인도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전투의 패배는 치명적이었

다. 그러나 한나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력을 회복하고 전

선에 복귀한다. 여기서 초한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 깊

은 장면이 연출된다. 팽성 전투 패배 당시 이미 10만의 한

나라 보충병이 유방을 향해 진격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 

10만의 병력은 전투 중에 출발한 셈이다. 이 보충병은 최

고 지휘관이던 유방도 몰랐다고 전해진다. 10만의 충원은 

하루 이틀 걸려서 될 일이 아니다. 10만명을 먹일 군량미

를 준비하려면 최소 3달 이상은 소요되고 병장기와 군마

를 출격시키는 것 또한 그러할 것이다. 

전후 논공행상 때 한고조 유방은 한나라 건국 1등 공신으

로 소하를 추대한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장수들이 

칼까지 빼 들며 유방에게 대들었으나 유방은 이들을 다 뿌

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소하에게 돌린다. 뭇사람들은 한나

라 유방을 단지 운이 좋았던 사나이 정도로 가벼이 평가하

곤 한다. 그가 노가다 십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정확하고 예리한 논공행상 과정을 보면서 ‘우연한 결

과는 없다’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군주

로서 언제나 보급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100명의 사나운 

장수가 있었던들 그들을 대체할 장수는 얼마든지 있다”면

서 전선의 후방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쟁의 보

급을 책임진 소하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앞서 초한지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화재진압 전술을 도

출해 보자. 화재진압 전술이야말로 ‘보급이 전부’라고 표

현할 수 있을 만큼 보급이 중요하다. 화재진압의 보급은 수

원확보다. 끊기지 않는 수원확보야말로 화재 현장에서 가

장 기본이고 핵심이다. “끊기지 않는 수원확보는 화재 현

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늘 강조한다. 이번 호에서는 ‘소

화전 확보 전술’을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다. 다시 한번 강

△ 영 화  ‘ 초 한 지  천 하 대 전 ’  중 ( 출 처  w w w . y o u t u b e . c o m /
watch?v=EccWdz_ONAE&t=7289s)

경기 고양소방서_ 김남휘 : nami002@gg.go.kr

소방내전- XⅥ
전략의 성패는 보급에 달려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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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만 확보되더라도 소방관뿐

만 아니라 국민도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소화전 확보 전술의 실제 실험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

부 재난대응과의 ‘화재 현장 급수체계 효율적 전술 방안’ 

결과를 차용했다. 이 소화전 수원확보 전술의 완성을 위해 

실제로 실험을 실행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

응총괄팀장님을 비롯, 대응총괄팀 전 직원분들께 깊은 존

경을 표하는 바다. 대한민국 화재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시

스템적 대응 방법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시작

해 보겠다.

소화전 ‘쌍구 충수’

그간 대한민국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차 물

탱크로 충수(물을 채움)할 때는 1개의 방수구만 사용했

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랬을 거로 생각된다. 소

화전은 대부분 쌍구형이다. 따라서 방수구 2개를 모두 개

방해 동시에 충수하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구 충수’ 전술로 네이밍했다. 

‘쌍구 충수’ 실험결과에서는 1구를 사용했을 때 5분 27초

가 소요됐으나 2구 충수 시 2분 52초가 걸렸다. 거의 두 

배 빠르게 충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두 배 빠르게 충

수할 수 있다면 화재 현장에서 현장 보수를 위한 소방차 1대

를 더 운용할 수 있는 +1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나아가 ‘쌍구 충수 + 수관 연장’ 전술로 완성이 되면 +5 

정도의 버프를 받게 되는 격이다.

이를 전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소화전에 고정 펌프

(소방펌프차 또는 물탱크차) 1대를 배치하고 소화전 쌍구

를 직결해 고정펌프차 물탱크로 충수를 진행한다. 

2분 52초면 충수가 완료되므로 다량의 수원이 소모되는 

고가방수(고가차량, 굴절차량 등) 또는 방수포 사용에도 

수원 고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간단히 계산해 보자. 

쌍구 충수
실험내용  소화전 1ㆍ2구 충수 시간 측정

실험조건  소화전 300㎜ / 탱크 6천ℓ

65㎜ 호스ㆍ피스톤 관창 봉상주수 시 본수별, 압력별 분당 방수량(ℓ)

40㎜ 호스ㆍ피스톤 관창 봉상주수 시 본수별, 압력별 분당 방수량(ℓ)

3㎏f/㎠ 5㎏f/㎠ 7㎏f/㎠ 9㎏f/㎠ 10㎏f/㎠ 13㎏f/㎠ 16㎏f/㎠

3본 509 571 596

5본 549 636 757

7본 583 737 778

10본 683 800 875

3㎏f/㎠ 5㎏f/㎠ 7㎏f/㎠ 9㎏f/㎠ 10㎏f/㎠ 13㎏f/㎠ 16㎏f/㎠

3본 214 333 384

5본 301 333 359

7본 315 341 389

10본 280 308 509

실험 소화전 차량
충수 시간 단축 시간

위  치 방수압(㎫) 배관 지름(㎜) 탱크차(ℓ)

주택지역
(우만동 278)

0.35 300 6000
1구 5분 27초

2분 35초
2구 2분 52초

△ 쌍구 충수 실험결과

△ 대한민국 소방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타입의 수관 직경(출처 소방차 펌프압력과 방수량의 관계(소방차 펌프의 방수성능 기준 재정립을 위한 실
증적 연구, 2012, 민세홍, 권용준))

실험결과  1구 5분 27초, 2구 2분 52초

단축시간  2구 충수 시 2분 35초 단축

TECHNIQUE&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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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용하는 7㎏f/㎠를 기준으로 대략 40㎜ 관창 사용 

시 분당 300ℓ, 65㎜ 관창 사용 시 분당 600ℓ로 편의상 

기준을 잡고 계산하면 ‘단구 충수’ 시 분당 약 1천ℓ가 충

수된다. ‘쌍구 충수’ 시에는 2천ℓ가 충수된다. 화재 현장에서 

근접배치한 펌프차에 관창이 보통 2~3개 정도 토출되기 때문

에 최대기준으로 40㎜ 관창 사용 시 분당 900ℓ, 65㎜ 관창 

사용 시 분당 1800ℓ가 필요해진다(손실량은 산입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단구 충수로 직결 시 수원이 부족할 수 있

으나 쌍구 충수 시에는 단구보다는 훨씬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충수 방법에서 65㎜ 수관 한 개만 더 추가하

면 되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 수치로 소방차 1대를 더 

확보하는 결과가 아니라 추가 출동하는 물탱크차 2~5대

를 대체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전술을 소개하기 전 막간을 이용해 그동안 강의와 기고문

으로 다양한 전술을 소개한 소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정보

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

을 알게 됐다. 다양한 실증과 실전으로 도출된 전술을 자신

의 관내 조건에 맞도록 변형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람

이 있는 반면 소개된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

람도 있었다. ‘어렵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자 대체

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발견됐다. 이를테면 고가차를 사

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우리 관내에는 길이 좁고 전봇대 

전선이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여기서 논리적 

착안점은 ‘길이 좁고 전선이 많아’ 부분이 아니라 ‘고가차

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65㎜ 방수포를 사용하니 수평 

방수보다 유리하다’는 부분에 있어야 한다. 고가방수의 이

점에 집중해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 현장에서 연소확대

를 방지한다든지, 야적장에서 고가방수를 활용하는 방식

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에 근거한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Case 1]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

• 500평 규모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주변 공장으

     로 연소 확대 중

• 공장에 위험물이 존재해 누출 위험이 있음.

• 인근 소화전 2개소 확인됨.

전략적 목표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해 화재 규모를 최소화한다.

전술적 목표

1 인근 소화전을 활용해 수원확보에 주력한다.

2 공장 내부 위험물이 적재돼 있어 소방차를 근접배

치하지 않고 상시 소방차의 수정 배치 가능성을 염

두에 둔다.

3 선착대 펌프차, 탱크차를 활용해 관창을 전개한다

(화점 인근으로 다수의 소방차량을 진입시키지 않

는다).

4 고가차량을 활용해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화점에 

     직접 공격한다.

5 구급차ㆍ특수차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다.

[Case 1]처럼 소화전 2개를 확보해 쌍구 충수를 실행하

면 분당 확보 수원이 2천ℓ×2개=4천ℓ가 된다. 최대기

준으로 고가방수의 방수포 방수 압력을 13㎏f/㎠로 설정

하면 고가차 방수포 1개당 분당 800ℓ가 필요하다. 위 현

장에서는 고가차량을 2대 사용했으므로 고가차량으로 분

당 1600ℓ가 보수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 소화

전 1개소에서 고가차량으로 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산술적

으로 수원은 충분해진다. 아직 소화전 쌍구 충수를 통한 고

가방수를 실제로 해보진 않았다. 향후 ‘쌍구 충수 + 고가방

수 n대’ 실험을 실행해 다시 기회가 된다면 결과를 공유하

겠다. 누군가 이 실험을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면 

매우 고마울 것 같다. 실제 훈련을 해보는 게 우리 화재 현

장에서 문화로 자리 잡길 소소하게 기대해 본다.

▶다음 호에 계속

소화전

소화전

선착대 탱크차

선착대 보수라인

차량 대기소 및 예비 보수

고가방수
보수라인

고가방수
화점 공격

고가방수
연소확대 방지

후착대 소화전
쌍구 충수

선착대 펌프차
관창 3개 토출

△ [Case 1]의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 현장

소방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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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류를 만나 라인을 이용해 상승 중인 다이버들

서울119특수구조단_ 한정민 : sdvteam@naver.com

테크니컬 다이빙에 대한 사견

TECHNIQUE&EQUIPMENT

한 통의 전화  

어느 날 예전 지도관 시절의 교육생이자 현재 수난구조대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수난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더 많은 걸 알고, 잘하고 싶어서 사비 들여 다이

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다이빙 교

육을 받고자 하는데 직원들이 테크니컬 다이빙이 한강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고

통화를 끝내고 지난 시절을 돌이켜 봤다. 짧은 지면에 구

구절절이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소방에 테크니컬 다이빙을 

알리고 교육한 지 20년이 됐다. 

처음 직원들에게 소개했을 때 “시야가 없는 곳에서 테크

니컬 다이빙은 소용이 없다”, “그건 대심도 잠수에서나 하

는 것이다. 한강처럼 얕은 수심에서는 필요 없다. 시야가 

없으니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아야 하는데 무슨 부력과 트

림을 잡아야 하나”, “장비를 착용하는 데 힘들다”, “배우

기 어렵다”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받은 후에 경험을 쌓다 보니 얕

은 수심에서도,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그 외에 다

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직원에게 알리고 싶었다. 부산 등 전국에 장

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소개했다.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교육도 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엔 배우고자 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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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동해에서 훈련 중인 다이버들

들이 거의 없었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소방에서 처음으로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살 때 직원들

의 허락이 필요해 모두를 모아놓고 소개한 적이 있다. 지금

은 그때의 용기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 수난 구조반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어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동계수난 구조교육을 담당했을 때 테크

니컬 다이빙을 접목했다. 천안함 사고 시에는 테크니컬 다

이빙을 활용해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재 

지금은 웬만큼 수난 구조를 한다는 직원들은 테크니컬 다

이빙 기본 과정을 개인적으로든, 소방학교에서든 교육받

은 상황이다. 그 교육은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계속 진행되

고 있다. 이젠 거의 모든 시도에 장비가 보급된 상황이다. 

인명구조사 수난 분야에 실기평가 항목으로도 편성돼 민

간 다이빙 강사에게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소방의 수중 구조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장소로만 보자

면 바다와 강, 저수지, 호수, 하천, 심지어 지하 주차장 등 

그 범위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조류나 강의 물살이 강하고 

시야가 제로인 경우도, 공간이 폐쇄된 곳도 있다. 이렇듯 

작업 환경을 봤을 때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다양한 잠수 기술과 장비를 숙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선 다

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

다. 편식하면 몸을 망치듯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다

양한 구조 환경에서의 구조 작업이 제한적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세월호 사고 때의 일화

세월호 사고 때 전국에서 잠수를 잘한다는 직원들이 소집

됐다. 그중에는 60m까지 잠수할 수 있다는 테크니컬 다

이버가 있는가 하면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여러 환경에

서 작업 잠수를 하다 온 직원도 있었다. 소방과 해경에게 

세월호의 깨진 유리 창문을 막는 임무가 주어졌다. 단순하

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시야가 없는 곳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긴 쉽지 않다. 소방관 한 명이 잠수 

작업 중 급상승했다. 소방대원들은 빨간 드라이슈트를 입

어서 다들 쉽게 알아본다. 소방에서 실수하면 해경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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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일반 다이빙 장비와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

통화 질문에 대한 답변

세월호 일화를 꺼낸 건 테크니컬 다이빙이 우리 구조 임

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앞서 언

급했지만 소방의 구조 잠수는 구조 환경의 다양성과 위험

성 때문에 어떠한 잠수보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 장비를 운

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을 반대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

는 것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부터 갖춰야 한

단순히 레저 스포츠로서 잠수를 좋아한다면 각자가 원하

는 잠수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소방에서의 구조 잠수사가 

되는 걸 원하는 직원들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양한 장비를 습득하고 경험을 쌓길 바란다. 그와 더불어 수

중 수색과 인양 계획 수립 노력도 함께 하면 좋겠다. 

[사진 3] 유실물 방지망 설치를 위해 입수 중인 다이버들

[사진 4] 유실물 방지망

독자들과 수난구조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사건ㆍ사례 위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만일 수난구조 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e-mail: sdvteam@naver.com 

facebook: facebook.com/chongmin.han

로 연락하면 된다.

잠수사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급상승을 한 것이다. 나중에 같이 작업하던 대원

에게 들어보니 방향을 상실해서 갑자기 패닉이 온 것 같다

고 한다. 60m를 잠수할 수 있어도 25m에서 작업을 힘들

어한다면 현장에 투입 시키지 못한다. 반면 작업 잠수 경험

이 많은 직원들은 주어진 임무를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완

수했다. 

다. 시야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수중에 가보면 처음에는 시

야가 나왔는데 부력과 킥을 잘못해서 시야가 없어지는 상

황을 마주하곤 한다. 동굴이나 얼음 밑 등 위가 막힌 곳에

서는 얕은 수심이지만 테크니컬 다이빙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만을 옹호하는 직원들은 우리 소방의 현

실을 직시해야 한다. 테크니컬 다이빙만 한다고 해서 다양

한 구조 작업 활동에 다 대응할 수 없다. 넓은 시야로 환경

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잠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구조 잠수에서 50m 수심의 잠수보다 5m 수

심에서의 잠수가 더 어렵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



91

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에 
골든타임이 있을까?

경기 구리소방서_ 강경석 : youeks@naver.com

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에 
골든타임이 있을까?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확한 지식과 방향성

을 갖고 나아가는 건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드물

지만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화재 등을 만났을 때 국민뿐 아

니라 재난, 화재 전문가들도 당혹감과 함께 어려움을 느낀

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접근과 대

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를 들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식, 방향성 그리고 담

대한 용기와 그 자신감 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기차(Electric Vehicles)와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

황을 직면하게 됐다. 그리고 과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전

문가로서의 자신감은 모자라 보였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에 나름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돌고 돌아 ‘물’이란 무

기를 확인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물’ 이상의 확실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해야 하는 우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시 소방의 전형적인 대응에 대한 시각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소개할까 한다. 바로 ELSEVIER 사의 학술

지 ‘Journal of Power Source(IF: 9.794/Accept: 1 

January 2014)’에 발표된 ‘Thermal runaway fea-

tures of large format prismatic lithium ion battery 

using extended volume accelerating rate calo-

rimetry’다.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의 밍까

오(Minggao) 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것으로 열 폭주 인용 

수도 높고 큰 이해(Insight)를 주는 논문이다. 

열 폭주의 전조 증상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 논문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용량 각형 셀(25Ah)을 직

접 열 폭주시키며 저항과 전압 변화를 관찰ㆍ분석했다. 특

별히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급격한 전압 강하 이후 

약 15~40초부터 열 폭주가 시작되는 걸 실험을 통해 확

인한 점이다. 즉 열 폭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른바 골든타

임이라고 불리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전기차(Electric Vehicles) 화재가 

발생했으며 잠정적으로 열 폭주가 원인이라고 결론내렸

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태생적인 한계로 열 폭주에 대해 완

전하게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기술 개발

을 통해 전극과 전해액, 분리막 등의 안전성이 크게 확보

되고 더 안전해져 현재 열 폭주가 발생할 확률은 적은 편이

다. 그러나 공학 분야의 제품 중 100% 완벽한 건 없다. 완

벽에 가깝게 가기 위해 개선하고 노력할 뿐이다. 마치 오래

전 개발과 검증을 통해 발전한 내연기관 엔진에서도 화재

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돌아와 전기차에서 열 폭주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의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운전자와 동승

자들의 대피가 가능해진다. 즉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92

TECHNIQUE&EQUIPMENT

△ 온도 변화율의 위상도(출처 Xun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열 폭주 5단계는 바인더와 전해질, 전극 분해(~770℃) 

구간이다.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저자의 표현

에 따르면 눈 깜짝할 사이 온도가 800℃ 이상에 도달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의 메커니즘

해당 논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의 메커니즘에 

관해 5단계로 분류한다.

△ EV-ARC를 사용한 열 폭주 실험의 단계별 온도 범위(출처 Xun-

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열 폭주 1단계는 음극에서 리튬이 나가는 과정(~80℃)

이다. 음극에서 리튬이 나가는 과정은 온도의 영향에서 벗

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극의 표면에 얇은 리튬 막이 생

겨도 가역적인 부분들은 온도 상승 시 다시 음극으로 삽입

되곤 한다. 즉 이 과정에서는 온도가 상승할 때 음극으로부

터 리튬이 나가게 되며 용량이 감소한다. 

열 폭주 2단계는 SEI(Sol id Electrolyte Inter-

face) 분해와 전해질, 음극에 직접 열이 전달되는 단계 

△ 온도 변화율 비교(출처 Xun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열 폭주 3단계는 분리막이 용해(~150℃)되는 미세 단

락의 시작점이다. 고온에 의해 분리막이 녹기 시작하며 전

해액이 기체화돼 리튬이온 배터리 셀 내부 압력이 높아지

고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도 분리막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다. 3단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 폭주 전조 단계들이 

빠르게 일어난다.

열 폭주 4단계에선 전극 활물질이 지속해서 소모되고 분

리막이 완전히 붕괴(~220℃)한다. 분리막이 녹아내림에 

따라 전극 간 반응이 있으며 전극 활물질이 지속적으로 소

모된다. 

△ 열 전대에서 측정한 실시간 전압과 온도 곡선(출처 Xun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90~130℃)다. 1단계 이후 지속해 온도가 상승하고 온

도 변화율에 따른 민감도가 커지면서 용량이 계속 감소한

다. SEI 분해가 일어나며 전해질과 전극에 직접 열이 전달

된다. 이 단계부터는 비가역적인 용량 감소가 발생한다.

저감 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운행 중인 전기차에서 열 

폭주 발생 전의 현상을 인지하면 운전자에게 “몇 분 안에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피하라”는 화재 경보를 보

내는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열 폭주의 조기진단을 위함이었다

면 이 논문은 이런 접근방식에 골든타임을 추가해 차별성

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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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열 폭주에 
골든타임이 있을까?

△ 열 폭주 실험 동안 내부 저항의 변화(출처 Xun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 25Ah NCM 배터리의 제품 크기(출처 Xuning Feng a, Mou 

Fang bet al., Journal of Power Sources 255 (2014) 

294–301)

해당 열 폭주 실험은 파우치 셀 2개를 묶어 각형과 같이 

만들어 진행했다. 파우치 셀 2개 사이에 열전대 2개를 넣

어 측정했으며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는 1℃ 내외 편차

를 보인다. 하지만 열 폭주 과정에서는 최대 520℃까지의 

편차가 발생한다. 또 양극 종류에 따라 열 폭주 안정성에 

대해 정리했다. LFP, LMO > NCM > NCA, LCO 순으로 

열 폭주의 안정성을 보였다고 한다.

표기 및 용어 설명

1.	 ‘배터리(battery)’ 어원: ‘배터리’는 원래 군대 용어로 군대의 대

포, 로켓포 등을 일렬로 모아두는 걸 배터리(battery)라고 함. 전

지에 전쟁과 관련된 군대 용어 ‘battery’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건 

1748년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여러 전지

의 연결을 무기가 함께 작동하는 포열(battery of cannon)과 비

슷하다는 비유로 도입한 게 시작임.

2.	 셀(cell): 전지의 기본 단위(한 개의 셀)

3.	 배터리(battery): 셀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붙여서 같이 작동하게 

할 때 배터리라고 함. 

4.	 양극(anode)과 음극(cathode): 양극은 산화 전극(oxidation 

electrode), 음극은 환원 전극(reduction electrode)으로 이

해하면 됨.

5.	 SEI(Solid Electrolyte Interface): SEI는 배터리 제조 후 처음

으로 충전할 때 전극 표면에 생기는 얇은 막(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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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를 보면 온도 변화가 가장 높은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열 폭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부 

저항이 증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셀 내부 4대 부품 중 분

리막은 이온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열 폭주가 발생

할수록 분리막의 세라믹 코팅이 벗겨지고 이온 전도를 위

해 체적을 증가시키는 목적인 다공성(Porosity)이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평평해져 이온 전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전기적 저항은 점차 증가한다. 그러나 단락이 발생

해 분리막이 제구실을 못 하게 되면 저항은 감소한다. 

열 폭주 전 40초,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

우린 이 논문을 통해 열 폭주가 발생하기 직전 전압 강

하(Voltage Drop) 이후 15~40초의 골든타임이 존재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값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

게 40초란 단순한 시간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킬 값진 

기회다. 학술적인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가 말하고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골든타임

과 같은 의미 있는 현상들을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새롭게 열 폭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

라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더 나은 예방 대응ㆍ방

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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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평온할 때 재난을 의심하지 않으나   
  아차 하는 순간 재난이다”

우린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안전하고 평

온할 땐 무엇이 안전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모르는 것 

같다. 사실 평온하고 행복할 때 재난은 머나먼 남의 이야기

로 들리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한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다. 필자도 평온할 때 그 평온함에 안

주하면서 더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하는 건 반복

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린 반복되는 일

상에 회의를 느끼거나 귀찮아한다. 이상이 없는데 왜 반복해

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건너뛰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

고 예방과 대비를 망각한 채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러나 나비

효과처럼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재난이 다가오는 때도 있다.

안전을 지키고 재난을 예방하는 분야에 오래 근무하다 보

니 어쩌면 예방이나 대비가 직업병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린 

보험이나 저축을 통해 미래의 편안함을 계획하지 않는가?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조

금 여유가 있을 때 미래를 위해 은행에 예금하지 않는가? 

안전할 때 더 행복하기 위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하

는 습관이 필요하다. “괜찮아!”라고 말하며 게으름을 즐길 

때 재난은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어느 해 12월 식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기온이 영하

로 내려가고 바람도 불어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작업하는 시간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

는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재산피해 또한 크게 발생한다. 공

장에 관계자들이 있을 때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 

진압해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

만 야간엔 화재 성장기 또는 최성기에 발견돼 인명이나 재

산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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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면도

복층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분의 소훼 상태가 심하게 관찰

됐다. 난방을 위해 전기 난방필름을 시공해 온돌처럼 사용

하고 있었다. 방바닥 일부가 국부적으로 탄화한 형태도 관

찰됐고 누가 봐도 딱! 발화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연소 흔적을 살펴라!

[사진 1] 공장 내부

공장 내부는 플라스틱 통들이 용융 없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하단보다는 지붕의 소훼 상태가 심했다. 공장 내부 

정면에선 복층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고 탄화 정도도 쉽게 

가늠할 수 있었다.

[사진 2] 복층 하단

복층 하단 구석에 일부 탄화흔적이 있었으나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이 연소하지 않은 채 용융돼 있었다. 벽면의 샌드

위치 패널도 연분홍으로 변색하고 직접 화염에 의한 탄화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에 잔류한 사물들의 형태로 

화재 실의 온도 변화, 플라스틱 용융 형태로 화염의 진행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라!

공장 관계자는 “인근 숙소에서 취침 중 숙소 밖에서 펑펑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공장건물 상

단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했다. 공장은 외딴 

지점에 있어 관계자 외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공장 내부는 층고가 높아 일부를 복층으로 축조해 사무실

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무실로 사용하던 구획 공간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 현장을 조사하

기 위해 복층 사무실로 진입하니 우측 상단의 소훼 형태가 

심했다. 공장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과 탄화한 흔적이 일치

했다.

세척통

작업공간

단무지
보관

복층 재료실

무
저장탱크

제
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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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사무실 입구나 하단 알루미늄은 사무실 내부에서 외

부로 용융된 형태였다. 바닥엔 전선과 종이, 목재, 전기제

품, 가구 등이 심하게 연소한 상태로 잔존했다. 사방이 샌

드위치 패널로 구획돼 있어 가연물이 연소할 때 내부에 화

재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증거다.

탄화잔류물을 확인하라!

복층 바닥에 설치됐던 전기 난방필름이다. 사무실 난방

을 위해 바닥에 시공했던 걸 확인했다. 난방필름이 발굴됐

더라도 발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탄화 정도나 용융 형

태, 분열 흔적 등을 종합한 후 판단해야 한다. 전원은 연결

됐는지, 통전 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 5] 난방필름

[사진 6] 콘센트 확인

난방필름과 연결된 전원을 확인하니 콘센트에 체결된 상

태였다. 또 다른 플러그가 꽂혀 있었으나 전선이 단선된 상

태로 발굴돼 무엇을 꽂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콘센트의 인입과 출력이 확인돼 다른 부분을 연결한 형태

로 판단되지만 전선이 끊어져 잔류해 연결 부분을 확인할 

[사진 3] 연소 흔적

사물의 변색 흔적이나 탄화흔적을 살펴보면 화염의 진행 

방향이 보인다. 단순하게 많이 탄화한 부분이 발화지점은 

아니란 거다. 많이 탄화했다는 건 가연물이 많았다는 거지 

발화지점이란 확정이 아니다. 현장 탄화잔류물을 확인해 

연소 흔적과 비교해야 한다. 가연물의 양이 비슷하거나 같

다면 연소 흔적만으로도 발화지점을 논단할 수 있다. 이 공

장화재의 경우 공장 내부 일부를 복층으로 축조해 사용했

다. 지붕의 탄화흔적을 보면 복층 직 상부 지붕에 수열 흔

적이 유난히 심하게 관찰된다. 이런 패턴은 복층이 연소하

며 발생한 화재하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벽면이나 하단부와 비교해도 복층의 연소 형태

가 심하다.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분에 가연물이 많아 나타

난 현상일 수도 있다. 사무실에 잔류한 탄화물을 확인해 보

니 종이와 목재 등 가연물이 있었다.

[사진 4] 복층 사무실 탄화흔적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 현장에 잔류한 비철금속 용융 흔적

과 벽면 연소 패턴, 패널의 변색 흔적 등을 통해 화염의 방

향성 확인이 가능하다. 복층 하단의 형태로 볼 때 발화지점

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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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탄화 지점 확인

[사진 9] 전기기기 확인

[사진 10] 커피포트

[사진 11] 냉장고[사진 8] 받침대 확인

탄화가 심하게 진행된 지점에 모니터가 있었다. 모니터 

정면에는 화염에 노출된 샌드위치 패널이 식별되고 좌측

으로는 적 산화 현상이 잔류한 샌드위치 패널이 확인된다.

탄화한 부분의 직 상부로 화염이 진행된 패턴이 식별된

다. 벽면 적 산화 현상이 잔류한 부분이 집중돼 수열받은 

형태로 관찰됐다. 그러나 하단 탄화잔류물의 탄화심도나 

하나하나 발굴하며 전기기기를 확인하니 전기포트와 소

형 냉장고가 확인됐다. 

커피포트 히터는 말굽 형태의 시즈 히터(Sheath heat-

er)고 발열이나 출화 형태는 관찰되지 않았다. 커피포트

의 전원 플러그는 뽑혀 있는 상태로 발굴돼 발화 열원에서 

배제했다.

냉장고 케이스에는 내부 발열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외부

에서 수열받은 형태로 잔류했다. 또 전원이나 전선에서 전

기적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소 형태를 봤을 때 발화지점으로 단정하기엔 탄화 정도

가 설득력이 부족했다.

수 없었다. 탄화잔류물을 확인할 때 어느 한 곳에 치중하

면 안 된다. 모두 발굴해 발화 요인에 가까운 열원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발열 가능성을 논해야 한다. 이런 경우 단

락 흔적이라도 있다면 발화 요인으로 지목하곤 하는데 조

심스럽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잔류한 

전선 단락 흔적의 최소 온도가 1083℃이므로 주변 가연물

에 착화ㆍ연소하기 쉽다. 그리고 현장에 잔류하는 흔적 중 

1083℃까지 도달하는 용융점이 쉽게 발견되지 않아 전기

적 요인으로 단정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왜 전선 피복이 

손상되고 단락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현장을 

조사한다면 시야가 더 넓어질 거다.

냉장고

커피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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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난방필름 연결 전선

[사진 16] 난방필름 확인

난방필름을 확인하니 원형과 탄화한 부분이 발굴됐고 탄

화한 부분과 원형 동박의 변색ㆍ화염에 의한 부식이 관찰

됐다. 발열에 의한 변색인지, 수열에 의한 변색인지는 단

정할 수 없었다. 집중적으로 탄화한 부분에 다른 요인이 관

찰되지 않으나 난방필름이 변색한 형태로 발굴됐다. 또 난

방필름 전원 연결 부분이 잘려있었고 일부 난방필름 동박

은 용융된 형태로 관찰됐다.

전기시설 확인은 필수!

화재 현장에서 전기 확인은 필수다. 배전반이 원형으로 유

지된다면 차단기가 Off 인지, On 인지, Trip 됐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이는 전기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

순히 통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화재 현장에

서 배전반 차단기가 Off trip 되거나 Trip 되는 경우 On 

위치에 잔류하곤 한다. 따라서 전기의 인입, 순차적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분전반 차단기를 확인해야 한다.

분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 나 보였다. 바닥 부분을 하나하나 

발굴하며 제거한 후 확인하니 난방필름을 연결했던 전선

과 터미널이 발굴됐다. 하지만 전기적 흔적은 발견되지 않

았고 전선의 변색 흔적이 다르게 관찰됐다.

[사진 13] 열선 확인

[사진 14] 집중 탄화 지점

바닥에 설치된 난방필름 외에 열선이 플라스틱과 응착된 

상태로 발굴됐으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바닥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탄화한 부분이 관찰돼 발굴했

다. 특정되는 화인은 식별되지 않으며 탄화 정도가 다른 부

[사진 12] 집중 탄화

샌드위치 패널과 바닥의 탄화형태가 다른 부분에 비해 심

하게 확인되는 지점이 있었다. 유독 바닥까지 소훼된 형태

로 잔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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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배전반

배전반을 확인하니 5개의 차단기가 Trip 돼 있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화재 현장에 존재한다. Trip만으로 전기적 

요인을 단정할 수 없다. Trip이나 단락 흔적이 있다면 통전 

중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선이 닿아 발생한 

스트레스로 봐야 한다. Trip과 용단 흔적이 있다면 전기적 

요인이 가능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 

다른 원인이 모두 배제된다면 비로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논해도 늦지 않다.

발화지점을 재확인하라!

식품 공장건물 측면 컨테이너 숙소에서 취침 중 펑펑 터

지는 소리에 놀라 확인하니 공장건물 복층 사무실 부근에

서 불꽃이 솟아올랐다는 현장 관계인의 진술이 있었다. 공

장건물을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상부의 소훼 형태가 심

하게 관찰되고 식품 공장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과 탄화된 

복층 사무실의 탄화형태가 일치했다. 복층 사무실 내에서 

발화해 주변으로 연소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화재 원인을 검토하라!

화재 발생 시간이 오후 9시 41분께고 공장은 외딴곳이라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쉽지 않다. 개방된 공간이더라도 공

장동 측면에 숙소가 있고 관계인이 기숙하고 있어 외부인 

출입이 쉽지 않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화재로 인한 

수익보다 영업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돼 방화 가능성은 배

제한다.

배전반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내부 차단기 5개가 Trip 돼 

있어 전기는 통전 됐던 게 확인됐다. 복층 사무실에도 커피

포트와 모니터, 냉장고 등 전기기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

인되나 발열 흔적은 없었다. 난방을 위해 전기 난방필름을 

사용했고 집중적으로 탄화한 지점에서 발굴된 난방필름에 

변색 흔적이 관찰됐으나 전기적 요인으로 단정할 만한 증

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발화지점이 복층 사무실 바닥으로 집중 탄화된 형태가 관

찰되고 바닥에는 전기 난방필름이 설치돼 있다. 난방을 위

해 24시간 켜 놓고 야간엔 온도조절기 설정 온도를 1단으

로 조정해 놓는다는 관계인의 진술이 있었다. 복층 사무실 

바닥이 집중 탄화된 것으로 식별되고 타 부분에 발열 특이

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전기 난방필름을 켜놓아 축열에 의

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제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화재 발생 당시 내부엔 인명이 없었다. 직원이 숙소인 측

면 컨테이너에서 취침 중 펑펑 소리가 나서 밖을 확인하니 

복층 사무실 부근에서 불꽃이 솟았다고 진술한 점, 분열 흔

적이 복층 사무실에서 관찰된 점, 진술과 연소 패턴이 일

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발화지점은 복층 사무실이다. 화

재는 오후 9시가 넘은 야간에 발생해 직원 모두 퇴근한 상

황이라 내부에 인명은 없었다. 화학적 요인은 식별되지 않

았고 전기제품은 전기포트와 모니터, 냉장고, 전기 난방필

름, 미상의 히터 등을 사용했다. 이 중 커피포트는 사용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모니터는 전원선이 유실돼 상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미상의 히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전원선 연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발열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냉장고와 전기 난방필름은 상시 전원이 연결

돼 동작하고 있었던 게 확인됐다. 냉장고는 발열 형태나 출

화 형태가 식별되지 않았다. 전기 난방필름은 전기적 특이

점은 없으나 집중 탄화된 부분에 소실된 상태로 잔류해 있

었다. 하지만 직접 출화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집중 탄화된 형태가 축열에 의한 형태로 보였다. 전기 난방

필름의 온도설정을 1단으로 조정했다는 진술로 볼 때 부

주의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전기 난방필름의 온도는 자

동으로 설정온도에서 ON, OFF 돼야 하므로 온도조절기 

자동제어 실패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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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의 다수 사상자 
대응 방법의 변화 필요성- Ⅶ

KNOWLEDGE&INFORMATION

중환자 구급차(MoICU/Mobile ICU)/Critical 

Care Ambulance

중환자 구급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도 배치되

는 차량이다. 소방청은 소방서마다 중형 중환자 구급차를 

1대씩 배치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환자만

을 위한 구급차라기보단 일반적인 출동도 병행하고 있어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내

과 중증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 대응을 위해 전문 구급센터

에 꼭 배치돼야 할 차량이다. 소방청에서는 중증환자의 병

원 간 이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향후 중환자 이송 건수

도 증가할 거로 예상돼 중요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주로 병원이나 민간 구급업체에서 중환자 구

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크리티

컬 케어 앰뷸런스(Critical Care Ambulance) 등으로 

운용 중이다. 중환자 구급차에는 중증환자 응급처치와 이

송을 위한 교육ㆍ인증을 받은 AEMT-CC1), Paramed-

ic-CC, CCN(Critical Care Nurse) 등의 전문인력이 탑

승한다.
[그림 1] 미국 중환자 구급차(Metro West Ambulance), 영국 중

증치료 구급차(출처 페이스북 Mobile Intensive Care 

Ambulance Service - MICAS )

1) 미국은 지역마다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구급대원 인증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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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의 
다수 사상자 대응 방법의 변화 필요성

음압 구급차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2019년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2000년대에 들

어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유행했고 이는 대한민국 소방에

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염성 질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중형 음압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다. 음압 구급차 역시 전문 구급센터에 배치돼

야 할 차량이다. 전문 구급센터에는 감염병 대응 물품의 대

량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감염성 질환의 

유행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적 구급차(Social Ambulance), 정신건강 구

급차(mental health ambulance)

한국은 고령화 사회2)로 진입한 지 이미 7년이 지났다. 

2022년 기준 65세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 앞으로 초고

령화 사회까진 6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이송 인원 182만

3819명 중 60대 이상 환자가 91만2404명으로 절반 정

도를 차지했다. 일본 소방청 소방백서를 보면 65세 이상 

환자 이송은 헤이세이 21년(2009년) 468만2991명에

서 레이와 원년(2019년) 597만8008명으로 급격한 증

가 추세다. 이송 환자의 60%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

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줄어도 이

송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소방청에서는 2035년을 기준으

로 구급 출동 건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노인 인구가 빠

르게 감소해 구급 출동 건수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역시 이송 건수는 줄지 않을 거로 예측된다. 한국의 1차 베

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0년 초반부

터 1960년대 초반 출생인구를 의미하는데 714만명 정도

[그림 2] 덴마크 사회적 구급차(출처 Redningsstation-NY SO-

CIOLANCE TIL KØBENHAVN... | Facebook), 스웨덴 

정신건강 구급차(출처 apolitical.co)

2) UN 국제연합 기준 인구의 7% 이상이 고령자(65세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

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이들은 현재도 구급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구급 출

동에 많은 부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가 심해지고 독거

노인 등 1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3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과 질환자 등 병원이나 행정

기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119구급대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고 이송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소방 구급대의 출동과 이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호자가 없어 환자를 받지 않거나 환

자가 거동이 되지 않아 귀가에 문제가 있어 수용 자체를 거

부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 구급대의 병원 선정에 애로

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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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구급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전

문간호사 등이 구급차에 탑승해 정신병원 또는 시설 입소

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문 구급센터에 사회적 구급차가 배치되면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기 위한 비응급 상황이나 노숙자의 시설 이

송을 위해 특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

동 건수 저감, 구급 공백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아 구급차 + 임산부 구급차 = 가족 친화적 구급차

(Family Friendly Ambulance)

이미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 절벽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

상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아 환자 한 명, 한 명이 매우 중

요한 환자가 될 거란 의미지만 소방은 소아 환자 대응에 대

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구급차 필수 보유 장비 중 소아 외상 응급처치를 위한 장

비는 없다. 소아 전문 기도관리 장비도 적재하지 않은 구

급차가 많다. <119플러스> 2022년 3, 4월호 ‘소아 환자

의 안전한 이송’과 6월호 ‘소아 고정장비 Ferno PEDI-

PAC®’에서 언급했듯이 소아 환자를 위한 장비나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소아 환자 기도관리 교육이나 소아 외상환자 응급처

치 교육을 받아본 구급대원은 얼마나 있을까? 

119구급대원의 입장에선 소아 심정지나 소아 중증 외상 

환자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경험을 쌓거나 후배들에게 노

하우를 전수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아 환자가 줄어들

수록 이는 점점 심해지고 119구급대원의 소아 중증환자 

대응 능력은 점차 저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출산율 감소를 겪은 일본은 일찍이 소아 

구급차를 도입했다. 미국은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산부인

과 전문간호사와 파라메딕이 탑승하는 소아 전문구급차를 

운용 중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구급차 내외

부에 부착하거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으로 구급

차 디자인을 한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국민에게 구급 서

비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그림 3] (위부터) 일본 소아 구급차, 미국 소아 구급차, 덴마크 등 

유럽에서 운용 중인 Babylance(출처 Jwv.yuki.lomo.jp, 

Audacy.com, Ed.nl, Dr.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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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의 
다수 사상자 대응 방법의 변화 필요성

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은 점점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분만이 가능하거나 산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얼마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과 폐과를 선언

했다. 폐과 선언과는 별개로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점차 줄어 지방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소아

과 전문의가 부족해 야간에 소아 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심

각한 상황이 시작됐다. 

앞으로 산부인과 응급환자나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 내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소아 환자와 산부인과 응급환

자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구급차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방의 상황에서 임산부 구급차나 소아 구급차를 별개로 

운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아/임산부 응급

상황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가족 친화적 구급차(Family 

Friendly Ambulance)’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 소방에서는 ‘아

이가 안전한 도시 부산’ 같은 슬로건이 필요하다. 또 이에 

맞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가족 친화적 구급차 역시 전문 구급센터에 배치돼야 한

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선 조산사와 산부인과 전문간호사

의 채용도 필요할 거다.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기존 구급대

원들의 전문성이 동시에 올라갈 거로 기대된다.

부산 엑스포 대비를 위한 전문 구급센터 

‘10년을 앞서가며’

앞으로 소방 조직과 구급 전문성 향상, 업무 저변 확대를 

위해선 단순히 구급차만 늘리고 구급대원만 충원하는 것

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방 구급의 역할을 ‘응급상황’에만 

국한하기에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져 버렸다. 구급 선

진국에서 시행하는 구급 시스템과 구급 차량을 도입해 시

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맞게 소방에서도 그에 

맞는 정책과 구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 시작은 구급

전문센터가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유행과 기후 

재난, 테러, 대형 사건ㆍ사고에서 소방이 구급 분야의 전

문성을 높이고 대응하기 위해선 견고한 시스템이 필요하

다. 흩어진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과 장비, 인적자원을 한

데 모아 구급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십 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소방위나 

소방경이 구급 지휘차를 타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지휘

하는 소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구급대원들이 치열하게 

업무연찬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소방. 모든 구급

대원이 전문 구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소방이 되

는 날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40, 50대 구급대원의 경험은 

전문 구급센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들을 특수 구급차

에 태워 하루에 10여 건 이상 출동을 나가게 하는 게 아니

라 구급지휘차나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 중환자 구급차 등

에 탑승시키면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출동 빈도를 낮춰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주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화재나 다수 사상자 사고 현장에서 구

급대원은 구급 지휘차의 지휘를 받으며 환자를 분류ㆍ처

치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빨

리, 빨리!”, “무조건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게 되고 

화재 구조 지휘관도 화재나 구조 지휘에 집중할 수 있어 현

장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필자가 근무하는 부산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 개최 가능성

도 매우 큰 거로 예상되는데 이를 계기 삼아 엑스포를 유치

하는 권역에 전문 구급센터가 신설되길 희망해 본다. 엑스

포가 개최되면 6개월간 200개국에서 5천만여 명이 부산

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 개별적으로 

분산 배치된 특수 구급차와 본서, 본부에 분산 배치된 재난

대응 자원ㆍ시스템으로는 엑스포 같은 대형 행사에 완벽

하게 대응하기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구급 지휘차와 다수 사상자 대응 차량, 다수 사상자 지원

차량, 중환자 구급차, 음압 구급차, 가족 친화적 구급차, 

사회적 구급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특수 구급차가 한곳에 모여 있는 전문 구급센터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의견이 10년을 앞서가는 생각이길 바라며 긴 글을 마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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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 상담업무를 하며 만났던 여러 동료 중 ‘지금

의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하던 직원들이 

있다.

물론 각자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직무 스트레스로 죽을 만

큼 힘들어했던 직원 한 명이 생각난다. 

“출근하려고 차에 앉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출근하는 길이 죽기보다 싫어요”

상담을 온 직원은 소방관이 되기 전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는 일을 잘 못 한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제대로 혼나 본 기억도 없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걸핏하

면 지적을 받고 책임져야 할 일투성이였다. 그런 상황이 그

를 주눅 들게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인데 선배들은 왜 계속 그의 자존감

을 떨어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로 상담시간에는 내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다. 이런 이유로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상담사로서는 내담자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공감

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게 팩트고 어디까

지가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도, 필요도 없다고 생

각한다.

그저 모든 게 힘들었고 출근길이 지옥길처럼 느껴지는 그 

직원이 죽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아니 최소한 죽고 싶은 

마음 없이 살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내 첫 번째 

과제였다.

“지금 힘드니까 다 그만두고 쉬어라”고 말할 수도, 누구

나 쉽게 하는 조언인 “조금만 참고 견뎌봐 좋은 날 올 거

야”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나 또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내 주변의 대부분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위로했다.

긍정적인 격려였지만 정작 그 얘기를 들으며 ‘그 좋은 날

이란 게 도대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그럼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결과적으로 힘들었

던 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의문이 들게 하

는 그런 조언들이었다.

상담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KNOWLEDGE&INFORMATION

경기 파주소방서_ 이숙진 : emtpara@gg.go.kr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

Epis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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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지금 진짜 죽고 싶은 걸까?

퇴사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원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는 하소연일까?’

내 뛰어난 직감과 촉, 그 직원에게 한 질문들을 다 되돌려

봐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

을 제안했다.

첫째, 소방서가 아닌 과거 행복하게 잘 지내던 직장인 병

원 앞에 가보기. 그곳에서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지 자

신의 감정 돌아보기. 

둘째, 심리적 외상 검사척도인 MMPI와 성격 기질검사 

TCI, 문장완성 검사 등 전문검사 진행해보기.

우선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을 정

리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정말 우울하고 자살 위험이 큰

지 아니면 그냥 다른 대안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다. 

검사결과 불안과 우울뿐 아니라 직업 부적응이 높게 나왔

다. 실제 검사결과에서도 ‘언젠가는 자살할 것 같다’고 답

한 부분이 있었다.

소방관이 돼 보람 있고, 안정되고, 행복할 거라 믿었을 텐

데 이런 결과를 보고 있자니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사실 현실에선 본인 직업에 대한 자기만족이 필요하다. 

직업이 업무, 일이긴 해도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왜 소방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기보단 

평소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제게 

공무원인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그다지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는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소방관이 꿈이었던 사람들도 막상 되고 난 후 후회할 때

가 있고 힘든 경험이나 상황에 맞닥뜨리곤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무작정 삶 자체가 우

울하고 죽고 싶은 건지, 소방관이어서 죽고 싶은 건지를 분

명히 해야 했다.

과연 소방관을 그만두면 지금보단 행복해질까? 검사결

과를 취합하고 상담 과정을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야기했다.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소방관이 아닌 자신이 더 행복하다면 

전 그 선택을 응원해요” 

그리고 며칠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직원은 퇴사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따로 연락하진 않았다. 하지만 잘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야기하던 그 

어린 직원을 보면서 여기가 아니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퇴사할래요”라고 말하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만류부터 한다. 실제로 그 직원을 보냈던 선배님도 다시 마

음을 잘 잡고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마지막 

보루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안정적이라고 선호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직장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다. 워라밸이 중요한 요즘 직장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배

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멘토가 돼줘야 한다. 

먼저 소방에 몸담은 선배이자 소방관으로서 정확하게 상

대방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소방 동료 상담이 

성공적이라고 믿는다. 

소방 동료, 선배, 상담사로서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

을, 그리고 소방관이라 불행하다고 느끼는 동료들에게 말

해주고 싶다.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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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북119특수구조단에 근무하면서 선배들과 

RIT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외국에서

는 일찍부터 RIT라는 개념을 갖고 각종 훈련과 스킬을 연

마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도 이런 훈련과 RIT 운영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 

심지어 NFPA에도 R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

기 힘들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www.

FireEngineering.com, www.firehoues.com 등 외국 

웹사이트뿐이었다.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소방관들이 쓴 

기고문과 외국 서적을 번역해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지금

도 그렇지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 번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최초의 RIT는 1960~70년대 런던 소방대에서 비상공

기공급 장비와 공기 이송 라인을 갖춘 ‘비상 팀’을 지정하

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1년 NFPA 1701 Initial Rapid 

Intervention Crew(IRIC)가 발표되고 2015년 NFPA 

1407(Standard for Training Fire Service Rapid 

Intervention Crews), 2020년 NFPA 1407 개정판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RIT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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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DAY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MAYDAY’다. 우린 이러한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무전을 할 수 있는 콜사인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우리 소방관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다. 소방관

이라면 피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당연히 바

로 도움을 요청해야겠지만 비상 상황 무전 매뉴얼이 없으

면 그 다급함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다급함을 무

전으로 받은 지휘관 또한 처음 경험한 상황에 섣불리 판단

이 서지 않을 수 있다. 

NFPA 1407

Risk Management 위험평가

Communications Procedures 무전 절차

Resource Management 자원관리

Declaring MAYDAY 비상 상황 콜사인

Search Techniques 검색 기술

Air Supply 공기 공급

Ropes 로프 이용

Protection Down firefighter in Place 쓰러진 소방관 보호

Moving downed firefighter to safety 
place

쓰러진 소방관 이동

Self Rescue Techniques 생존 기술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북소방 사내 게시판을 통해 NFPA 1407에 수록된 내용

을 설명하고 훈련 영상들을 제작해 몇 차례에 걸쳐 연재했

다.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경북소방학교에서도 소방관 생존구출과정 준비

를 시작했다. 현재는 경북소방학교 교관으로서 RIT 교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자료들을 인용하는 게 시작

이었지만 지금은 전ㆍ현직 교수ㆍ교관 요원들의 아이디어

와 열정으로 교육의 퀄리티가 매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실화재 상

황에서 RIT 교육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6월

에는 경북소방학교에서 RIT 실화재 학술세미나도 추진했

다. 어떻게 보면 RIT와 실화재는 분리할 수 없는 분야다.

NFPA 1407

우선 NFPA 1407 내용을 살펴보자.

LUNAR U-CAN

Location 위치 Unit 소속, 이름

Unit 소속 Condition 현재 상태

Name 이름 Air 현재 공기압력

Air 현재 공기압력 Need 필요장비

Resources 필요장비 등

*각 주마다 차이가 있음.

그렇지만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훈련돼 있다면 대처 시간은 줄고 생존율은 높

일 수 있을 거로 판단된다. 

비상 상황 콜사인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다. SOS, 

MAYDAY라는 용어를 많이들 알 거다. SOS는 운항 중인 

선박의 무선통신으로 무선의 최우선권을 지니는 통신이

다. 해당 신호가 수신되면 인근 지역을 항해 중인 모든 선

박은 구조 활동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세워야 한다. 

MAYDAY는 각종 영화나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봤을 거

다. 미주와 유럽에서는 소방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콜사

인으로 MAYDAY를 쓰고 있다. MAYDAY 호출이 들어오

면 지휘관은 Emergency Traffic을 선언한다. Emer-

gency Traffic은 무전 침묵으로 번역된다. 

우리도 현장에서 무전기로 여러 사람이 지휘관에게 보

고를 한다. 복잡하고 소음이 큰 현장에서 지휘관이 MAY-

DAY 호출을 들었어도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무전에 다 대

응하기 힘들 수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MAY-

DAY 대원을 제외한 모든 대원에게 무전 침묵을 지시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비상 상황이 생겼다는 걸 현장에 있는 모

든 대원에게 알리는 게 Emergency Traffic이다. 

비상 상황에 처한 대원과 지휘관만 그 채널을 이용해 무

전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그다음은 사전에 정한 매

뉴얼대로 LUNAR Report, U-CAN Report 등을 보고해

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없다면 지휘관은 하나하나씩 MAYDAY 

대원에게 물어보고 MAYDAY 대원은 그에 맞는 답을 하면

서 시간이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다. 비상 상황에서는 일분

일초가 중요하므로 시간을 단축하려면 비상 상황 무전 절

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RIT 교육을 통해 비상 상황 콜사인을 비롯해 

무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뒷받침

이 우선돼야 한다. 비상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무전작전

절차가 매뉴얼화돼 지휘관뿐 아니라 모든 소방대원이 훈

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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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편성

소방청에서는 각 시도 특성에 맞게끔 RIT 교육을 운

영ㆍ편성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RIT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NFPA 1407이나 외국 자료들에는 공통으로 ‘RIT 인

원ㆍ장비는 현장에 도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 말은 MAYDAY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우

리의 운영ㆍ편성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북소방학교 RIT 교육은 만약 현장에서 비상 상황이 발

생하면 그 현장에 있는 모두가 RIT 대원이 돼야 한다는 견

해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

문과정, 교관양성과정으로 구성되고 기본과정은 모든 소

방관이 교육받길 원한다.

단순 RIT 대원만으로는 비상 상황 해결이 쉽지 않다. 캘

리포니아소방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명의 소방관을 위

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선 12명의 소방관이 로테이션으로 

활동해야만 완벽하게 구출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하

는 RIT 대원은 2~4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많은 대

원이 RIT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미국 인디애나 지역 은퇴 소방관인 돈 애버트는 2015년 

MAYDAY 호출 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근무년수 2~6년(30%), 나이로는 23~32세가 

가장 많이 MAYDAY 요청을 했다. 또 선착대(68%)와 진

압대원(91%)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선착대에 많은 위험이 도

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RIT 대원들도 선착

과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직 RIT를 운영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한다. 

단순히 RIT가 MAYDAY 상황이나 비상 상황 시 움직이

는 대원들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RIT 대원들은 마냥 현장에 도착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임무만 하는 게 아니다.

R IT  대원과 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내ㆍ외부 

SIZE-UP을 통해 진압대원들이 건물 내부 어디에 위치하

는지 파악하고 사다리 등을 설치해 미리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RIT 교육 시 화재 성상과 화재를 외부에서도 파

악할 수 있는 Reading the fire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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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방법의 특이성

모든 교육훈련이 그렇겠지만 RIT 훈련이야말로 진정 나

와 동료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미국 LODD(Line Of Duty 

Death) 순직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고 현장과 같은 배경을 

만들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면서 훈련한다. 

△ 덴버 드릴 △ 낸스 드릴

대표적인 스킬 훈련이 덴버 드릴과 낸스 드릴이다. 덴버 

드릴은 1992년 오하이오주 덴버에서 순직사고가 났던 배

경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훈련하는 RIT의 대표적인 훈련이

다. 낸스 드릴 또한 지금은 많이 알려진 훈련이다. 타버 드

릴이나 피츠버그 드릴 또한 모두 순직사고에서 비롯한 결과

물이다. 앞으로의 연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겠다. 

RIT 교육 기간에는 교육생에게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부

여하고 스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화재 현장에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공기 소모가 빨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 또한 RIT의 능력이라고 생각

한다. 

이렇듯 단순 위험에 처한 소방관을 구조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는 분야도 같이 교육하고 있다. 생존교

육 또한 모든 소방관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관 생존 구출 교관양성 과정으로 각 시도 소방학교에

서도 RIT 기본교육이 활성화돼 모든 소방대원이 기본교육

을 받을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

리 동료가 위험해 처했을 때 지정된 RIT 대원만이 우리 동

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이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연재될 내용은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하는 RIT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트별로 다뤄볼 생각이다. 이 연

재를 통해 많은 소방관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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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건축 소방의 이해- ⅩⅥ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안전계획의 기본설계에서 중요한 게 양방향 피난로 

확보다. 화재 등 비상시 건축물 내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

난하기 위해선 명쾌한 피난 경로 확보와 적절하게 분산 배

치된 계단 설치가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모든 건축물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게 가

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상시 거

주나 이용자들의 수용밀도가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설치기

준을 강화하는 건 대지면적의 건축 규모 축소에 대한 경제

성과 사용 빈도에 대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난계획 수립에 있어 안전 확보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용 도 규 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

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다중ㆍ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제2종 근생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

활시설,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그 외 용도로 3층 이상의 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지하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다른 환경 여건 사이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비교해 중요도

에 대해 균형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일 것이다. 

직통계단 설치 수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건축법’ 시행

령이 제정(1962.04.10.)된 최초 시점부터 용도와 규모

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

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설치 대상이 점진적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계단 간 일정 거리 이상 분산하고 복도 등으로 상호 연결해 

피난에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피난층 외의 층

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

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KNOWLEDG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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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 직통계단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질의회신(건축기

    획과 -1053, 2013.03.12.)

질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의 합계’라 함은 층별로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층 이상의 모든 층에 있는 거

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

설 등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 설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다. 이는 해당 층의 사용 용도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를 실제 사용하는 거실만의 바닥면적을 적용

하는 것과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등까지 포함한 면적

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의 합계’란

↳ 그 층에 설치되는 해당 용도 전체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여기에서 거실의 면적 산정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공

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의 바닥면

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 층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특히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 돼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됐을 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의 비상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

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

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

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

어진 위치에 별도 설치된 경우엔 영업장에 비상구를 별도

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규정에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3층 이

상의 층으로서 층별로 해당 용도(상기 규정에서 정

한 용도 전체)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피난층

B1F

1F

2F

3F

4F

5F

그 층

그 층

그 층

그 층

그 층

그 층

직통계단 출입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X

Y

수평거리 z ≧ x/2

직통계단

출입구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X

Y

수평거리 z ≧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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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이격거리 법 연혁】

법령명 연도 이격거리 기준 각 계단의 연결설치 규정

‘건축법’ 

시행령

1962.04.10.

(최초 제정)

없음
없음

1982.08.07. 각 직통계단은 서로 10m 이상 떨어져야 함. 없음

1985.08.16.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m 이상 떨어져야 함. 없음

1999.04.30. 이격거리 기준 삭제 없음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99.05.07.

(최초 제정)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함(신설).

각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함.

2019.08.06.

(일부 개정)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

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

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

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

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

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법령개정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62.04.10.
(최초 제정)

→

1982.08.07.
(일부 개정)

→

1985.08.16.
(일부 개정)

→

1999.05.07.
(법률 제정)

→

2019.08.06.
(일부 개정)

없음
각 계단 

10m 이상

각 계단 출입구

 10m 이상

피난에

 지장 없는 

일정한 간격

최대 평면 

대각선 거리 

1/2 이상

▶다음 호에 계속

직통계단 서로 간의 이격거리  

건축물 구조배치의 설계에서 피난계획의 기본원칙은 간결

하고 단순한 피난 동선과 건물 내 어느 층에서도 양방향의 

직통계단으로 피난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직통계단

을 2개소 이상 설치했더라도 건축물 배치 계획이 중앙 부

분에 집중 설치됐다면 양방향 피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

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설계 시 직통계단 서로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분산 설치해야만 추가 설치에 대한 의미가 있다.

법 연혁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에 관한 규정은 최초 ‘건축

법’ 시행령 제정 시점(1962.04.10.)부터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계단이 서로 얼마의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법령 

개정(1982.08.07.)으로 각 계단 간의 이격거리를 고려

한 분산 설치 개념이 적용됐다. 법 연혁에 따른 각 직통계

단의 이격거리 설치기준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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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쌓은 제조 노하우ㆍ기술력 통해 제품 다양화
깐깐한 품질 관리, 안정적 제품 공급으로 고객 신뢰 ↑
김순원 대표 “대한민국 대표 소방기업으로 우뚝서겠다”

비상소화장치 선두기업,
(주)중경기술

취재_ 최누리 기자 

# 2022년 12월 7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시 도봉구 

창동골목시장의 한 점포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

다. 연기를 발견한 주변 매장 상인은 서둘러 물을 뿌리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상인회 총무가 불이 난 점포 맞은편에 있는 보이

는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주변 상인들은 시장 바닥에 설치된 지하비상소화장치로 

달려갔다. 이들은 덮개를 연 뒤 소방호스를 해당 매장까

지 끌고 와 화재진압을 도왔다. 불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도 불은 매장 일부만 태웠을 뿐 시장 전체까지 번

지진 않았다. 상인들의 재빠른 대처 덕에 대형화재를 막

을 수 있었던 셈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소

방호스를 꺼낼 수 있는 지하비상소화장치의 역할도 컸다.

#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강풍을 타고 넘어온 

산불이 삼척 원덕읍 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재빠르게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로 향했다. 비상소

화장치를 활용한 덕에 불이 마을을 덮치는 걸 막을 수 있

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 부곡동으로 퍼

질 때도 주민들은 비상소화장치로 사투를 벌여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설비가 전통시장은 물론 소방차 진

입이 어려운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비

상소화장치를 활용해 화재 피해 확산을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지자체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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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이

나 쇼핑몰 등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 출동 전 시민이 쉽고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 설비다. 구성품

으로는 함과 덮개, 호스릴 드럼 브라켓, 관창, 자동 배수밸

브 등이 있다.

중경기술의 대표적인 제품이 궁금하다. 

비상소화장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산불 우려지역 등

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과 연결된 소방호스를 펼쳐 신

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설비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목격자나 지역 주민 스스로 불길을 초기에 잡을 수 있어 

대형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중경기술의 대표적인 비상소화장치는 슬라이딩형 비상

소화장치와 지하비상소화장치다. 슬라이딩형 비상소화장

치는 중경기술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다. 소방함과 소

방호스, 호스릴 드럼 브라켓, 관창, 자동 배수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ㄱ’자 형태로 구현된 문을 열면 완전하게 개방

돼 화재진압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신뢰를 지키려면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ISO 

9001ㆍ14001 인증 획득은 물론 제품 출고 전 자체 점검

을 진행해 불량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특히 시제품은 개발 전부터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초기부터 불량률을 줄여야 제품이 현장에 납품될 때도 아

무런 문제 없이 제 성능을 발휘할 거란 믿음 때문이다. 

중경기술은 어떤 기업인가. 

우리나라 소방 대표기업을 목표로 2007년 설립된 중경

기술은 호스릴 소방호스와 비상소화장치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다. 현재 지하비상소화장치와 임시소방시설, 산불

소화장치, 산불호스백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고객 요구를 제품에 반영하는 등 전 직원이 노력

한 끝에 이뤄낸 결과다. 무엇보다도 중경기술이란 브랜드

를 믿고 찾아온 고객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비상소화장치 시장에서 수년간 선두 자리를 유
지하고 있다. 비결이 궁금하다. 

제품 대부분은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설비다. 그만큼 품

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 

소방호스 직조 시스템을 마련했다. 수입품의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물자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납품된 제품에 이상이 생

기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소화장치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이 바

로 중경기술(주)(대표 김순원)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

여 제품을 개선하고 꼼꼼한 품질 관리로 고객 신뢰까지 얻

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FPN/119플러스>가 비상소화장치 강소기업으로 성장

한 중경기술을 직접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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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 확산 관창을 개발했다고 들었다.

2ㆍ4단으로 나뉘는 전기차량용 화재 확산 방지 관창은 

전기차 하부에 장비를 밀어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

로 불을 끈다. 파이프와 파이프 고정핀, 밀대용 파이프, 바

퀴 등으로 구성된다.

평상시 바닥에 매립돼 있다가 불이 나면 덮개를 열어 사

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협소

한 공간의 바닥에 설치할 수 있어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공간 제약도 없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분쟁이 발생할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또 덮개에 고하중 설계를 적용해 깨짐 현상이 없고 함을 

바닥에 매립해 동파나 충돌로 인한 파손 또는 외부 오염을 

최소화해 준다.

이들 설비의 함과 덮개는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STS304)

로 내식성이 강하다. 호스릴 드럼 브라켓은 가로ㆍ세로 회

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손쉽게 소방호스를 전개

할 수 있다. 자동 배수밸브를 이용하면 소방호스에 남은 물

을 자동으로 제거해 겨울철 동파 위험도 현저히 적다.

최근 개발한 산불호스백도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그간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끌

고 화재 현장 지점까지 올라가야 했다. 여러 소방호스를 반

복적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밖

에 없다. 

중경기술이 개발한 산불호스백은 적색호스 4권과 레듀

샤커플링 40×25A, 관창 25A, 가방 등으로 구성된 제품

이다. 무동력으로 걸으면서 소방호스를 전개할 수 있다. 

한 번만 연결하면 소방호스가 최대 200m까지 전개되고 

600m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소방차와 직접 연결된 소방

호스를 통해 중단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각 파이프를 연결한 뒤 소방호스를 

노즐 연결구에 결합하고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면 전기차 

하부에 장비를 밀어 넣는 방식이다.

특히 각 파이프에는 미분무 노즐이 적용됐다. 화재로 인

한 열기를 최소화해 현장 대원이 차량에 접근할 때까지 다

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분사각이 120° 이상인 노즐은 

미세 분사가 가능해 전기차 하부 배터리부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노즐당 유량은 23LPM(0.7㎫)이고 장비 몸통은 스

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다. 파이프를 분리할 수 있어 보관

이 편리하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최근 산림 인접 마을이나 화재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

가 설치되고 있다. 마을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주

민 대상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 별

도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화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용법을 몰라 피해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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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 대표 소방기업으로 
 우뚝서겠다”

 인터뷰  김순원 중경기술 대표 

“우리나라 소방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그간 

쌓은 제조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

발하는 등 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김순원 대표. 그는 초기 화재진압 대응을 위한 장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2007년 중경기술을 설립했다.

창업 초기 소방 전문가들과 함께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소방용 호스릴을 적용한 비상소화장치가 탄

생하게 됐다. 이때부터 중경기술이란 브랜드가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생사라는 건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승승장

구할 줄 알았던 그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위기를 맞

기도 했다.

“현실에 주저앉을 순 없었다. 어떡해서든 회사를 살려야

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팔방으로 뛰었다. 물론 힘들었지만 국민 안전

에 도움이 될 거란 신념으로 버텼다. 그 결과 지금의 중경

기술이 있지 않나 싶다”

김순원 대표가 꼽는 중경기술의 강점은 현장 피드백을 바

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체계다. 영업부에서 소방관들의 

니즈를 파악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부터 불량률 최소화에 

집중하고 자체 테스트를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

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경기술은 2015년 대한민국 안전

대상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2022년 대한민국 소방산업대

상 소방청장상 등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

조혁신 최우수 사례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하 

매설식 소화전함’ 등 관련 특허만 16건에 달한다. 

“이 모든 게 소방관으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

품화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성과 품질을 높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도 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

진해 나가겠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힘은 다름 아닌 직원 한 명, 한 명의 

헌신에 있다고 믿는 김순원 대표는 직원 복지에도 각별하

다.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유연근무제, 숙소 제공, 장학

금ㆍ도서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회사 구성원 모두가 직원이기 이전에 중경기술을 이끄

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경기술도 없었을 거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 여

기며 세세한 부분까지 따뜻하게 돌보려고 한다”

최근 중경기술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더불어 소방을 넘어 해양플랜트까지 제품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중앙ㆍ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 업체로부터 수출 

제안을 받고 있다.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국내뿐 아니

라 세계에 대한민국 대표 소방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

는 그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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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방화헬멧 ‘HPS® SafeGuard’

서울 강남소방서_ 천상욱 : peter0429@naver.com

우리나라 소방관 대다수가 특정 회사의 방화헬멧을 착용

한다. 이 헬멧을 제외하곤 KFI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그간 

전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KFI 인증을 획득한 제품

이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드레가(Draeger) 사에서 출시

한 ‘HPS® SafeGuard’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드레가 사 이야기를 들어

봤을 거다. 이 회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비가 공기

호흡기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글로벌 시장에서 방화헬

멧 등 개인보호장비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드레가 사의 방화헬멧이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는 소식에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매우 컸다. 그러던 중 실물

을 리뷰해 볼 좋은 기회를 얻었다. 

드레가 사의 HPS® SafeGuard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 대원들이 직무별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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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 현장 대원의 
소방장비 ‘REAL’ 사용기

헬멧을 고정해주는 핸들이 외부에 장착돼 있어 착용하고 

벗는 게 매우 쉽다. 넥커튼의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

다. 옵션으로 헬멧 상부엔 라이트, 후면엔 비콘을 부착할 

수 있다.

제원상 액세서리를 제외한 헬멧의 중량은 1.4㎏이다. 원

사이즈지만 내부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버클

들이 달려있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마다 두상에 헬멧을 맞

출 수 있다.

실제 착용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처음엔 기대했던 것만

큼 좋진 않았다. 그냥 일반적인 헬멧과 비슷했다. 무게 역

색상의 헬멧을 착용한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도 남을 정

도로 색상이 다양하다.

아래 사진은 헬멧의 외관이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헬멧 착용이 익숙해지면서 모든 게 

편해졌다. 다만 하나로 움직이는 턱 끈은 여전히 적응이 쉽

지 않았다. 넥커튼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것도 살짝 귀찮

았다.

 그간 리뷰에서 언급해왔듯이 필자는 실화재 훈련 강사

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개인보호장비를 극한의 환

경에서 시험해 볼 기회가 많다. HPS® SafeGuard 역시 

2023년 6월 8일과 9일 양일간 경북소방학교에서 열린 

‘RITㆍ실화재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필자가 보통 맞이하는 훈련 환경이다. 오른쪽 사진의 경

우 다른 세션보다 불꽃이 상당히 적었던 점은 고려해 주길 

바란다.

시  가 볍 다 는  생 각 이 

들지 않았다. 두꺼운 

넥커튼으로 인해 목이 

불편했다. 턱 끈은 하

나 로  연 결 돼  있 는 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

다. 필자는 턱 끈이 조

금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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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뷰는 <119플러스>가 드레가 사의 방화헬멧 한국 총판인 (주)에스지티로

부터 제품을 무상 지원받아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대여하여 작성된 것으로 리

뷰를 작성한 소방공무원은 관련 기업과 일체의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울

러 리뷰를 마친 방화헬멧은 에스지티에 반납하였음을 알립니다.

기대했던 성능 그 이상이다.

현장 대원에게 있어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최초이자 최

후의 장비다. 다른 개인보호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

보다 보호 성능이 좋은 걸 사용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복사열을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된다. 무엇보다 복사열에 대한 보호 성능은 이번 리뷰를 통

해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드랍테스트

나 헬멧 위에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시험도 해보고 싶

었지만 그러지 못해 조금 아쉽다.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필자의 경우 외국 장비를 무턱대고 

선호하진 않는다. 다만 성능 좋은 외국 장비가 현장에 공급

돼야 소방관들의 식견이 넓어지고 그에 맞춰 우리나라의 

소방장비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위 사진들은 훈련장에 네 번 정도 진입하고 난 후의 모습

이다. 외부 도장이 더 많이 벗겨지긴 했지만 헬멧 구조의 

변형은 없었다. 

화점실 내부에 들어가 가연물 배치를 바꿔야 하는 훈련을 

진행할 때도 이 헬멧을 착용했다. 당시 훈련 환경은 롤오버

가 헬멧을 모두 덮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재현됐다. 

사실 훈련 종료 후 헬멧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놀라기도 

했다. 헬멧 구조가 틀어졌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훈련장에 10회 이상 진입한 후 모습이다. 사진

에서 볼 수 있듯이 헬멧 외형에 약간의 기포가 올라오긴 했

지만 구조에는 변형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보호 성

드레가 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였는지 개인적으

로 헬멧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보호 성능만큼은 정말 기

대 그 이상이었다. 실제 위 사진은 훈련장에 한 번 진입했다 

나온 후였다. 해당 세션은 롤오버가 상당히 두껍게 나와 헬

멧에 복사열이 많이 가해진 상황이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헬멧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

고 외부 도장만 벗겨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보호 성능이 좋

다는 걸 확인하니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능에 다시 한번 감탄한 순간이다.

두꺼워서 착용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넥커튼도 탄화

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넥커튼이 두껍다고 투덜거렸던 걸 

잠시나마 반성했다.

한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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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주)써반

연락처 : 031-790-0019

이메일 : shavoddl@naver.com

(주)써반,(주)써반,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대신 간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대신 간다”…   

특수재난 정찰 다족형 로봇 특수재난 정찰 다족형 로봇 

주요 제원

방진방수 등급 IP68(다리), IP67(나머지 전체)

운용온도 -40~55℃

크기 길이 85㎝, 넓이 54㎝, 높이 38~76㎝

중량 배터리ㆍ하드케이스 포함 최대 78.5㎏

배터리 1250WH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시간 연속 운용 3~4시간

인증 KC

써반은 선진국의 첨단 소방장비와 개인보호장비 등을 한

국형으로 최적화시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제품은 화학이나 생물학, 방사능, 핵, 고

폭탄 등 특수재난 현장을 정찰하는 다족형 로봇(SB-Vi-

sion 60 CBRNE)입니다.

이 로봇은 알루미늄 복합 재질로 제작돼 내구성이 좋습니

다. 핵심 통합 전자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모듈을 빠

르게 교체할 수 있고 영하 40, 영상 55℃에서도 운용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250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완전히 충

전하면 3~4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IP68, 나머지 본체는 IP67의 방진ㆍ방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KC 인증도 획득한 제품입니다. 

이 로봇엔 적외선 카메라 2대와 복합가스 측정기 1대, 영

상ㆍ음성 송수신장치 2대가 탑재됐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짙은 연기 현장에서 연기투시형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180° 회전할 수 있는 데

다가 시야각이 121°라 사실상 모든 공간 촬영이 가능한 셈

입니다. 1080p/60fps로 초고화질 성능도 지녔습니다.

복합가스 측정기를 통해선 여섯 가지 가스(gamma, 

VOC, O2, CO, H2S, LEL)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고 20㎞ 

이상(개활지 기준) 거리에서도 영상과 음성 송수신이 가

능합니다.

로봇이 촬영한 영상과 음성은 지상 휴대용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송출됩니다. 현장 대원이 위험한 현장에 직접 들어

가지 않고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현장대원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

키기 위해 로봇이 더 많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123

정보제공 : (주)진우에스엠씨

연락처 : 010-8077-2529

이메일 : kyksale@jinwoosmc.com   

(주)진우에스엠씨(주)진우에스엠씨

5t 직진붐식5t 직진붐식
소방고가차소방고가차

INDUSTRIAL TECHNOLOGY

특장 분야 Total Service System을 갖춘 (주)진우에스

엠씨는 특장차 전문 생산기업입니다. 고소작업차를 비롯

해 고가사다리차와 무인파괴방수차, 소방용 장갑로봇 등

을 개발ㆍ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발생하

는 재난의 양상도 그 이전과 다른 형태와 규모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재난과 맞서는 소방의 장

비 역시 다양화되고 첨단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우에스엠씨는 화재는 물론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복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진붐식 소방고가차(32m) 개발

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으로부터 KFI 인정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직진붐식 소방고가차에는 360° 유한 회전이 가능한 작

업대가 탑재됩니다. 특히 차량의 중간에 턴테이블(메인 붐 

무게중심)을 위치시켜 하중을 분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같은 설계가 중요한 건 작업반경 범위를 최대치로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구적인 붐 체인을 적용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우

트리거 잭은 실린더 로드 보호와 흔들림 강도 향상을 위해 

빔 케이스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전도방지 안전장치를 설

치해 유압계통이나 핀이 파손돼 잭이 수축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이 차량의 최대 작업하중은 400㎏입니다. 차체 경사각 

역시 23°로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작부에는 일체형 리모컨 디스플레이를 적

용했습니다.

진우에스엠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장 분야의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

급하는 장비가 소방의 화재진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차량 제원

총중량 1만7300㎏

전장 8300㎜

축간거리 4930㎜

전폭 2480㎜

전고 3800㎜

마력 320Hp

작업 높이(바닥 높이) 높이 30m

작업반경 최대 23m

저상작업 길이 7m

붐

타입 직진 6단

전개 시간(최고 높이) 90초

구동 방식 체인

작업대

회전반경 360°

방수포 2650LPM

정격하중 400㎏

스테빌라이저

최대 전개 폭 6천㎜

인출방식 2단 인출(적하방 가능)

잭 케이스 형태 보호형

리모컨 유ㆍ무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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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 우리호가 달을 향한 여정에 나선다.

위대한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지만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한 태양풍

이 우리호를 덮치고 ‘황선우(도경수)’ 대원만이 홀로 남겨진다.

대한민국의 우주선이 달로 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년 전 

원대한 꿈을 안고 날아올랐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 폭발로 

산산이 부서진 나래호가 있었다.

또다시 일어난 비극에 유일한 생존자인 선우를 지키기 위해 나로 우

주센터 관계자들과 정부는 총력을 다하고 온 국민이 그의 생존을 염

원한다.

선우를 무사 귀환시키기 위해 5년 전 나래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산

에 묻혀 지내던 전임 센터장 ‘김재국’(설경구)이 다시 합류하지만 그

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선우를 구출할 또 다른 희망인 NASA 유인 달 궤도선 메인 디렉터 

‘윤문영’(김희애)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재국은 또다시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보는데….

우주에 홀로 고립된 대원과 그의 무사 귀환에 모든 것을 건 남자.

살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그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영화 ‘더 문’은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관객을 모은 김용

화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의 사투를 그렸다.

한국 영화 최초로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인 ‘돌비 비전’과 첨단 

공간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가 모두 적용돼 관객들에게 마치 우

주와 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몰입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사실적 표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고증에도 신경썼다.

영화 ‘더 문’은 8월 2일부터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재즈 뮤지션이던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열네 살 소년 ‘베니’

는 주변 사물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시든 상추의 한숨, 유리구슬의 윙크처럼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는 모

호한 속삭임에서 시작한 목소리는 점차 유리창의 비명, 야구방망이의 

위험한 도발과 같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며 ‘베니’를 주위로부터 

고립시킨다.

‘베니’의 세계가 소음과 혼란에 빠져가는 사이 엄마 ‘애너벨’은 차

마 버리지 못한 남편의 유품, 회사가 재택 근무자에게 떠안긴 자료, 

포장 음식과 묶음 상품, 각종 소품과 취미 공예 재료들로 집 안을 가득 

채운다.

‘베니’는 목소리들을 애써 무시했지만 ‘애너벨’의 저장강박증이 심

해질수록 커지는 소음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수업 중에 빈정대는 가위로 자기 다리를 찌르면서 사이코로 낙인찍

힌 ‘베니’는 학교에서 도망쳐 공공도서관에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무한한 정적을 마주하며 지금까지 듣던 어

떤 목소리와도 다른 ‘책’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부랑자 시인, 쓰레기를 줍는 소녀 예술가 등 도서관의 괴짜들과 함

께 진정한 자기 목소리를 찾는 소년 ‘베니’의 모험이 시작된다.

루스 오제키의 장편소설 ‘우주를 듣는 소년’은 소년과 책의 교차 서

술로 이뤄진 독특한 형식을 통해 가슴 아픈 상실 이후 치유와 회복하

는 과정을 담아냈다.

예민한 사춘기 소년의 성장 스토리를 섬세하고도 흥미진진하게 그

려내면서 현대 소비문화와 기후변화, 사회적 고립, 정신 질환, 마약 

등 복잡한 사회 문제도 다룬다.

독자들은 책장을 넘기는 동안 ‘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과 함께 

방대한 철학과 예술 세계를 넘나들며 지적 탐구에 참여하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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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갈등이 만연하던 1950년대 미국 남부 테네시주 멤피스.

흑인 음악으로 여겨진 로큰롤에 심취해 있던 백인 청년 ‘휴이’는 어

느 날 흑인 구역인 빌스트리트에 있는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클럽 주인 ‘델레이’의 여동생인 ‘펠리샤’의 노래를 듣고 

그녀와 그들의 노래를 널리 알리겠다고 결심한다.

이후 휴이는 방송국 DJ로 지원하기 시작하지만 모두 거절당한다. 

그러던 중 백인 전용 라디오 방송국인 WHDZ를 방문한 휴이는 DJ가 

잠시 떠난 사이 부스에 잠입해 로큰롤을 전파한다.

대형사고였지만 음악에 매료된 10대들의 전화가 방송국으로 빗발

치고 WHDZ 사장 ‘시몬스’는 휴이에게 2주간의 트라이아웃 기간을 

주는데….

라디오 DJ가 된 휴이,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은 펠리샤.

둘의 사랑과 음악은 어떻게 될까?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탄생한 뮤지컬 ‘멤피스’가 10월 

22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멤피스’는 금지된 장르였던 흑인 음악을 알리며 차별과 경

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그렸다. 전설적인 록밴드 본조비의 작곡가 ‘데

이비드 브라이언’의 신나는 음악과 클럽, 라디오 부스, 콘서트장을 넘

나드는 화려한 무대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2009년 브로드웨이 첫 공연 이후 2010년 토니어워즈 4개 부문에

서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일본, 호주, 독일 등 세계적인 무

대를 마치고 한국을 찾아왔다.

한국 초연에는 박강현, 고은성, 이창섭, 정선아, 유리아, 손승연 등 최

정상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관객의 기대감을 높였다.

20세기 시각예술의 새 흐름을 선도한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1926~2022)의 사후 첫 회고전 ‘DEAR FOLKS’가 뮤지엄

한미 삼청 본관에서 9월 17일까지 개최된다.

윌리엄 클라인은 현대 사진을 비롯한 현대 영상미학의 시발점에 선 

예술가다. 그의 작업은 회화, 디자인, 사진, 패션, 영화, 책 등 다양한 

분야를 종횡무진하며 종래의 규칙과 금기, 한계를 내던졌다. 전대미

문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특질로 기존 시각예술의 전통과 미학의 판

도를 전복시켰다.

이번 전시는 특정 장르나 작품에만 국한돼 알려진 작가의 작업 인생 

전반을 연대별ㆍ장르별로 충실히 조명한다. 작업 경력에 가장 핵심이 

되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을 한자리에 망라해 소

개하며 전방위 예술가로서 클라인의 진면모를 살피는 데 목적을 뒀다.

전시장은 1950년대 초기 회화부터 기존의 기하학적 추상이 가진 

정형성을 탈피하기 위해 시도한 포토그램, 야외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첫 사진 작업, 현대 사진의 도화선이 된 ‘뉴욕’을 비롯한 도시 거리 사

진과 사진집들, 1960년대 레트리즘 회화, 1955년 ‘보그’와 협업으

로 시작한 패션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와 장편 극영화, 1990년대 밀

착 프린트 작업까지 주요 작품 130여 점과 자료 40여 점이 8개의 섹

션으로 구분됐다.

책과 잡지, 텔레비전 화면과 대형 영화관 스크린까지 모두 호령한 윌

리엄 클라인의 시선과 카메라는 언제나 군중을 겨냥했고 이들과 소통

하기 위해 손길 닿는 당대의 각종 표현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세간에 가장 비타협적이면서도 이질적인 문

화와 사상, 인간 군상을 한 프레임 안에 아우르고 냉소적ㆍ도발적이

면서 재치 있고 인간미 넘치는 클라인의 유연한 예술세계를 한층 깊

이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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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마음이 분산돼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겠다.

좋은 색상 자색 좋은 숫자 1 좋은 방향 북서쪽 

55년생 뜻대로 일이 풀려나간다. 67년생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라. 79년생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라. 

91년생 어려운 고비가 쉽게 해결된다. 03년생 곤

란한 일이 생기겠으니 근신하라.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노고가 많아 심신의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체력 관리에 신경 써라.

좋은 색상 검은색 좋은 숫자 6 좋은 방향 남쪽 

45년생 하던 일을 계속하라. 57년생 운이 서서히 

좋아진다. 69년생 체면이 손상되는 일을 조심하라. 

81년생 하는 일마다 순조롭다. 93년생 자기 일을 

발설하지 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임무 외의 일에 개입하

는 걸 절대 피하고 모든 일에 수동적으로 나가라.

좋은 색상 주황색 좋은 숫자 8 좋은 방향 동쪽

47년생 좋은 사람을 만날 운이다. 59년생 앞길이 

순탄하게 풀린다. 71년생 울적한 기분은 떨쳐버

려라. 83년생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95년생 

낭패가 있겠으니 몸조심

태만하고 사치에 흐르기 쉬우니 지출이 늘어 금전 

문제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좋은 색상 자색 좋은 숫자 5 좋은 방향 북서쪽 

5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다. 63년생 현재

의 위치에 만족하라. 75년생 행운이 손짓하는구

나. 87년생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99년생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의외의 행운이 굴러들어오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도 넘쳐나는구나. 

좋은 색상 녹색 좋은 숫자 4 좋은 방향 서쪽 

53년생 말조심, 몸조심해야 한다. 65년생 모든 

일을 신중히 처리하라. 77년생 새로운 일이 시작

된다. 89년생 참고 견디는 게 상책이다. 01년생 

운수가 대통하니 대길해 기쁨이 크다.

이리저리 휩쓸려 지내다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겠

으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라. 

좋은 색상 녹색 좋은 숫자 4 좋은 방향 서쪽 

49년생 밤거리를 조심하라. 61년생 재물운은 별

로다. 73년생 기회를 놓치지 마라. 85년생 적극

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라. 97년생 집안이 화목하

구나.

주위 사람이 욕해도 의연하게 행동하라.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 낭패가 있겠다.

좋은 색상 주황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북서쪽 

54년생 자기 사업은 잘 진행된다. 66년생 수입

이 좋아진다. 78년생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다. 

90년생 커다란 성과가 있겠다. 02년생 분주하

고 힘이 드나 곧 해결된다.

분위기에 들떠서 지나치게 나서면 복이 달아나

니 매사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재물을 얻겠다.

좋은 색상 감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북동쪽 

44년생 이동하지 마라. 56년생 복록이 늘어

나겠다. 68년생 남을 너무 믿지 마라. 80년생 

자중하고 자중하라. 92년생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즉흥적인 행동만 경계하고 가능한 목표를 세워 

차분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좋은 색상 황색 좋은 숫자 3 좋은 방향 남동쪽 

50년생 문서에 큰 이익이 있겠다. 62년생 우연

히 행운이 있다. 74년생 일들이 수포가 된다. 

86년생 어려운 고비를 쉽게 해결 98년생 갑작

스레 당황하는 일이 생긴다.

항상 공정한 자세를 잃지 말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라.

좋은 색상 적색 좋은 숫자 3 좋은 방향 남서쪽 

46년생 당장 승부를 걸지 마라. 58년생 문

서로 인한 소득이 있다. 70년생 생활의 여

유를 가져라. 82년생 힘들수록 용기를 내라. 

94년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니 미리 계획

된 일도 다시 한번 챙겨봄이 이롭다.

좋은 색상 검은색 좋은 숫자 7 좋은 방향 남서쪽 

52년생 때를 기다려 추진하라. 64년생 가는 곳

마다 인기가 높다. 76년생 이동운은 별로 없다. 

88년생 서서히 행운이 온다. 00년생 좋은 사람

을 만나게 된다.

침체기에 들어서니 건강에 유의하고 컨디션 조

절을 잘해야 한다. 

좋은 색상 적색 좋은 숫자 3 좋은 방향 북동쪽 

48년생 자존심 상할 일이 있겠다. 60년생 적극

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라. 72년생 다음 기회로 

미뤄진다. 84년생 여행은 어려움 예상 96년생 

장거리 여행은 삼가라.

동양철학박사ㆍ동국대학교 겸임교수ㆍ한국사주명리학회장

김동완 교수의 운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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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활액낭염 운동 재활
(shoulder bursitis rehabilitation exercise)

HEALTH

어깨 활액낭염 운동 방법(shoulder bursitis rehabilitation exercise)

정면을 바라봅니다. 턱을 당기고 선 

자세에서 얼굴과 가슴은 고정합니다. 

양어깨만 앞쪽에서 뒤쪽으로 돌려 어

깨 관절의 긴장성을 낮춰줍니다.

안쪽 팔꿈치를 몸통에 90° 고정한 뒤 

벽이나 문틀을 손등으로 밀어 어깨 

바깥쪽 근육에 힘이 들어오게 합니

다. 1회 15초 버티기를 합니다.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펴 앞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통증이 발생되

는 지점까지만 올림과 내림을 반복합

니다.

안쪽 팔꿈치를 몸통에 90° 고정한 뒤 

벽이나 문틀을 손바닥으로 밀어 어깨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오게 합니다. 

1회 15초 버티기를 합니다.

막대를 뒤쪽으로 잡고 팔을 통증이 발

생하는 지점까지 반복해서 올림과 내

림합니다.

밴드를 이용해 팔꿈치를 90°로 하고 

몸통에 고정합니다. 팔꿈치가 몸통에 

고정된 상태에서 밴드를 바깥쪽으로 

당김을 연속으로 시행합니다. 

반듯이 누워 손바닥으로 막대를 잡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바닥 

쪽으로 막대 양 끝 내림을 반복해 어

깨 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양손을 앞쪽으로 가볍게 올림과 내림

을 반복해 어깨 관절의 긴장도 감소와 

가동성 증가를 해줍니다.

◎개요: 어깨 활액낭염은 어깨 회전근개 중 하나인 가시위근 힘줄에 대한 

미세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윤활낭의 원발성 염증은 비교적 드물며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염증상태, 통풍 또는 가성통풍과 같은 

결정 침착 장애, 석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직접적인 손상이나 충격이 있는 경우, 어깨 관절의 과사용이나 오랜 

시간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급성 통풍, 염증성 관절염, 감염이 발생한 경우.

◎증상과 징후: 어깨 활액낭염은 종종 충돌 증후군이라는 일련의 증상이 나

타납니다. 어깨 앞쪽과 옆쪽의 통증이 가장 흔하며 쇠약과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회전근개 건염 또는 파열, 경추 신경근병증과 같은 증

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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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정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얼지 않는 항구도시, 

노르웨이(Norway)의 오슬로(Oslo)
대림대학교_ 서정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지구상에

서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청정지역이다. 국토 면적

에 비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다.

(Fiord) 해안이 형성돼 있어 깨끗한 도시환경과 역사 문

화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

고 있다. 세계 대표 친환경 도시로 도심 곳곳에 녹지와 숲, 

그리고 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

껏 감상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여권은 자연을 담고 있다. 자외선을 비추면 배

경이 밤으로 바뀌면서 오로라가 펼쳐진다. 환상의 애니메이

션인 ‘겨울왕국’의 배경 대부분은 노르웨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주인공 ‘안나’의 의상도 노르웨이 전통의상이다.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지혜롭게 복지를 분배

해 적용하고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신념으로 살아

가고 있다. 예술이나 디자인에서도 노르웨이 고유의 색깔

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오슬로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도시다. 인

구는 약 65만명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수도권 전체를 합하

면 약 171만명으로 노르웨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한

다. 고임금을 받기 위한 이주민과 노르웨이 자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는 도시권의 인구가 많다. 행정구

역은 19개 주(fylke)로 이뤄져 있다. 시내 대표 관광지는 

오슬로 시청사와 비겔란 조각공원, 뭉크 미술관이 있다.

오슬로(Oslo)는 노르웨이의 차분한 정서와 자연이 어우

러진 수도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얼지 않는 항구와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래전부터 무역과 산업의 허브로 성

장하면서 독특한 예술 세계와 도전의 역사, 깨끗한 시가지

가 발달된 곳이다. 특히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한다. 국토 면적의 3/4이 녹지대고 도시까지 피오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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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시청사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도시로 유명한 오슬로에서는 노

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 위원회가 매년 노벨평화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상은 스

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상하지만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사에서 시상한다. 

북유럽의 멋진 하늘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대 중앙부

는 6명의 남자가 거대한 수반을 받치고 있는 형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의 표정이 다르다. 각 계층 간의 조화와 협력

을 의미한다. 수반 위로는 물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흐른다. 

분수대를 지나 공원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노리스

(Monolith) 석탑을 볼 수 있다. 공원에 전시된 가장 유명

비겔란 조각공원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비겔란 조각공원엔 조각가 구스

타프 비겔란(Gustav Vigeland, 1869~1943)의 작품

과 그의 제자들이 제작한 조각 작품 212여 개가 전시됐다. 

조각품은 청동과 화강암, 단철을 재료로 만들어졌다. 프로

그네르 공원이라고도 불린다. 노르웨이는 1921년 농장을 

인수한 후 공원을 조성해 예술 장인들이 평생 작품 활동에

만 몰두하도록 지원했다.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모든 

삶의 모습과 감정 등을 조각으로 표현했다. 도심 북동쪽 드

넓은 녹지에 조성돼 시민의 산책 장소로 애용된다. 아름다

운 자연과 예술 작품이 훌륭한 조화를 이뤄 오슬로가 자랑

하는 대표적인 문화ㆍ체육 공간이다. 공원은 정문과 인생

의 다리, 분수대, 석탑, 인생의 바퀴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치마 입은 남자는 성직자를 의미하는데 종교의 힘으로 

이무기와 맞서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정문에서 인생의 다

리가 시작된다. 인생 다리의 인기 있는 조각품은 ‘화가 난 

아이’다. 화가 난 아이의 표정과 감정이 잘 표현돼 있어 포

토 스팟이기도 하다.

시청사 내부는 미술관처럼 꾸며졌다. 홀 전면엔 노르웨이

의 화가 알프 롤프센(Alf Rolfsen)이 그린 거대한 프레스

코 벽화가 있다. ‘행정부와 축제’라는 이름의 벽화는 3단으

로 구성됐다. 상단은 찬란한 미래를 뜻하며 중간은 파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단에는 1926년 대화재 모습을 그

렸다고 한다. 하나하나에 노르웨이 사회의 여러 의미를 두

고 있는 벽화는 화려한 색감으로 좌중을 압도한다. 마주하

는 벽면에도 거대한 벽화가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여러 

가지 직업군과 오슬로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중앙 벽면에

는 노르웨이가 지향하는 가족 중심 사회를 표현한 부모와 

아기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슬로 시청사는 시의회와 행

정 업무뿐 아니라 이 나라의 미술과 문화를 보여 주는 갤러

리와 사회사상을 알리고 매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

식을 개최하는 영예로운 곳이다. 

접견실에 있는 뭉크의 그림



130

CULTURE

대림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학과장

(사)한국사진지리학회 감사

(사)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

(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이사

한용운 문학상 수상

소방공무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혜택!

교원투어 여행이지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하시면 

상품가의 5%를 즉시 할인해드립니다!

전화 예약 시 ‘소방공무원’임을 꼭 알려주세요 :D

📞예약 및 상품문의｜02-2124-5677

전화 문의/예약 시 적용 가능하며

할인의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함.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뭉크’

1863년 태어난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는 60년

간 표현주의 화가로 2만개가 넘는 작품을 남긴 노르웨이

의 위인이다. 노르웨이의 전원을 담은 작품도 많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누나를 잃고 계속되는 사랑의 실패를 겪

어서인지 인간의 삶과 죽음, 고독, 질투, 불안에 관심이 커 

아픈 아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우중충한 그림이 많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절규’다. 이 

작품은 1355억원에 

낙찰된 유화다. 뭉크의 

일기 중 어떤 날을 그

린 작품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당시 뭉

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자로 묘사

된 뒤의 검은 사람들

은 친구인데 뭉크는 그들을 저승사자처럼 표현했다. 

뭉크 그림은 당 시대와 다른 구도를 표현한 작품이 대부

분이다. 곡선의 배경과 사선의 다리 등 비현실적인 구도로 

정서적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간 뭉크 박물관은 작은 규모였지만 새 뭉크 박물관

은 13층으로 약 2만8천개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절

규’는 항상 전시된다고 한다. 한 예술가의 작품만을 위해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다.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 방문한다면 ‘뭉크 박물관’도 

꼭 한번 방문해 예술의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노벨상이란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된 스웨

덴의 알프레트 노벨이 1895년 작성한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뭉크’

한 작품이다. 14년에 걸쳐 제작됐다. 높이가 약 17m에 달

해 멀리서 보면 커다란 기둥처럼 보이지만 121명의 남녀

가 엉켜서 정상으로 올라가려는 듯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다. 실제 인체 크기로 조각돼 더욱 생동감과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석탑 주위 많은 조각품은 인간의 사

랑과 슬픔의 내면뿐 아니라 외면에 보이는 섬세한 주름, 근

육 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기둥 뒤로는 ‘삶의 바퀴’ 작품이 보인다. 직경 3m의 원형 

조각으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의미와 삶의 굴레, 

윤회 사상까지 표현했다. 큰 공원 규모와 함께 비겔란의 작

품과 정신에 존경의 마음을 듬뿍 가질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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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다 보면 자금 조달이나 전문가 확보 등을 

위해 동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

런데 아무래도 동업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동업자들 간의 

다툼으로,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

에 없다 보니 동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

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나 선후배 사이라도 

사소한 불만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쌓이고 여기에 

돈 문제까지 얽히면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건 순식간입

니다.

그러나 동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본이나 기술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의심에 찬 눈초리로 동업자를 

바라보기보단 동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지혜로

운 동업 관계를 유지할 건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더 필

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업은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지

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동업자들 간에 체결하는 동

업계약입니다. 말로 오간 합의도 동업계약이라고 할 수 있

겠지만 말로만 오간 합의 내용을 실제 법원에서 명확히 입

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동업자들 각자의 입장에

서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때도 많아 가급적 객관적인 문서

를 통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동업계약 시 유의할 점

동업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동업자들의 인적사항과 동업

하는 사업 목적ㆍ내용, 동업자의 출자방법ㆍ출자금액, 지

분구성ㆍ손익분배,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동업자들간의 

역할 분담, 동업체의 의사결정방법, 동업체 해산 시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해산 사유, 영업비밀유

지ㆍ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동업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동업체 형태ㆍ동업

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조항

이 항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

니다.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업무 시 가이드라인

이 돼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동업

자들 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동업사례로 회자되는 삼천리는 

1955년 10월 1일 두 명의 창업주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

됐습니다. 두 명의 창업주가 각자의 아들에게 남긴 동업서

약서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남은 가

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투자 비율이 다르더라도 수익은 

절반씩 나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중요한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합니다(서울신문 

2005. 10. 4.자 기사 [재계 인사이드] 삼천리 ‘피보다 진

한 50년 동업’ 참조).

혹시라도 동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업이 필요한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업자들 간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자

신의 장점은 부각하되 상대방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줄 아

는 지혜로운 동업, 성공적인 창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동업의 조건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법무법인 어진_ 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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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사두근운동
센트로짐_ 이길환

안녕하세요. <119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건강의 답, 

1:1 PT 전문 센트로짐 대표 이길환입니다. 이번 호에는 머

신을 이용한 대표적인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운동인 ‘레

그익스텐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익스텐

션은 말 그대로 ‘다리를 신전하다’는 뜻으로 머신을 이용

한 대표적인 대퇴사두근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부

분,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근육 

중 하나입니다. 

대퇴사두근이 발달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점이 생깁

니다. 대표적으로 무릎 관절을 보호해 나이가 들어도 무릎

과 관련한 통증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허벅지가 굵

을수록 성인병 질환 노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체

력의 기반이 되는 곳은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운동은 반드

시 해야 합니다.

△ 레그익스텐션 머신

정면 측면

운동 시작에 앞서

레그익스텐션 운동 

시작 전에 몇 가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내 몸에 맞도

록 의자의 길이와 발

걸이 패드의 위치를 

맞춰야 합니다.

사 람 마 다  신 장 과 

다리 길이가 차이나

기 때문에 본인의 신

체 조건에 맞도록 의자와 발걸이 패드의 위치를 조정한 후 

운동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등받이 의자가 너무 짧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발걸이 패드 

위치가 발목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패드가 닿는 발목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 낮은 중량으로 설정하고 의자 등받이를 

조정한 후 허리에 부담이 없고 무릎에도 불편함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받이를 조정한 후에는 발목 

패드를 내 다리 길이에 맞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

벼운 중량으로 10번 정도 운동하면서 다리에 자극이 잘 오

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레그익스텐션 머신 등받이 조절

대퇴사두근 트레이닝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이

번 호에서 소개할 레그익스텐션 머신은 프리웨이트처럼 

운동방법을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머신의 움직임에 따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레그익스텐션 머신 발목 패드 조절

레그익스텐션 머신 운동법

발목 패드 위치까지 수정되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

은 간단합니다. 발목을 패드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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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대표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

ACSM[미국스포츠의학회] CET, CPT 자격증

前) 대한운동사협회 정회원

前) 개인운동사, 임상운동사, 스포츠재활운동사 

TPI 골프트레이너 Level 1 자격증

필라테스 MAT 자격증

스포츠마사지 2급 자격증

Chiropractic 교육과정 이수

Cadevar 교육과정 이수

IASTM 교육과정 이수

Sling 운동치료 교육과정 이수

3차원적 척추측만증 교육과정 이수

X-Training 체형교정 교육과정 이수

CRM 고객관리 교육과정 이수

운동 TIP!

레그익스텐션 시 다리를 최대한 올리는 게 가장 핵심입니

다. 위 사진처럼 운동할 때 다리를 완전히 다 펴지 못한 상

태에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 최대 지점에

서 끝까지 수축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최대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사진처럼 다리를 다 펴는 것과 아닌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를 끝까지 폈을 때 대퇴부가 최대 수축을 할 

수 있으므로 다리를 끝까지 펼 수 없다면 중량을 낮춰서라

도 다리를 펴야 합니다. 또 운동할 때 템포는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하며 다리를 폈을 때 상단 끝 지점에서 살짝 멈춰주

는 느낌을 주면서 마지막까지 쥐어짜듯이 운동해야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레그익스텐션 머신 사용 시 발목의 형태

사진과 같이 발목을 꺾어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

해야 발목이 고정돼 허벅지 앞쪽을 더 강하게 수축할 수 있

습니다. 게다가 중량이 낮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회 운동이 가능한 중량을 찾은 후 점차 중량을 올리면

서 본인에게 맞는 중량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한 세트에 

15㎏을 설정하고 20회 할 수 있었다면 그다음에 운동할 

땐 20㎏으로 설정하고 다시 20회 운동해 봅니다. 이때 20

회를 채우지 못하는 중량이 있는 구간까지 찾아서 점차 올

리면서 진행합니다.

수평이 될 때까지 쭉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목은 몸쪽을 

향해 꺾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

인트입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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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5월�출시

W울트라프리즈520+ / W울트라프리즈520라이트
500ml 450ml

미래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은 

진화이앤씨가 지켜드립니다.
소방용 기계ㆍ기구제작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포소화설비

폼탱크 / 폼약제 / 에어폼챔버 / 스트레나

가스계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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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HFC-125)

IG-100 불활성기체소화설비(저소음노즐 적용)

소방차

소방펌프차(소형, 중형, 대형), 화학소방차(소형, 중형, 대형)

경형/경량 소형사다리차(3.5톤, 20m급), 다목적(경형/경량) 소형사다리차(5톤, 20m급, 소방펌프, 물탱크, 폼탱크)

지능형 가스계 소화시스템

소화약제 실린더, 솔레노이드, 선택밸브, 

기동용기,  감지기 등의 상태확인 가능

ㆍ국내 최초의 저소음노즐 사용으로 방호구역 및 기기의 피해 최소화 가능

ㆍ280bar 충전 및 87L실린더 사용으로 경제성 확보

ㆍ100초 방출로 타사 대비 작은 배관경 사용으로 경제성 확보

ㆍ지구온난화지수(GWP) 0, 오존층파괴지수(ODP) 0, 

   대기잔존년수(ALT) 0으로 현존 가장 친환경적인 소화약제

ㆍ비독성가스로 무색, 무취하며 소화 시 연소생성물(HF) 발생이 없음

발화위치 자동소화시스템

www.jinhwaenc.com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1길 50(방배동) / TEL : 02.588.4251 / FAX : 02.588.1978.4256

공장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360-44 (문봉동 115-20) / TEL : 031.977.8597 / FAX : 031.977.6472
주식회사 진 화 이 앤 씨
Jinhw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since 1977since 1977

JH Silent IG-100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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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KOREA

중증도�분류시트 (2인용) + 미니배너
가방  31x41x10 cm, 시트  200x150 cm

배너  150x300 mm

훈련용�다수사상자�현장대응세트

환자분류표 (100)
표  10.5x19 cm

비닐&목걸이�포함

비상화학등
가방

1.5인치�미니 (색당 20)
6인치 (색당 5)

환자분류띠
가방  22x14x7 cm

중증도�별�각 1개씩 (3 cm x 19 m)
안전칼�포함

환자분류슬랩팔찌
가방  18x37 cm

중증도�별�각 15개씩 (34 x 2.9 cm)

환자분류테이프
중증도�별�각 5개씩 
(48 mm x 40 m)

재난대응가방  75x43x40 cm                    초도대응가방  32x15x10 cm 조끼  58x6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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